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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산대놀이는 조선시대의 산대도감극(山臺都監劇)에서 유래하여 민간으
로 전승되어온 가면극으로 서울 경기지역의 문화와 음악적 특징을 가지
고 발전해왔다.
본 연구는 양주별산대놀이와 송파산대놀이, 퇴계원산대놀이의 반주음
악 중 염불타령, 허튼타령, 굿거리를 중심으로 실제 연행에서 사용해온
자료를 통해 음악의 특징을 알아보고, 악곡의 구조와 선율의 구성 방식
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대놀이의 기악전승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양주와 송파에는 국
가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에 지역의 음악을 담당하는 연주자가 많이 있었
으며, 그 이후 전수장학생 선발 등을 통해 다른 지역의 음악인이 합류하
여음악을 보존 전승해오고 있다. 퇴계원은 단절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전문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음악이 전승되고 있다.
둘째, 산대놀이의 반주음악의 구성은 염불타령, 허튼타령, 굿거리, 당
악, 휘모리 등 동일한 악곡이 사용되며, 장단의 이름이 악곡명으로 사용
된다. 악기편성은 피리, 대금, 해금, 아쟁, 장구, 북 등이며, 편성이 바뀌
더라도 피리와 장구는 반드시 사용하였다. 양주와 퇴계원에서는 연희자
들이 직접 태평소와 타악을 연주하는 과장도 있다.
셋째, 산대놀이에서 사용하는 장단형은 염불타령은 5박, 6박, 12박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허튼타령은 4박 장단형으로 변형장단이 많이 나
타나며 속도를 점차 빠르게 연주하는 특징이 있다. 굿거리는 4박 장단형
으로, 제1-2박과 제3-4박이 동일한 형태의 장단으로 실제로는 2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불림은 장단의 속도와 고형(鼓形)을 제시하고, 음악의 시작을 알
리는 역할을 한다. 염불타령은 각 산대놀이에서 거의 동일한 대사로 각
1회씩 사용하며, 허튼타령은 세 가지 방식의 불림을 사용하는데, 이 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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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보격 가사를 부르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굿거리의 불림은 양주별산대
놀이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송파산대놀이와 퇴계원산대놀이는 서로 다
른 형태의 불림을 각 1회씩 사용한다.
다섯 째, 선율의 음계는 염불타령과 굿거리가 ‘솔-라-도-레-미’의 진경
토리, ‘허튼타령’은 ‘라-도-레-미-솔’의 반경토리에 해당하는 5음 음계이
다. 선율의 유형은 염불타령은 5가지, 허튼타령은 5가지, 굿거리는 4가지
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선율유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악곡을 구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 째, 선율 구성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 염불타령은 1979년에는 불
규칙하며 1981년 이후는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허튼타령은 시대와 상관
없이 불규칙하며, 굿거리는 1979년도의 선율구성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며,
1981년 이후에는 비교적 규칙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일곱 째, 선율을 변주하는 방식을 알아보았다. 경과음 변주는 골격음의
앞 꾸밈음이나 뒷 꾸밈음을 사용하며, 리듬형 변주는 음 길이에 변화, 음
의 생략, 음의 위치 변화 등을 이용한다. 선율의 확장과 축소에 의한 변
주는 골격음을 반복하거나 길이를 늘려 확장하고, 골격음의 길이를 줄이
거나 생략함을 통해 선율형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산대놀이 음악은 동일한 선율유형을 여러 방식으로 변주하
여 음악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시대에 따라 선율의
구성이 열린 구조에서 닫힌 구조로 점차 정형화되었으며, 정형화된 선율
안에서는 경과음이나 리듬의 변주방식을 통해서 선율의 변화를 만들어내
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산대놀이의 1979년 이후의 자료에 한하여 이루어져 그 이전
의 음악형태에 대한 고찰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연구를 통하여 지금
까지 고정된 선율로 인식되어온 산대놀이 반주음악에 대해 열려있는 구
조로 재인식하길 바라며, 나아가 이러한 선율의 다양한 변주방식이 연행
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생동감 있는 반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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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가면극은 사람이나 동물의 얼굴 모양을 본뜬 가면을 쓰고 극 형식의
공연을 하는 연희양식1)을 말한다. 탈놀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2) 주로 제의나 벽사의
의미를 갖는 양식이었으나3) 이후 오락적 성격이 강해지며 제의적 요소
들은 그 성격이 약화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사신을 영접하는 자리에서 무대를 높게 쌓고 공
연을 벌였던 것을 산대(山臺)놀이 또는 산대도감극(山臺都監劇) 이라 하
였다. 연희를 관장했던 관청인 산대도감의 철폐 이후 국가적 행사가 아
닌 민간의 공연으로 변모되면서 그 규모와 양식이 축소되었다. 단오나
추석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면 놀이판이 열렸고 지방의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하기도 했다. 이후 지역주민들이 평소에는 농업이나 상업
등의 생업을 유지하다가 특별히 놀이판이 벌어졌을 때 참여하곤 하였는
데, 특히 시장이 형성된 곳에서는 지역의 부호나 상인들의 후원으로 가
면극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파생된 가면극이 전국으로 파생
되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울 경기지역에서는 산대놀이, 황해도지역
에서는 탈춤,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야류와 오광대라 한다.4)
1) “탈놀이는 가면희(戱), 가면 무(舞), 혹은 가면극(假面劇)을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가면을 이용한 놀이
를 가면희라 하고 가면을 이용한 본격적인 연극을 가면극이라 한다.” 서연호, 『한국가면극연구』(서
울: 도서출판 월인, 2002), 4쪽.
2) 전경욱, 『한국 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서울: 열화당, 1998), 104-107쪽.
3) “가면은 풍농기원의 제의, 악귀를 쫓는 벽사의식과 나례(儺禮), 치병을 위한 무속적 제의, 입사식, 장
례식, 축제, 가장무도회, 연극, 무용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전경욱, 앞의 책, 14쪽.
4) 전경욱은 이렇게 파생된 가면극을 ‘본산대계통 가면극’이라 하며 “본산대놀이계통 가면극은 통일신라
시대 이래 조선시대까지 전문적 놀이꾼에 의해 전승되어 온 가면극과 연희가 조선 후기에 서울 근
교에서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해 재창조된 본산대 놀이로부터 전파된 가면극들을 말한다. 즉 서울·경
기의 별산대놀이, 황해도의 해서탈춤, 경남의 야류와 오광대, 남사당패의 덧뵈기 등이 여기에 속한
다.”라고 하였다. 전경욱, 앞의 책,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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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극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많은 부분 소실되고 쇠락하
였다. 1964년에 비로소 양주별산대놀이가 처음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2
호로 지정되었고, 그 후 12개의 가면극 종목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
며 많은 부분이 재정비되고 복원 및 보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면극
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음악5)과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는
여전히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의 산대놀이 중
양주별산대놀이는 음악분야 예능보유자였던 석거억6)이 작고한 이후 예
능보유자 지정이 없었으며, 송파산대놀이 또한 음악분야 예능보유자였던
이충선7)이 타계한 이후 현재까지 예능보유자가 없는 실정이다. 퇴계원산
대놀이는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복원작업을 통해 201
0년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이처럼 음악적 전승이
단절되어있는 상황에서 산대놀이의 반주음악은 교육과정에 의해 학습된
‘지영희경기대풍류’8)선율로 주로 연주되고 있다.
양주별산대의 예능보유자였던 석거억과 송파산대놀이의 이충선 등은
그 지역 출신의 연주자로, 현지에서 습득한 음악을 연주하였을 것이며,
이것이 학습된 ‘지영희경기대풍류’와 어떻게 다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실제 산대놀이의 연행에서 사용하는 반주음악이 어떤 음악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선율을 구성하는 방식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
5) “산대놀이는 음악에 춤이 추가되고 노래가 따르는 가무적인 부분과 묵극적인 몸짓과 덕담. 재담으로
이루어진 연극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 『양주별산대놀이 기록화영상』(전주: 국립무형유산원, 200
0), <www.nihc.go.kr, 2016. 8. 20>.
6) 石巨億(1911-1994)은 양주군 유양리의 <양주별산대놀이>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선친 석성묵(石性
默)은 옴중역을 하였다. 특기는 피리 연주와 먹중이다. 1964년 12월 7일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
별산대놀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남: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1991), <http://encykorea.aks.ac.kr/>.
7) 李忠善(1901-1989) 경기도 광주출신. 23세 때 방용현으로 부터 대금삼현 및 시나위를 배웠고, 24세
때 양경원으로 부터 피리삼현 및 시나위를 배웠다. 35세 무렵 서울에 올라와 악사로 있으면서 정악
악사 이재규로부터 피리 줄풍류 전 바탕을 배웠다. 36세 때 정악원에서 정악악사 민완식으로부터 양
금풍류 전 바탕을 배웠다.(중략)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피리반주 기예능보유
자로 지정되었다. 이보형, 『국가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삼현육각』,(서울: 문화재관리국, 1984), 23-24
쪽.
8) 민간 경기대풍류 가락 가운데 지영희(1901-1980)가 국악예술학교 교본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악곡으
로 전승되고 있는 선율을 본 고에서 ‘지영희경기대풍류’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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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지영희경기대풍류’ 선율이 사용되기 이전의 음악현상에 대한 조명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 산대놀이인 양주별산대놀이와 송파산
대놀이, 퇴계원산대놀이의 반주음악에 대하여 음악을 구성하는 방식과
선율구성의 구조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전문교육과정에서
습득된 음악 이전의 다양한 변주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산대놀이 음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다.
2. 선행연구 검토
가면극 음악에 관한 연구는 모두 22편으로 서울 경기지역의 산대놀이
음악 연구 5편, 황해도지역의 탈춤 음악연구 10편, 경남지역의 야류와 오
광대 음악연구 6편, 통합적 음악연구 1편이다.
그 중 서울 경기지역의 산대놀이의 음악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광
옥9)은 본인의 논문에서는 양주별산대놀이에서 연행되는 가요의 변이양
상과 문맥적 기능을 살펴보았으며, 심혁철의 논문10)에서는 양주별산대놀
이에서 사용되는 반주음악이 춤과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혜진의 논문11)에서는 양주별산대놀이의 연행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시대에 따른 반주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춤의 내용
과 선율의 상관관계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호석의 논문12)에서는 양
주별산대놀이의 연행가요 23곡에 대한 음악적 특성을 밝혔으며 이노형의
논문13)에서는 양주별산대 삽입가요가 가사, 잡가를 기원으로 함을 확인
9) 박광옥, “탈춤가요의 기능연구: 양주별산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10) 심혁철, “양주별산대놀이 춤사위에 따른 반주음악의 기능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85.
11) 원혜진, “양주별산대놀이 반주음악의 연구” 『한국음악사학보』(한국음악사학회, 2003), 제30집.
12) 김호석, “양주별산대놀이의 음악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한국민속학회, 2013), 57권.




송파산대놀이의 음악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며, 다만 송파산대놀이의
기악보유자였던 이충선의 음악과 관련해서 유현수, “이충선 능게가락선
율 연구”, 황세원, “지영희와 이충선의 대풍류 피리선율비교 : 긴 염불,
굿거리, 당악을 중심으로”, 임관하, “경기 대풍류 삼현도드리에 관한 연
구: 이충선 해금 가락 중심으로” 등이 있다.14)
가면극의 음악에 관한 통합적 연구가 2007년 임혜정의 논문15)에서 이
루어졌는데 본산대놀이계통 가면극을 중심으로 쓰이는 음악의 특징을 밝
히고 음악과 극적인 상관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가면극 음악의 지역적
특수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러나 해당 논문에서는 연구내용이 연행가
요에 집중되어 실연에 쓰인 반주선율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경기지역의 산대놀이의 음악연구는 최근 『양주별산대놀이 음악
본』16)이 단행본으로 발행되어 연행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
반이 되었으나 연행가요의 채보에 집중 되어 반주음악선율은 일반적으로
연주하는 지영희경기대풍류 선율로만 수록이 되어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처럼 양주별산대놀이의 반주음악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실제 연주에서 쓰이는 선율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연구가 부족
하며, 송파산대놀이와 퇴계원산대놀이의 음악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서울·경기지역의 산대놀이의 전승현황을 살펴보고 음악 구조 연
구를 통해 산대놀이의 음악적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범위
14) 임관하, “경기 대풍류 삼현도드리에 관한 연구: 이충선 해금 가락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유현수, “이충선 능게가락 선율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황세원, “지영희
와 이충선의 대풍류 피리선율비교: 긴 염불, 굿거리, 당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06.
15) 임혜정, “한국 가면극의 음악 고찰: 본산대놀이계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6) 김호석, 『양주별산대놀이 음악본』, 서울: 민속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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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역에서 보존 및 전승되고 있는 산대놀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경기도무형
문화재 제52호 퇴계원산대놀이17)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전승이 이
루어지고 있는 위의 세 종목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삼겠다.
양주별산대놀이와 송파산대놀이, 퇴계원산대놀이의 반주음악은 염불타
령, 허튼타령, 굿거리, 당악, 세마치 등 동일한 악곡으로 구성된다. 이 중
춤의 반주음악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염불타령, 허튼타령, 굿거리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염불타령, 허튼타령, 굿거리를 중심으로 살펴보
겠는데, 각 산대놀이의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선율은 다음 [표 1]과 같다.
구분
양주별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 퇴계원산대놀이
과장 과장명 과장 과장명 과장 과장명
염불
타령
1 상좌춤 1 상좌춤놀이 1 상좌춤









1 상좌춤 1 상좌춤놀이 1 상좌춤













[표 1] 산대놀이별 연구 범위
위의 [표 1]과 같이 염불타령은 세 산대놀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17) 퇴계원산대놀이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국가무형문화재종목인 양주별산대놀이와 송파산대
놀이와 더불어 비교대상으로 삼아 서울·경기지역 산대놀이 반주음악의 특성을 함께 확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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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극과장인 <상좌>18)와 <노장>19)과장의 반주음악을 선택하고, <상
좌>와 <노장>과장이 없는 1979년 양주별산대놀이 mbc 촬영본에 한하
여 <상좌와 옴중>과장을 비교대상으로 삼겠다.
허튼타령은 염불타령과 마찬가지로 <무언극> 과장인 <상좌>와 <노
장>, 1979년 양주별산대놀이 mbc 촬영본의 <상좌와 옴중>과장을 연구
대상으로 하겠다.
굿거리는 양주별산대놀이와 퇴계원산대놀이 <신할아비 미얄할미놀
이>20)과장을 대상으로 하고 송파산대놀이는 <노장>과장을 분석 대상으
로 하겠다.21)
산대놀이 음악의 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찾아본 결과 다음과 같다.
양주별산대놀이의 영상은 총 여섯 개로 1967년, 1981년, 2001년, 2009
년의 자료가 각 한 편이고 1979년 자료가 두 편이다. 그 중 1967년의 영
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16mm 기록영화로, 전 과장이 들어있으나 축약
본이며, 동시녹음이 아닌 다른 촬영 후 연주가 덧 입혀진 자료이다.
1979년의 영상 중 하나는 공연 실황 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방송 녹화
자료이다. 공연 실황 영상은 제10회 국가무형문화재 공연 실황 녹화 자
료로 덕수궁에서 공연하였고, 2시간 10여분의 공연이 수록되어있다. 방송
녹화 자료는 1979년 4월28일 mbc에서 방송한 ‘전통의 향기’ 프로그램으
로 30여분의 공연이 수록되어있다.
18) 양주별산대놀이 제1과장 ‘상좌춤’, 송파산대놀이 제1과장 ‘상좌춤놀이’, 퇴계원산대놀이 제1과장 ‘상
좌춤’을 포함한다.
19) 양주별산대놀이 제6과장 ‘노장-노장놀이’, 송파산대놀이 제7과장 ‘노장’, 퇴계원산대놀이 제7과장 ‘팔
먹중과 노장놀이’를 포함한다.
20) 양주별산대놀이 제8과장 ‘신할아비 미얄할미놀이’, 퇴계원산대놀이 제12과장 ‘신할아비와 미얄할미놀
이’ 과장을 포함한다.
21) 송파산대놀이는 굿거리선율 분석을 위해 <노장>과장을 범위로 선택하였는데, 1981년 자료를 보면
제12과장 <신할아비 미얄할미놀이>의 도입에 처음부터 녹화되지 않고 길이가 짧아 굿거리 선율의
일부만 확인되며, 1995년 자료는 제12과장 <신할아비 미얄할미놀이>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송파산대놀이는 염불타령, 허튼타령과 마찬가지로 <무언극>과장인 <노장>과장의 굿거리를 연구대
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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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의 영상은 양주별산대 정기공연 실황 녹화 자료로 양주별산대놀
이 전수회관에서 전 과장을 공연하였으며 4시간의 분량이 수록되어있다.
2001년 영상은 제34회 양주별산대놀이 정기공연 실황녹화자료로 2시간
10분의 분량이 수록되어있다. 2009년 영상은 문화재전수회관 상설공연
실황 녹화 자료로 30분가량 공연이 담겨있다.
송파산대놀이는 각각 1981년, 1995년, 2005, 2009년에 제작된 네 개의
자료를 확인하였다. 1981년의 영상은 송파나루에서 공연한 실황녹화자료
로 2시간 20분 분량이 수록되어있다. 1995년의 영상은 제28회 국가무형
문화재 공연 실황녹화자료로 서울놀이마당에서 공연하였으며 2시간 분량
이 수록되어있다. 2005년은 국립무형유산원 기록화영상으로 60여분의 축
약본이다. 2009년은 문화재전수회관상설공연 실황녹화자료로 90분 분량
이다.
마지막으로 퇴계원산대놀이의 영상은 실제 공연실황이 아니고 보존회
에서 제작한 기록영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5시간 분량이며 2003년에 홍유

























































[표 2] 참고영상 및 음원
위의 [표 2]에 나타나는 영상자료 중 양주별산대놀이는 1979년 공연실
황, 1979년 mbc 촬영본, 1981년 공연실황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송파산
대놀이는 1981년 공연실황, 1995년 공연실황, 퇴계원산대놀이의 2003년
공연실황을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하겠다. 그 이유는 양주별산대놀이의 1
967년, 2001, 2009년 자료와 1981년의 자료는 선율이 동일하며 송파산대
놀이의 2005년, 2009년의 자료 또한 1995년의 자료와 선율이 동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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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또한 위의 자료영상 확인 결과, 피리는 모든 반주음악에 빠지지 않고
출현하고 있어 그 비교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피리선율을 분
석대상으로 하겠다.
4. 연구방법
Ⅱ장에서는 가면극의 지역별 분포와 전승, 과장 구성, 서울 경기지역의
음악전승 및 산대놀이의 악기구성과 과장별 음악구성을 알아보기 위해
영상자료를 확인하고, 문헌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겠다. 먼저 지역
별 분포와 전승과정을 알아보고, 각각 구성되어있는 과장을 알아봄으로
가면극이 지역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다음으로
서울 경기지역 산대놀이의 음악이 어떻게 전승되고 있으며, 어떤 악기의
구성으로 연주하였는지, 각 과장에서는 어떤 음악을 사용했는지 알아보
겠다.
Ⅲ장에서 산대놀이 음악의 장단과 선율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악곡분석
방법으로, 연구자료 영상의 실연에 나타나는 장단을 채보하여 장단형을
알아보고 각 산대놀이의 악곡별 장단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
보겠다. 염불타령은 점 사분음표()를 한 박으로 표기하여 5박 장단은
15/8, 6박 장단은 18/8로 표기하며 허튼타령과 굿거리는 점 사분음표()
를 한 박으로 12/8으로 표기하여 채보하겠다. 장단형은 출현순서에 따라
그 형태를 확인하고, 각 악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단을 기본형 장
단으로 보겠다. 또한 장단의 역할에 따라 <시작장단>, <진행장단>, <종
지장단>으로 나누는데, 악곡을 시작할 때 사용하거나 <종지장단> 다음
에 이어지는 장단을 <시작장단>으로 보며, 선율이나 장단을 맺는데 사
용하거나 악곡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장단을 <종지장단>으로 보겠다.
<시작장단>과 <종지장단>에 포함되지 않는 장단은 모두 <진행장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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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겠다.
연희자가 춤을 추기에 앞서 음악을 청하는 불림은 음악을 이끌어내는
역할과 더불어 음악의 속도를 제시하는 장단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장단에 포함시켜 같이 분석하겠다.
선율은 연구자료 영상에 나타나는 선율을 채보하였는데 각 자료의 기
본음고가 서로 다르고 연주상 음의 차이가 있어 비교분석에 적합하지 않
다. 그러므로 편의상 오선보에 채보하되 모든 염불타령과 굿거리, 79년
양주별산대놀이 <상좌>와 <옴중>의 허튼타령은 ♭ 2개의 b♭조, 그 외
허튼타령은 ♭ 4개의 a♭조로 채보하겠다. 박자는 한 장단을 한 마디로
기보하며 5박 염불타령은 1마디를 15/8, 6박 염불타령은 18/8, 허튼타령
은 12/8, 굿거리는 12/8로 채보하겠다.
산대놀이에서 사용하는 음악인 염불타령, 허튼타령, 굿거리는 현행 경
기대풍류선율에 해당하므로 지영희경기대풍류에 구성되어있는 장단수를
기준으로 염불타령은 12장단, 허튼타령은 24장단, 굿거리는 13장단을 발
췌하여 음역과 출현음을 살펴보고 음계의 특징은 무엇인지, 또 시김새의
형태에 따른 토리적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다음으로 각 악곡의
선율을 골격음의 진행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염불타령은 5가지 유형
의 선율로 나누고, 허튼타령은 5가지, 굿거리는 4가지로 나누어 유형별
선율의 특징과 악곡의 구성과 진행에 따른 선율의 형태를 확인하겠다.
골격음 추출의 방법은 각 장단별로 한 박자 안에서 시가가 가장 긴 음을
골격음으로 선정하고 같은 박 안에서 동일 시가의 음이 두 개 이상 나올
경우는 가장 앞의 출현음을 선택하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한 선율이
시대별로 차이가 있는지, 각각 산대놀이별로는 어떠한지 살펴보겠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분석을 토대로 산대놀이 음악의 선율구조와 그 특
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겠다. 먼저 악곡에서 나타나는 각 유형별 선율이
악곡 내에서 나타나는 빈도수와 순서가 음악에 무슨 영향을 끼치고 어떤
규칙이 나타나는지, 선율의 길이는 어떠한지 살펴보겠다. 또한 같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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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각 선율유형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산대놀이 음악의 구조가 시대별
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산대놀이 음악의 변주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같은 선율
유형 안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선율을 다르게 연주하였는지 경과음의
변주가 나타나는지, 리듬형의 변주는 있는지, 선율의 확장과 축소에 의한
변주방식은 어떤지를 살펴봄으로써, 산대놀이 음악이 구조적 틀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즉흥성과 독창성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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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별 가면극 전승 및 산대놀이 음악구성
가면극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승되었으며 서울 경기지역에서는
산대놀이, 황해도지역에서는 탈춤,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야류와 오광대라
불린다. 이러한 지역별 가면극의 과거 전승과정22)과 과장구성을 살펴봄
으로써 산대놀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다음으로 산대놀이의 음악
전승계보를 알아보고, 자료영상을 통해 실제 공연에서 사용하는 악기구
성을 확인하고, 과장별 음악구성을 알아보겠다. 산대놀이의 음악적 전승
에 관해서 실연에 참여했던 연희자 인터뷰와 문헌자료를 함께 살펴보겠
다.
1. 지역별 가면극 전승
1) 서울·경기지역의 산대놀이
서울·경기지역의 산대놀이는 원래 애오개산대, 사직골 딱딱이패, 녹번
리 산대, 노량진 산대, 구파발 산대, 퇴계원 산대, 가믄돌 산대, 의정부
산대, 송파 산대 등이 있었으며 위와 같은 산대놀이를 ‘본산대’라고 부른
다. ‘본산대’는 현재 전해지지 않으며, 이후 애오개산대패나 사직골 딱딱
이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23) 양주별산대놀이, 구파발 산대의 연희자를
통해 재현했다는24) 송파산대놀이 등의 ‘별산대’가 전해지고 있다.
22)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이전의 모습을 주로 고찰하였다.
23) 정형호에 의하면 양주별산대놀이가 어느 본산대 중 어느 집단의 연희를 받아들였는가는 기록에 따
라 차이가 있으며, 애오개산대패 영향설, 사직골 딱딱이패 영향설, 구파발 산대패 영향설 등이 있는
데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양주에 다양한 본산대패가 다녀갔으며 그 중 애오개산대패와 사직골 딱딱
이패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정형호, 『양주별산대놀이』(서울: 화산문화, 2
000), 24-29쪽.
24) 이두현에 의하면 송파산대놀이는 200여 년 전에 창설되었던 것이 도중에 쇠진하였다가 1900년대
초에 구파발 본산대의 연희자를 초청하여 부흥시켰다고 하였다. 이두현, 『한국가면극선』(서울: 교문
사, 1997),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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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경기지역에 전승되는 산대놀이는 양주별산대놀이, 송파산대
놀이, 퇴계원산대놀이가 있다.
양주별산대놀이는 1964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으며, 경
기도 양주 사직골에서 전승되어왔다. 주로 음력 3월 3일(삼짇날), 4월 8
일(초파일), 5월 5일(단오), 8월 15일(추석), 9월 9일(중앙절), 그리고 기
우제를 지낼 때 연행되었던 기록이 남아있다. 놀이에 참여했던 놀이꾼은
지방 관아의 잡역에 종사하던 하층민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악사
는 지방 관아 악사청 소속의 악사들을 초청하여 연주했다고 한다.
송파산대놀이는 1973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었으며, 송
파나루 인근에서 주로 놀이판을 벌이며 전승되어왔다. 음력 4월 8일(초
파일), 5월 5일(단오), 7월 15일(백중), 8월 15일(추석) 등에 연행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시장이 크게 서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놀이꾼들 또한
상인 및 임노동자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악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퇴계원산대놀이는 1930년대까지 전승되었다가 6.25전쟁 당시 거의 소
멸된 것을 복원하여 2010년에 경기도무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되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 면에서 전승되어왔으며 봄 농한기, 7월 15일(백
중), 8월 15일(추석) 등에 연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유실되기 이전의
놀이꾼들을 살펴보면 연초가공업에 종사하는 이들이었다고 하며 상인과
부호들의 지원으로 탈 제작과 놀이판을 구성하여 놀았다고 한다. 악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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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울·경기지역 산대놀이의 전승 및 연행
서울·경기지역의 산대놀이의 과장구성을 살펴보면, 양주별산대놀이는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상좌와 옴중’, 제3과장 ‘옴중과 먹중’, 제4과장
‘연잎·눈끔쩍이’, 제5과장 ‘팔먹중’의 1경 ‘염불놀이’, 2경 ‘침놀이’, 3경 ‘애
사당법고놀이’, 제6과장 ‘노장’의 1경 ‘파계승놀이’, 2경 ‘신장수놀이’, 3경
‘취발이놀이’, 제7과장 ‘샌님’의 1경 ‘의막사령놀이’, 2경 ‘포도부장놀이’,
제8과장 ‘신할아비·미얄할미놀이’로 총 8과장 8경으로 구성되어있다.25)
이같이 ‘과장’과 ‘경’을 함께 사용하여 구분하는 경우는 극적 구성양식
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며 ‘과장’만을 기준으로 사용한 것은 단순 구분
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각 종목에서 선택한 구분양식을 그대로 사
용하도록 하겠다.
25) 정형호에 의하면, 아끼바채록본(1929년)에서는 ‘10장’, 임석재채록(1929년)과 김지연채록(1930년)에는
‘11과장’으로 나누었으며 1957년 현지인채록에는 10개의 장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1958년 이두현채록
본에서 처음 ‘8과장8경’의 구분이 나타나며 그 이후 정착되었다. 정형호, 앞의 책, 5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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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파산대놀이에서는 ‘마당’이라는 용어를 ‘과장’대신 사용하고 있
는데 이는 상호비교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구분에 있어 ‘과장’으
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26) 송파산대놀이의 과장구성으로는
제1과장 ‘상좌춤놀이’, 제2과장 ‘옴중·먹중놀이’, 제3과장 ‘연잎·눈끔쩍이’,
제4과장 ‘애사당의 북놀이’, 제5과장 ‘팔먹중의 곤장놀이’, 제6과장 ‘신주
부의 침놀이’, 제7과장 ‘노장’, 제8과장 ‘신장수’, 제9과장 ‘취발이’, 제10과
장 ‘샌님·말뚝이’, 제11과장 ‘샌님·미얄·포도부장’, 제12과장 ‘신할아비·신
할미’로 총 12개의 과장으로 구성되어있다.
퇴계원산대놀이의 과장구성으로는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옴중과
상좌놀이’, 제3과장 ‘먹중놀이’, 제4과장 ‘연잎과 눈끔적이놀이’, 제5과장
‘침놀이’, 제6과장 ‘애사당놀이’, 제7과장 ‘팔먹중과 노장놀이’, 제8과장 ‘신
장수놀이’, 제9과장 ‘취발이놀이’, 제10과장 ‘말뚝이놀이’, 제11과장 ‘포도
부장놀이’, 제12과장 ‘신할아비와 미얄할미놀이’로 총 12개의 과장으로 구
성되어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26)“송파산대놀이의 채록본에 나타난 마당구분은 최초에는 허호영이 ‘12과장’으로 나눈 것 인데, 국가무
형문화재로 지정할 때 이두현이 ‘7과장9경’으로 나누었던 것이다. 전자는 전통적인 탈춤 열두 마당
구성에 바탕을 두었고, 후자는 마당극의 내용을 서구극적인 ‘막’. ‘장’ 구성법에 근거를 두고 보다 과
학적인 방법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구성법은 표면상의 차이일 뿐이지 연희 상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병옥 외, 『송파산대놀이-국립문화재연구소 편』(대전: 피아, 2006),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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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양주별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 퇴계원산대놀이
제1과장 상좌춤 상좌춤놀이 상좌춤
제2과장 상좌와 옴중 옴중·먹중놀이 옴중과 상좌놀이
제3과장 옴중과 먹중 연잎·눈꿈쩍이 먹중놀이

























제8과장 신할아비·미얄할미놀이 신장수 신장수놀이
제9과장 - 취발이 취발이놀이





제12과장 - 신할아비 · 신할미
신할아비와
미얄할미놀이
[표 4] 서울·경기지역 산대놀이의 과장 구성
위의 [표 4]와 같이 양주별산대놀이는 8과장 8경으로 총 13개의 장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송파산대놀이 총 12과장, 퇴계원산대놀이 총 12과
장으로 양주별산대놀이가 한 장이 더 많다. 상좌춤이 모든 종목의 첫 과
장으로 나오며 이후로 과장별 이름과 구성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인물
이 주로 등장한다.
옴중과 먹중은 양주별산대놀이 제2과장 ‘상좌와 옴중’, 3과장 ‘옴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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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중’, 송파산대놀이 제2과장 ‘옴중·먹중놀이’, 퇴계원산대놀이 제2과장
‘옴중과 상좌놀이’, 제3과장 ‘먹중놀이’로 구성된다. 연잎과 눈꿈쩍이는 양
주별산대놀이 제4과장 ‘연잎·눈꿈쩍이놀이’, 송파산대놀이 제3과장 ‘연잎·
눈꿈쩍이’, 퇴계원산대놀이 제4과장 ‘연잎과 눈끔쩍이놀이’로 구성된다.
침놀이는 양주별산대놀이 제6과장 ‘침놀이’, 송파산대놀이 제6과장 ‘신
주부의 침놀이’, 퇴계원산대놀이 제5과장 ‘침놀이’로 구성된다. 팔먹중은
양주별산대놀이 제5과장 1경, 2경, 3경과 송파산대놀이와 제5과장 ‘팔먹
중의 곤장놀이’와 퇴계원산대놀이 제7과장 ‘팔먹중과 노장놀이’에 등장한
다. 애사당은 양주별산대놀이 제5과장 3경 ‘애사당법고놀이’, 송파산대놀
이 제4과장 ‘애사당의 북놀이’, 퇴계원산대놀이 제6과장 ‘애사당놀이’로
공통되게 나타난다.
양주별산대놀이의 제6과장 1경 ‘파계승놀이’는 송파산대놀이와 퇴계원
산대놀이에서 각각 제7과장에서 등장하는 ‘노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분
될 수 있다. 말뚝이는 송파산대놀이 제10과장의 ‘샌님·말뚝이’, 퇴계원산
대놀이 제10과장 ‘말뚝이놀이’에 각각 등장하며 양주별산대놀이에는 제7
과장 1경 ‘의막사령놀이’에 등장한다. 신장수는 양주별산대놀이 제6과장
2경 ‘신장수놀이’, 송파산대놀이 제8과장 ‘신장수’, 퇴계원산대놀이의 제8
과장 ‘신장수놀이’로 나타난다.
취발이는 양주별산대놀이 제6과장 3경 ‘취발이놀이’, 송파산대놀이 제9
과장 ‘취발이’, 퇴계원산대놀이 제9과장 ‘취발이놀이’로 나타난다. 샌님은
양주별산대놀이 제7과장 ‘샌님’, 송파산대놀이 제10과장 ‘샌님·말뚝이’, 제
11과장 ‘샌님·미얄·포도부장’, 제10과장 ‘말뚝이놀이’, 제11과장 ‘포도부장
놀이’에 등장한다. 포도부장은 양주별산대놀이 제7과장 2경 ‘포도부장놀
이’, 송파산대놀이 제11과장 ‘샌님·미얄·포도부장’, 퇴계원산대놀이 제11과
장 ‘포도부장놀이’로 구성되어 나타난다.
신할아비와 미얄할미(신할미)는 양주별산대 제8과장 ‘신할아비와 미얄
할미놀이’, 송파산대놀이 제12과장 ‘신할아비와 신할미’, 퇴계원산대놀이
제12과장 ‘신할아비와 미얄할미놀이’로 구성되어 나타난다. 송파산대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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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5과장 ‘팔먹중의 곤장놀이’는 다른 종목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2) 황해도지역의 탈춤
황해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탈춤은 봉산탈춤, 강령탈춤, 은율탈춤이 있
다.
봉산탈춤은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으며, 황해도 봉
산군 동선면 길양리에서 전승되다가 이후 사리원으로 그 지역을 옮겼다.
음력 5월 5일(단오)이나 중국사신의 영접 등 관아의 행사에 동원되어 연
행하며, 놀이꾼들은 주로 관아의 하층 관속이나 상인 그리고 마을주민으
로 이루어져 있었다. 음악을 담당한 악사들은 관아의 악사청으로부터 지
원받아왔으며, 한일합방 이후 악사청이 해산한 이후로는 가창리의 재인
마을에서 악사들을 초청해 공연했다. 강령탈춤은 1970년에 국가무형문화
재 제34호로 지정되었으며, 황해도 옹진군 부민면 강령리에서 전승되어
왔다. 음력 5월 5일(단오)에 놀이판을 벌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놀이
꾼은 마을의 농어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악사는 현청소속의 악사를 초
청하거나 재인마을의 악사를 초청하여 공연하였다.
은율탈춤은 1978년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되었으며, 황해도 은
율군 은율 소읍에서 전승되어왔다. 음력 4월 8일(초파일), 5월 5일(단오),
7월 15일(백중)에 많이 연행되었으며, 환갑잔치 등에서도 놀이판을 벌여
온 기록이 남아있다. 농민이나 지역 한량들이 놀이의 주체가 되었다고
하며 악사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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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관아의 하층 관속,
상인, 마을주민
(악사) 악사청 소속 악사







[표 5] 황해도지역 탈춤의 전승 및 연행
과장구성으로는 봉산탈춤은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팔먹중춤’의 1
경 ‘먹중춤’, 2경 ‘법고춤’, 제3과장 ‘사당춤’, 제4과장 ‘노장춤’의 1경 ‘노장
춤’, 2경 ‘신장수춤’, 3경 ‘취발이춤’, 제5과장 ‘사자춤’, 제6과장 ‘양반춤’,
제7과장 ‘영감·할미춤’으로 총 7과장 5경으로 구성되어있다.
강령탈춤은 제1과장 ‘사자춤’, 제2과장 ‘말뚝이 곤장춤’, 제3과장 ‘먹중
춤’, 제4과장 ‘상좌춤’, 제5과장 ‘양반·말뚝이춤’, 제6과장 ‘노승·취발이춤’
의 1경 ‘팔먹중춤’, 2경 ‘노승춤’, 3경 ‘취발이춤’, 제7과장 ‘영감·할미춤’의
1경 ‘미얄영감춤’, 2경 ‘미얄할미춤’, 3경 ‘무당춤’으로 총 7과장 6경으로
구성되어있다.
은율탈춤은 제1과장 ‘사자춤’, 제2과장 ‘상좌춤’, 제3과장 ‘팔먹중춤’, 제4
과장 ‘양반춤’, 제5과장 ‘노승춤’, 제6과장 ‘영감·할미춤’으로 총 6과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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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봉산탈춤 강령탈춤 은율탈춤

























[표 6] 황해도지역 탈춤의 과장 구성
위의 [표 6]과 같이 봉산탈춤은 7과장 5경으로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
되며 강령탈춤은 7과장 6경으로 총 11개의 장, 은율탈춤은 6과장으로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강령탈춤이 가장 많은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과장구성을 종목별로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상좌춤’이 나오는데 봉산
탈춤 제1과장, 강령탈춤 제4과장, 은율탈춤 제2과장에 구성되어있다. 팔
먹중은 봉산탈춤 제2과장 ‘팔먹중춤’의 1경 ‘먹중춤’, 2경 ‘법고춤’, 강령탈
춤 제3과장 ‘먹중춤’, 은율탈춤 제3과장 ‘팔먹중춤’ 으로 나타난다. 노장
(노승)춤은 봉산탈춤 제4과장 ‘노장춤’의 1경 ‘노장춤’, 2경 ‘신장수춤’, 3
경 ‘취발이춤’, 강령탈춤 제6과장 ‘노승·취발이춤’의 1경 ‘팔먹중춤’, 제2경
‘노승춤’, 3경 ‘취발이춤’, 은율탈춤 제5과장 ‘노승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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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춤’은 봉산탈춤 제5과장, 강령탈춤 제1과장, 은율탈춤 제1과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양반은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 강령탈춤 제5과
장 ‘양반·말뚝이춤’, 은율탈춤 제4과장 ‘양반춤’에 각각 나타난다. 영감과
할미춤은 봉산탈춤 제7과장, 강령탈춤 제8과장, 은율탈춤 제6과장에 각각
나타난다.
봉산탈춤 제3과장의 ‘사당춤’은 다른 종목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강령탈
춤 제2과장의 ‘말뚝이곤장춤’도 유일하다.
3) 경상남도 지역의 야류 오광대
경상남도의 가면극은 야류와 오광대로 전승되고 있는데 그중 야류로는
수영야류, 동래야류가 있으며, 오광대로는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가산
오광대가 있다.
수영야류는 1971년 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되었다. 부산 남구
수영동에서 전승되어온 가면극으로 정월대보름에 연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일제 강점기에 단절되었다가 1960년대에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영야류계 출신이 연희를 담당하였다고 전해진다.
동래야류는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다. 부산 동래지
역에서 전승되어왔으며 ‘동래들놀음’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주로 정월대
보름에 연행되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단절되었다가 광복 이후 복원 되었
으며 관원 출신의 기영회(耆英會)의 지원으로 이어져왔다.
통영오광대는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다. 경남 통영
시에서 전승되어오고 있으며 1930년대 중반 일제의 금지로 중단되었다
가, 광복 이후 1958년 건국 10주년 기념 민속예술제전을 계기로 재연되
었다. 음력 12월 30일경(섣달그믐), 1월 15일(정월대보름), 4월초 봄놀이
등에서 연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연희자는 무계(巫系) 출신들이 중심
이 되어 있었으며 취고수청 악공 중 타악기를 담당하던 이들이 춤을 추
었다고 한다. 악사는 통영 수군통제사의 통제영 부속에서 오광대 탈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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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하였다. 통영삼현육각이 전승되었다고 하는데 취고수청의 악사,
즉 세습무집안의 사람들이 음악을 전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삼
현육각은 소실되고 타악과 태평소로 연주한다.
고성오광대는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으며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에서 전승되어오고 있다. 조선 말기까지 고성읍에는 관속
들이 놀던 가면극이 있었고, 1910년경에 중인 한량들이 통영오광대를 보
고 오광대놀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악사는 현청 소속 악사나 재인마
을에서 악사를 초청하여 놀았다고 한다. 삼현육각으로 반주하였다는 기
록이 남아있으나 현재는 타악기와 태평소만으로 반주한다. 음력 1월 15
일(정월 대보름), 5월 5일(단오), 8월 15일(추석), 봄철놀이 등에 놀았다.
가산오광대는 1980년 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로 지정되었다.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에서 전승되어 왔으며 조창오광대라 불리기도 했
다.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역사가 200-300년 된다고 하는데 1960년 마지
막 놀이를 한 뒤 중단되었다가, 1974년에 재연한 이후 1980년 국가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음력 정월 2일부터 14일까지 매구꾼(풍물패)이 풍
물을 울리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해주고, 보름날 저녁에
는 가면극 연희자들이 조창 앞마당에서 오광대 가면극을 연행했다고 한
다. 때로는 매구꾼과 오광대 연희자들이 한 패가 되어 음력 정월 대보름
이후부터 다른 지방으로 공연을 떠나기도 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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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영야류 동래야류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가산오광대

















































[표 7] 경남지역 야류·오광대의 전승 및 연행
야류와 오광대의 과장 구성을 보면 수영야류는 제1과장 ‘양반춤’, 제2
과장 ‘영노놀이’, 제3과장 ‘할미·영감놀이’, 제4과장 ‘사자춤’으로 총 4개의
과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동래야류는 제1과장 ‘문둥이춤’, 제2과장 ‘양반
춤’, 제3과장 ‘영노놀이’, 제4과장 ‘할미·영감놀이’로 총 4개의 과장으로 구
성되어있다.
통영오광대는 제1과장 ‘양반춤’, 제2과장 ‘풍자탈(양반과장)’, 제3과장
‘영노탈’, 제4과장 ‘농창탈(영감·할미과장)’, 제5과장 ‘포수탈’로 총 5개의
과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고성오광대는 제1과장 ‘문둥북춤’, 제2과장 ‘오광대놀이(양반과장)’, 제3
과장 ‘비비놀이’, 제4과장 ‘승무’, 제5과장 ‘제밀주놀이(영감·할미과장)’으로
총 5개의 과장으로 이루어져있다.
가산오광대는 제1과장 ‘오방신장무’, 제2과장 ‘영노놀이’, 제3과장‘문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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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춤’, 제4과장 ‘양반춤’, 제5과장‘중놀이’, 제6과장 ‘영감·할미놀이’로 총 6
개의 과장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구분 수영야류 동래야류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가산오광대
제1과장 양반춤 문둥이춤 문둥탈 문둥북춤 오방신장무















제6과장 - - - -
영감·
할미놀이
[표 8] 경남지역 야류·오광대의 과장 구성
위의 [표 8]과 같이 수영야류는 4과장, 동래야류 4과장, 통영오광대 5
과장, 고성오광대 5과장, 가산오광대 6과장으로 가산오광대가 가장 많은
장으로 구성되고 야류보다는 오광대의 장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수영야류를 제외한 종목에서 문둥이가 등장하는데 동래야류 제1과장
문둥이춤, 통영오광대 제1과장 문둥탈, 고성오광대 제1과장 문둥북춤, 가
산오광대 제3과장 문둥이춤으로 나타난다. 양반춤은 수영야류 제1과장,
동래야류 제2과장, 가산오광대 제4과장에 나타나며 통영오광대 제2과장
의 풍자탈(양반과장)과 고성오광대 제2과장 오광대놀이(양반과장)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과장이 나타난다.
또한 수영야류 제3과장 ‘할미·영감놀이’, 동래야류 제4과장 ‘할미·영감
놀이’, 통영오광대 제3과장 ‘농창탈(영감·할미과장)’, 고성오광대 제5과장
‘제밀주놀이(영감·할미과장)’, 가산오광대 제6과장 ‘영감·할미놀이’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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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을 담은 과장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수영야류의 제2과장 ‘영노놀이’, 동래야류 제3과장 ‘영노놀이’,
통영오광대 제3과장 ‘영노탈’이 유사한 과장이며 고성오광대와 가산오광
대에서는 영노가 등장하지 않는다. 포수는 통영오광대 제5과장 ‘포수탈’
에 유일하며 고성오광대 제3과장 ‘비비놀이’와 가산오광대 제1과장 ‘오방
신장무’, 제5과장 ‘중놀이’는 각각 유일하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지역별 가면극의 전승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행
시기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단오, 추석, 초파일 등과 같이 중요
한 날들에는 거의 모든 지역권에서 가면극놀이를 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연희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보다는 같은 지역권 안에서도
주로 관아에 속했던 하층민이나 악사청 및 취고수청 소속 악사들에 연행
되었던 가면극들과 농어민과 상인들로 구성된 일반인들에 의해 연행되었
던 가면극, 또 전문놀이꾼에 의해 연행된 가면극으로 나뉜다.
지역별 과장구성을 보면 서울·경기 지역의 산대놀이가 과장의 수가 가
장 많아 가면극의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세밀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경남
지역의 야류·오광대가 다섯 과장 안팎의 짧은 구성으로 간결하고 비교적
소박한 짜임새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등장인물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 승려, 양반, 말뚝이, 영감,
할미 등이 거의 모든 지역권의 가면극에서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한편,
서울·경기 지역의 산대놀이에서는 승려가 다양한 역할(상좌, 옴중, 먹중
등)을 하고, 황해도 지역에서는 사자춤, 경남 지역에서는 문둥이춤이 포
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 지역권 안에서도 전승지역에 따라 과장명 및 구성방식에 있
어서의 근소한 차이만 보일 뿐 등장인물과 과장내용 등에 유사점이 많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같은 지역문화권 안에서는 각 종목에서 전
승주체인 연희자 집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발달하
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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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대놀이 음악의 전승과 구성
산대놀이의 음악 전승계보와 과장에 따른 음악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산대놀이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산대놀이의 많은 부분이
소실되며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1964년 양주별산대놀이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기점으로 재정비 및 보존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종목의 문
화재지정과 함께 기악분야의 보유자도 지정되었다. 이때 지정된 보유자
의 현황과 그 이후 어떠한 양상으로 전승되었는지를 알아보겠다. 또한
참고영상을 통해 산대놀이에서 사용하는 악기를 확인하고 지역별 가면극
의 구성에서 살펴본 산대놀이의 과장구성을 토대로 음악이 어떻게 구성
되어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겠다.
1) 산대놀이 기악 전승
1964년 양주별산대놀이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이후 기악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현황을 살펴보겠다.
(1)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의 악사로는 1964년 문화재지정당시 피리의 석거억, 해
금의 김완손27), 피리의 김영수28), 장구의 함춘길29), 대금의 지명천30)등이
27) 金完孫(1909-1971)은 양주군 선암리에서 자랐으며 1964년 12월 7일에 양주별산대놀이 해금 예능보
유자로 인정되었고, 고희정(高熙貞)을 후계자로 두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
전』,(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http://encykorea.aks.ac.kr/>.
28) 金永洙(1937-1971)은 1964년 12월 7일에 양주별산대놀이 피리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앞의 책, <http://encykorea.aks.ac.kr/>.
29) 咸春吉(1915-1975)은 경기도 양주 출생으로 어려서 양주별산대놀이를 배워 장구도 잘 치고 목중놀
음도 하였는데,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htt
p://encykorea.aks.ac.kr/>.
30) 池命千(1918-1970)은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으며 대금을 배워 양주별산대놀이 반주를 하였다. 196
4년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별산대놀이의 반주음악 대금 기예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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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이처럼 문화재지정 당시 양주의 악사는 모두 그
지역의 음악을 담당하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후 다른 지역의 음악인
이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이후부터이다.31) 1984년 유경수32)가 전
수교육조교로 지정이 되었고 석거억의 아들인 석종관33)은 2001년에 전
수교육조교로 지정되었으며 부친의 뒤를 이어 피리를 연주하기도 하며
현재는 장구를 치고 있다. 2000년 활동한 전수자로는 김명한(피리), 김도
연(아쟁), 이재원(대금) 등이 기록에 있다34). 현재 활동 중인 악사는 이
수자로는 손춘식(장구/대금), 이용원(피리), 이영은(대금), 현바롬(대금),
이수현(해금), 이상윤(해금), 전수자로는 최수지(피리), 한창희(대금)이 있
다.35)
(2) 송파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는 1973년 문화재 지정 당시 활동하고 있는 악사로서 장
구 대금, 피리에 이충선, 대금 피리 해금에 허수복36), 피리 해금 장구에
이달선37) 등이 보유자 인정을 위한 조사대상자가 되었으나 이 중 이충
선만이 보유자로 인정 되었다. 이 외에도 이은석(대금)38), 이성(호적)39),
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http://encykorea.aks.ac.kr/>.
31) 전경욱, “양주별산대놀이의 지속과 변화”, 『구비문학연구』(한국구비문학회, 2003), 제17집, 40쪽.
32) 柳敬洙(1960-)은 한국국악예술학교에서 박승률과 김광복에게 지영희대풍류가락을 사사하여 양주별
산대놀이의 반주음악으로 도입하였다. 1984년 악사조교로 지정되었다. 김호석, 『양주별산대놀이 음악
본』(서울: 민속원, 2014), 219쪽.
33) 石鐘寬(1952-) 현 양주별산대놀이 전수조교.
34) 정형호의 앞의 책, 218쪽에 의하면 전수자 김명한, 김도연, 이재원을 국립국악원 단원이라 하였으나,
필자가 확인한 바 김명한은 (전)천안시 충남관현악단 단원, 김도연은 (현)KBS국악관현악단 단원, 이
재원은 (현)국립국악관현악단의 단원이다.
35) 2016년 11월 18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필자와 박진현(현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사무국장)과의 대
담을 통해 확인.
36) 許壽福(1912-?)은 예능보유자 이충선에게 배웠으며 대금, 피리 연주를 맡았다. 이병옥 외, 앞의 책,
30쪽.
37) 李達善(1906-?) 이병옥 외, 앞의 책, 264쪽.
38) 李恩錫(1919-1980)은 이충선의 조카로 대금을 전수하고 송파의 대금악사 역을 하다 작고하였다. 이
병옥 외, 앞의 책, 30쪽.
39) 李聖(1880?-1965?)은 답교놀이의 호적을 불었다. 이병옥 외, 앞의 책,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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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호적)40), 윤성석(호적)41)등이 과거 연희자로 기록에 남아있다.
보유자 지정 이후 전승교육을 위한 전수장학생을 선발하였는데 악사로
는 1980년도에 김성운42), 김방현, 곽태천이 선정되었으며 5년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이수자가 되었다. 이후 김성운은 1988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되어 2007년 작고하기까지 활동하였다.43) 현재는 1988년 일반장학생
으로 선정된 강차욱이 2014년 악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되어 전수교육중
이며 피리와 대금의 이한복은 1986년 일반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현재 이
수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 이수자로 임채현(피리), 전수장학생 김문
조(피리). 전수자 김희경(해금), 한지희(해금)등이 지정되어있다.44)
(3) 퇴계원산대놀이
퇴계원산대놀이는 2010년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당시 지정
된 기악분야의 보유자는 없다. 현재 이호용(장고), 박현호(피리), 최명호
(대금), 임영은(해금)이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다.45)
위와 같이 양주별산대놀이의 문화재 지정 당시 지정된 보유자는 5명으
로 양주 지역의 음악을 담당하던 인물들로 이루어져있었으며, 이후에는
다른 지역의 음악인이 합류하여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송파산대놀이는 보유자로 지정된 이충선 이외에 송파에서 함께 활동하
던 연주자가 많이 있었다. 이후 전수장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는 폭넓은 전수교육활동을 통해 음악을 보존, 전승해오고 있다.
40) 李成中(1880?-1972)은 답교놀이의 호적을 불었다. 이병옥 외, 앞의 책, 29쪽.
41) 尹聖錫(1892-1979)은 길놀이의 호적을 불었다. 이병옥 외, 앞의 책, 29쪽.
42) 金聖運(1945-2007)은 1988년 송파산대놀이의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되었으며 2005년 제작된 송파산대
놀이 기록화영상에서 장구를 담당하였다. 이병옥 외, 앞의 책, 264쪽.
43) 이병옥 외, 앞의 책, 264-267쪽.
44) 2016년 10월 26일 서울놀이마당에서 필자와 김영숙(현 송파산대놀이보존회 사무국장)과의 대담을
통해 확인.
45) 2016년 10월 07일 필자와 윤지한(현 퇴계원산대놀이보존회 사무국장)과의 전화 대담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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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원산대놀이는 전승 단절의 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 지역에서 활동
하는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전승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현재 활발히 활동
하고 있는 전문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음악이 전승되고 있다.
2) 악기편성
(1)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의 반주에 사용하는 악기편성을 보면, 국립무형유산원
소장의 1967년 16mm기록영화에서는 음원과 영상의 악기편성이 서로 다
른데 음원에는 피리1, 대금1, 해금1, 아쟁1, 장구1이며 영상의 악기편성은
피리1, 장구1이다. 1979년 공연실황과 mbc 방송 촬영본에서는 피리1, 해
금1, 장구1의 구성으로 동일하다. 1981년의 영상은 피리1, 대금1, 해금1,
장구1의 편성이며 1995년에는 피리1, 대금1, 해금1, 장구1, 북1의 편성이
다. 2001년 공연에서는 피리1, 대금1, 아쟁1, 장구1의 편성으로 공연하고
2009년 공연에서는 피리1, 대금1, 해금1, 장구1의 편성으로 공연하였다.
그 외에 위의 모든 자료에 포함된 제5과장 제3경 ‘애사당법고놀이’의
악기편성은 연희자들이 직접 타악기를 연주하며 이를 중심으로 선율악기
는 태평소가 포함되어있다.
(2) 송파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의 반주에 사용되는 악기편성을 보면 1981년, 2009년 실
황영상에서는 피리1, 대금1, 해금1, 장구1의 구성이며 1995년에는 피리2,
대금1, 해금1, 장구1의 구성이다. 2005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제작한 영
상에서 두 번의 실연이 나오는데 초반46)의 영상에서는 피리2, 대금1, 해
금1, 장구1의 구성이며 후반47)의 영상에서는 피리2, 대금2, 해금1, 장구1




퇴계원산대놀이 2003년 기록영상에서 피리1, 대금1, 해금1, 장구1의 편
성으로 되어있다. 제6과장 ‘애사당놀이’는 연희자들이 직접 악기를 들고
타악 중심으로 연주하며 선율악기로 태평소를 분다.
산대놀이의 악기 편성을 알아보았는데 양주별산대놀이에서는 경기대풍
류 선율을 연주할 때는 피리, 장구의 편성, 피리, 해금, 장구의 편성, 피
리, 대금, 아쟁, 장구의 편성, 피리, 대금, 해금, 장구의 편성 등 다양한
편성으로 악기를 연주하며 편성이 바뀌어도 피리와 장구는 반드시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사당법고놀이’에서는 선율악기로 태평소를 사
용하였다. 송파산대놀이는 피리, 대금, 해금, 장구의 구성으로 피리와 대
금을 두 명의 연주자가 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퇴계원산대놀이는 피리,
대금, 해금, 장구의 편성이며 ‘애사당놀이’에서는 선율악기로 태평소를 사
용하였다. 이처럼 피리와 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공통적이며 그 외
악기구성은 연주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과장별 음악 구성
산대놀이의 과장별 음악구성을 살펴보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주별산대놀이는 8과장 8경의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파산대놀
이와 퇴계원산대놀이는 동일하게 12과장의 1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 음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영상자료를
참고하였다.
47) 국립무형유산원 국가무형문화재 기록영상 34-60분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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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의 음악구성은 크게 노래와 반주음악으로 구성되어있
다. 제1과장 ‘상좌춤’에서 염불타령 1회, 허튼타령 1회, 제2과장 ‘옴중과
상좌’는 염불타령 1회, 허튼타령 2회, 제3과장 ‘먹중과 옴중’에서 허튼타
령이 1회 출현하며, 제4과장 ‘연잎 눈꿈쩍이’에서는 염불타령 1회, 허튼타
령이 5회 나온다. 제5과장 ‘팔먹중’의 제1경 ‘염불놀이’에서는 허튼타령 4
회, <백구타령>이 2회 출현하고, ‘팔먹중’과장의 제2경 ‘침놀이’에서는 허
튼타령을 5회 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3경 ‘애사당법고놀이’에서는
굿거리가 3회 출현하는데, 선율은 태평소 능게가락, 창부타령, 경기대풍
류가락이다. 노래로는 <등장가>와 <가마솥>이 나오고, 허튼타령은 1회
사용한다.
제6과장 ‘노장’의 제1경 ‘파계승놀이’에서는 염불타령 1회, 허튼타령이
7회 나오며, <염불>, <백구타령>, <동타령>, <연평뱃노래>, <야할타
령> 등의 노래를 부른다. 제2경 ‘신장수놀이’는 허튼타령이 2회이며, <진
피발마개>와 <짝짜꿍>을 노래한다. 제3경 ‘취발이놀이’는 허튼타령 9회,
굿거리는 1회이며, <천자풀이>, <언문풀이>, <둥둥타령> 등의 노래를
부른다. 제7과장 ‘샌님’의 제1경 ‘의막사령놀이’에서 허튼타령 8회, 제2경
‘포도부장놀이’는 허튼타령 7회, 굿거리 3회로 나타난다. 제8과장 ‘신할아
비 미얄할미놀이’에서 허튼타령 3회, 굿거리 1회, 당악 3회이며, <시조
창>과 <넋타령>을 부른다. 이 중 본 고의 연구대상은 제1과장 ‘상좌춤’
의 염불타령-허튼타령, 제2과장 ‘상좌와 옴중’의 염불타령-허튼타령, 제6
과장 제1경 ‘노장-파계승놀이’의 염불타령-허튼타령, 제8과장 ‘신할아비
미얄할미놀이’ 의 굿거리이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 32 -
구분 과장명 사용음악 횟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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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양주별산대놀이 과장별 음악 구성
48) 염불타령을 연주한 후 멈추지 않고 허튼타령을 이어서 연주하는 방식을 뜻한다.
49) 창부타령 선율로 부르는 노래이다.
50) 태평소와 여러 타악으로 반주하며 능게가락을 연주한다.
51) 삼현육각 반주로 창부타령 선율을 연주한다.
52) 삼현육각 반주로 1979년 공연실황에서는 경기대풍류 선율을 연주하며 1981년 공연실황에선 창부타
령선율을 연주하였다.
53) 노랫가락 선율로 부르는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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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9]와 같이 염불타령은 단독으로 연주하는 경우는 없으며 항
상 이어서 허튼타령을 연주한다. 총 연주 횟수는 염불타령은 4회, 허튼타
령 52회, 굿거리 6회, 휘모리 1회, 당악 3회이며, 노래는 총 14곡이 있다.
굿거리는 경기대풍류선율이나 창부타령, 태평가 등을 연주하며, 제6과장
제3경의 ‘애사당법고놀이’에서는 태평소로 능게가락을 연주한다.
(2) 송파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의 음악구성은 노래와 반주음악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과
장 ‘상좌춤’에서 염불타령 1회, 허튼타령 2회, 제2과장 ‘옴중 먹중’에서는
염불타령 1회, 허튼타령 2회이며, 제3과장 ‘연잎 눈꿈쩍이’에서는 허튼타
령 4회, 굿거리 1회, 제4과장 ‘애사당의 북놀이’에서는 허튼타령 1회, 굿
거리 1회, 휘모리 1회로, 휘모리는 장구로만 반주한다. 제5과장 ‘팔먹중의
곤장놀이’에서 허튼타령 2회, 굿거리 1회이며, 제6과장 ‘신주부의 침놀이’
에서 허튼타령 1회, 굿거리 1회, 노래로는 <백구타령>을 부른다. 제7과
장 ‘노장’에서는 염불타령 1회, 허튼타령 4회, 굿거리 4회, 제8과장 ‘신장
수’에서는 허튼타령 1회, 굿거리 1회, 노래로는 신장수가 <짝짜꿍>을 부
른다. 제9과장 ‘취발이’에서는 허튼타령을 9회 사용하며 <천자풀이>,
<언문풀이>, <장타령> 등을 부른다. 제10과장 ‘샌님 말뚝이’는 허튼타령
4회, 굿거리를 1회, 제11과장 ‘샌님 미얄 포도부장’에서는 굿거리 5회, 제
12과장 ‘신할아비 신할미’에서 굿거리 1회, 당악 3회 연주하며, 노래로는
<넋타령>, <대감놀이>를 부른다. 이 중 본 고의 연구대상은 제1과장
‘상좌춤’의 염불타령-허튼타령, 제7과장 ‘노장’의 염불타령-굿거리-허튼타
령이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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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송파산대놀이 과장별 음악 구성
54) 노래의 제목은 정해진 제목이 아니며 가사의 첫구절을 따거나 양주별산대놀이의 노래 제목을 참고
하였다.
55) 창부타령 선율로 부르는 노래이다.
56) 노랫가락 선율로 부르는 노래이다.
57) 창부타령 선율로 부르는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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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0]과 같이 송파산대놀이는 12개 과장에서 춤반주를 총 48회
하며 염불타령 3회, 허튼타령 31회, 굿거리 15회, 휘모리 1회, 당악 3회로
나타난다. 염불타령은 항상 뒤에 허튼타령이나 굿거리가 출현한다. 노래
는 8곡이 있는데, 이 중 ‘백구타령’ 과 ‘대감놀이’는 창부타령 선율로 부
르며 ‘넋타령’은 노랫가락 선율로 부른다.
(3) 퇴계원산대놀이
퇴계원산대놀이의 음악구성은 노래와 반주음악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
과장 ‘상좌춤’에서는 염불타령 1회, 허튼타령 1회, 제2과장 ‘옴중과 상좌놀
이’에서는 허튼타령 3회, 제3과장 ‘먹중놀이’에서는 허튼타령 2회 출현한
다. 제4과장 ‘연잎과 눈끔적이놀이’에서 염불타령 1회, 허튼타령 5회, 제5
과장 ‘침놀이’에서는 허튼타령 4회 나타나며, ‘백구타령’을 노래한다. 제6
과장 ‘애사당놀이’에서는 굿거리 4회, 허튼타령 6회, 휘모리 1회로 나타나
며, <등장가>를 부른다. 제7과장 ‘팔먹중과 노장놀이’에서는 염불타령 1
회, 허튼타령이 7회이며 <염불>, <백구타령>, <자진방아>, <연평뱃노
래> 등의 노래를 부른다. 제8과장 ‘신장수놀이’에서는 허튼타령이 3회이
며, <진피발마개>, <봉지가>를 노래한다. 제9과장 ‘취발이놀이’는 허튼타
령이 6회, <자진방아타령>, <천자풀이>, <언문풀이>, <둥둥타령> 등을
노래한다. 제10과장 ‘말뚝이놀이’는 허튼타령 6회, 제11과장 ‘포도부장놀
이’는 굿거리 2회, 허튼타령이 6회 출현한다. 제12과장 ‘신할아비와 미얄
할미놀이’는 허튼타령 2회, 굿거리 2회, 당악 5회 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노래로는 <시조창>과 <넋타령>, <대감놀이> 등을 노래한다. 이 중
본 고의 연구대상은 제1과장 ‘상좌춤’의 염불타령-허튼타령, 제7과장 ‘팔
먹중과 노장놀이’의 염불타령-허튼타령, 제12과장 ‘신할아비와 미얄할미놀
이’ 의 굿거리이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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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장명 사용음악 횟수 노래58)
제1과장 상좌춤 염불타령-허튼타령 1 -
제2과장 옴중과 상좌놀이 허튼타령 3 -















허튼타령 6 염불, 백구타령62),
자진방아,
연평뱃노래염불타령-허튼타령 1
제8과장 신장수놀이 혀튼타령 3
진피발마개,
봉지가
제9과장 취발이놀이 허튼타령 6
천자풀이, 언문
풀이, 둥둥타령63)













[표 11] 퇴계원산대놀이 과장별 음악 구성
58) 노래의 제목은 정해진 제목이 아니며 가사의 첫 구절을 따거나 양주별산대놀이의 노래 제목을 참
고하였다.
59) 창부타령 선율로 부르는 노래이다.
60) 태평소와 여러 타악으로 능게가락을 연주한다.
61) 삼현육각편성으로 경기대풍류 선율을 연주한다.
62) 창부타령 선율로 부르는 노래이다.
63) 창부타령 선율로 부르는 노래이다.
64) 노랫가락 선율로 부르는 노래이다.
65) 창부타령 선율로 부르는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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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1]과 같이 퇴계원산대놀이는 12개 과장에서 춤반주를 총 60
회 하며 염불타령 3회, 허튼타령 49회, 굿거리 7회, 당악 4회 연주한다.
염불타령은 단독으로 연주하는 경우는 없으며 허튼타령으로 이어서 연주
한다. 노래는 12곡이 있으며 이 중 ‘백구타령’, ‘둥둥타령’, ‘대감놀이’는
창부타령선율로 연주하며 ‘넋타령’은 노랫가락 선율로 부른다.
지금까지 지역별 가면극의 전승과 산대놀이의 음악구성을 알아보았는
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면극의 지역별 분포와 특징을 살펴본 결과 과거 연행시기는 지
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중요한 날들에는 거의 모든 지역권에서 가면
극놀이를 해왔으며, 연희자는 관아, 악사청 및 취고수청 소속 악사, 농어
민과 상인 등 일반인, 전문놀이꾼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서울·경기 지역
의 산대놀이가 과장의 수가 가장 많으며 등장인물은 승려, 양반, 말뚝이,
영감, 할미 등이 거의 모든 지역권의 가면극에서 주요인물로 등장하였다.
동일한 지역권 안에서도 전승지역에 따라 과장명 및 구성방식에 있어
서의 근소한 차이만 보일 뿐 등장인물과 과장내용 등에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같은 지역문화권 안에서는 각 종목에서 전
승주체인 연희자 집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특성을 가지고 발달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산대놀이의 기악전승을 보면 양주별산대놀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에 지정된 보유자는 5명으로 그 지역의 음악인으로 구성된 연주자로
이루어져있었으며 1980년대 이후 다른 지역의 음악이 합류하여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송파산대놀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보유자로 지
정된 이충선 이외에도 송파에서 함께 활동하던 연주자가 많이 있었으며,
그 이후 전수장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폭넓은 전수교육활동을
통해 음악을 보존, 전승해오고 있다. 퇴계원산대놀이는 단절의 기간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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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만큼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전승이 이루어지
기 보다는,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음악
이 전승되고 있다.
산대놀이의 악기 편성은 피리, 대금, 해금, 아쟁, 장구, 북 등이며 연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리와 장구는 반드시 사용하
였다. 양주별산대놀이와 퇴계원산대놀이에는 연희자들이 직접 태평소와
타악을 연주하는 과장도 있다.
산대놀이별 음악구성을 살펴보았는데 양주별산대놀이는 염불타령 4회,
허튼타령 52회, 굿거리 6회, 휘모리 1회, 당악 3회 출현하며, 노래는 14곡
이 있다.
송파산대놀이는 염불타령 3회, 허튼타령 31회, 굿거리 15회, 휘모리 1
회, 당악 3회이며 노래는 8곡이 있다. 퇴계원산대놀이는 염불타령 3회,
허튼타령 49회, 굿거리 7회, 당악 4회로 나타나며 노래는 12곡이 있다.
이와 같이 산대놀이에서 모두 동일한 장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허튼타
령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염불타령은 단독으로 연주되는 경우
는 없으며 항상 뒤에 허튼타령이나 굿거리를 이어서 연주한다. 굿거리는
경기대풍류선율을 연주하거나 창부타령, 태평가 등의 경기민요 선율을
연주하며 태평소로 능게가락을 연주하기도 한다. 노래는 창부타령과 노
랫가락 선율로 부르는 곡이 다수 포함되어 경기지역의 음악특성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9 -
Ⅲ. 산대놀이 음악 분석
산대놀이의 반주음악은 염불타령, 허튼타령, 굿거리, 당악, 휘모리 등이
있으며 이 중 염불타령, 허튼타령, 굿거리의 장단과 선율을 살펴보겠다.
장단에서는 각 악곡의 장단형을 통해 그 특징을 알아보고, 장단을 이
끌어내는 불림과 불림에 사용하는 장단을 알아보겠다. 선율에서는 각 악
곡의 출현음과 시김새를 통해 선율의 특징을 알아보고, 선율을 유형별로
나누어 골격음을 확인하고 그 구성과 진행에 따른 선율의 형태를 확인하
겠다.
1. 장단 분석
염불타령, 허튼타령, 굿거리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료 영상의 실연에
나타나는 장단을 채보하여 장단형을 알아보고 각 산대놀이의 악곡별 장
단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장단형 설명을 위해 장구 구음을 사용하는데 합장단은 ‘덩’, 궁편은
‘쿵’, 채편은 ‘따’, 궁편을 짚는 소리는 ‘국’, 채편을 짚는 소리는 ‘더’, 풀어
치는 소리는 ‘더러러러’, ‘쿵더러러’, ‘덩더러러’, ‘덕더러러’ 등으로 사용하
고, ‘덩’이나 ‘따’ 앞에 짧은 꾸밈이 들어가는 경우는 ‘기덩’, ‘기닥’ 등으로
표현하겠다.66)
장단형은 출현순서에 따라 그 형태를 확인하고 변주형이 나타나는 경
우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하겠으며 각 악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단
66) 김청만은 본인의 저서 『한국의 장단Ⅱ』에서 장구 구음표로 여러 장구 구음을 소개했는데, 손으로
궁을 치고 열채로 채편을 동시에 치는 소리를 ‘떵, 덩, 더’, 손으로 궁편을 약하게 치는 소리를 ‘쿵,
궁, 구’, 열채로 채편을 치는 소리는 ‘딱, 따, 다’, 열채로 채편을 여러 번 굴려서 치는 소리는 ‘다르르
르’, 열채로 채편을 먼저 약하고 짧게 치고 세게 한번 치는 소리를 ‘기닥’ 등으로 표현하였다. 김청만,
『한국의 장단Ⅱ』(서울: 도서출판 율가, 2009), 117쪽. 이와 같이 구음은 장단의 속도나 강약의 차이,
음악의 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므로, 본 고에서는 산대놀이 현장에서 연희자와 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구음을 기준으로 하여 구음을 표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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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본형 장단으로 보겠다. 또한 장단을 역할에 따라 <시작장단>, <진
행장단>, <종지장단>으로 나누고 각각 장단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는지
알아보겠다. <시작장단>은 악곡을 시작할 때 사용하거나 <종지장단>
다음에 이어지는 장단으로 보며, <종지장단>은 선율이나 장단을 맺는데
사용하는 장단이나 악곡의 마지막에 사용하는 장단으로 보겠다. <시작장
단>과 <종지장단>에 포함되지 않는 장단은 <진행장단>으로 보겠다.
불림은 연희자가 춤을 추기에 앞서 음악을 청하는 소리로, 음악을 이
끌어내는 역할과 더불어 음악의 속도를 제시하는 장단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 불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 불림의 방식
을 장단과 함께 악보화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에 불림을 할 때
동반되는 장단이 있는 경우는 <불림장단>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겠다.
1) 염불타령
염불타령은 산대놀이에서 사용하는 음악 중 가장 느린 속도의 장단이
다. 염불타령의 장단형과 연주속도, 불림에 나타나는 특징을 알아보겠다.
(1)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에서 염불타령은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상좌와 옴
중’, 제4과장 ‘연잎 눈끔쩍이’, 제6과장 ‘노장’ 등에서 사용된다. 이 중 장
단분석은 제1과장 ‘상좌춤’과 제6과장 ‘노장’을 중심으로 1979년 덕수궁공
연실황 영상67), 1981년 공연실황 영상68)을 살펴보고 1979년 mbc의 방송
자료는 제2과장 ‘상좌와 옴중69)’를 대상으로 하겠다.
불림은 제2과장 ‘상좌와 옴중’에서 나타나며 1979년 덕수궁 공연실황영
67) 이후 79양주상좌, 79양주노장 이라 하겠다.
68) 이후 81양주상좌, 81양주노장 이라 하겠다.
69) 이후 79mbc양주옴중 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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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1979년 mbc 방송자료영상과 1981년 공연실황영상의 불림70)을 비교
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 양주 염불타령 장단형
[79양주상좌], [79양주노장], [79mbc양주옴중]의 염불타령 장단은 다음
[악보 1]과 같다.
[악보 1] 양주 염불타령 5박 장단형
위의 [악보 1]과 같이 장단은 5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박에서 ‘덩’,
제2박은 ‘쿵’, 제3박은 ‘기닥’, 제4박은 ‘쿵더러러러’, 제5박은 ‘기닥-따’로
연주한다. 본 장단에서 변형장단은 사용되지 않았다.
염불타령의 마지막 장단은 염불타령이 끝나고 다음 장단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장단으로 제1박 ‘덩’, 제2박 ‘쿵’, 제3박 ‘기닥’, 제4박 ‘쿵더러
러러’, 제5박 ‘기닥-따’, 제6박 ‘덩-기닥’, 제7박 ‘--다’ 로 연주한다. 장단
형은 아래 [악보 2]와 같다.
70) 이후 81양주옴중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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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79 양주 염불타령-허튼타령 연결 장단
염불타령의 마지막 장단은 위의 [악보 2]와 같이 7박으로 연주하는데
제5박까지 염불타령 5박 장단형을 ≒33-35의 속도로 연주하다가 제5
박에서부터 속도를 서서히 당겨 제6박에서는 =60에 가깝게 연주하며
허튼타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방식을 사용한다. 본 장단형은 염불
타령의 <종지장단>이라기보다는 다음 장단으로의 연결을 위한 장단으로
끌채71)와 유사한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79양주상좌], [79양주노장], [7
9mbc양주옴중] 모두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5박 장단형의 염불타령을 연주한 속도는 ‘상좌춤’ ≒35, ‘노장’ ≒3
3, ‘옴중’ ≒33 으로, 상좌가 노장보다 약간 빠르게 연주되었으며 옴중
은 노장과 속도가 같으며 모두≒33-35의 속도 범위 안에서 연주한 것
으로 확인된다.
[81양주상좌]와 [81양주노장]의 염불타령 장단형은 다음 [악보 3]과 같
다.
[악보 3] 양주 염불타령 6박 장단 기본형
71) 살풀이춤에서 장단을 맞추는 속도 조절방법의 하나인 끌채는 앞장단과 뒷장단의 사이에서 장단을
늘여 박자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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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3]에서와 같이 장단은 6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제1박에서
‘기덩’, 제2박에서 ‘쿵’, 제3박에서 ‘기닥-기닥’, 제4박에서 ‘기덩-다’, 제5박
에서 ‘덩더러러러’, 제6박에서 ‘쿵’ 으로 연주하였다. 변형장단은 사용하지
않았다.
염불타령 6박 장단형을 연주한 속도는 ‘상좌춤’ ≒28. ‘노장’ ≒27
로 상좌가 노장보다 약간 빠르게 연주하며 ≒27-28의 속도 범위 안에
서 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양주 염불타령 불림
양주별산대놀이 염불타령의 불림은 제2과장 ‘상좌와 옴중’에서 옴중 배
역이 1회 사용하며 그 외에는 불림을 하지 않는다. 염불타령의 불림은
다음 [악보 4]와 같다.
[악보 4] 양주염불타령 불림과 불림장단
위의 [악보 4]와 같이 ‘절-수-절-수-지-화-허-자- 조르르-’하고 불림
하는데 한 글자를 부르는 길이가 염불타령의 한 박 길이와 동일하다. 총
아홉 박으로 장구가 두 글자에 한 번씩 ‘덩’하고 박자를 짚어준다. 이처
럼 불림을 하는 동안 염불타령의 장단형과는 다른 <불림장단>으로 반주
를 하며 5박 장단형을 사용한 [79mbc양주옴중]과 6박 장단형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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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양주옴중] 모두 같은 방식의 불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염불타령의 불림은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장단형과
는 연관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양주별산대놀이의 염불타령 장단형과 불림에 대해서 알아보
았는데 장단형은 5박으로 연주한 장단형과 6박으로 연주한 장단형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1979년 이전에는 5박 장단형이 사용되었고72) 그 이후
에는 6박 장단형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73)
모두 각 1개의 장단형을 변형 없이 사용하며 [79양주상좌], [79양주노
장], [79mbc양주옴중]의 5박 장단형에서는 허튼타령으로 연결하는 장단
이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6박 장단형에서는 허튼타령으로 연결하는 별도
의 장단 없이 허튼타령으로 연결하였다.
불림은 총 아홉 박으로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장단형
과 관계없는 <불림장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송파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에서 염불타령은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옴중 먹중’,
72) 양주별산대놀이 1967년 기록영화를 보면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상좌와 옴중’, 제4과장 ‘연잎 눈
끔적이‘의 반주음악은 염불타령을 5박으로 연주하고 제6과장 ’노장‘에서는 6박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제6과장 ’노장‘의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춤과 음악이 속도가 잘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상에 확인되는 연주자는 피리와 장구 두 명인 반면 반주음악은 피리, 아쟁, 해금, 장구의
연주로 악기구성으로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영상에서 확인되는 음원은 영상에
녹음을 덧입힌 것으로 실제 연주자와 양주별산대놀이 반주자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상좌와 옴중‘, 제4과장 ’연잎 눈끔적이‘는 춤동작을 보고 장단의 길이와 속
도를 유추할 수 있는데 반해 제6과장 ’노장‘은 드라마의 요소가 강해 춤을 보는 것만으로는 장단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박자를 알 수 없는 춤에서는 염불을 6박으로 연주하고 박자를 알 수 있는 춤은
5박으로 연주한 것을 보아 실제 춤에서 사용한 장단은 5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
79년 공연 이전에도 양주별산대놀이에서 5박 장단형 염불타령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73) 1981년 공연실황 영상에서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상좌와 옴중’. 제4과장 ‘연잎 눈끔적이’, 제6과
장 ‘노장’의 염불타령을 6박으로 연주하며 그 이후에 확인되는 2001년과 2009년의 영상에서 염불타령
을 모두 6박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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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과장 ‘노장’에서 사용된다. 송파산대놀이의 염불타령은 12박자를 사용
하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악사 예능보유자인 李忠善은 경기도당굿의 세습적인 집안에서 가락
을 이어온 한국 민속악의 정수이다. 따라서 염불장단도 원박인 12박
자를 쓰고 있다.”74)
이와 같이, 현 송파산대놀이 보존회장인 이병옥은 송파산대놀이는 염
불타령을 12박으로 사용한다고 명시함과 동시에 12박이 ‘원박’이라 하였
다. 그런데 『지영희민속음악연구자료집』75)에서도 동일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겹염불’이라는 제목으로 12박의 장단을 정간보로 제시한 후 다
음과 같은 설명을 붙였다.
“대풍류에 겹염불타령 이 장단은 연주시에 주로 하는 장고로서..
(중략).. 승무라는 무용곡이 나오며 이 장단을 반을 잘라 도도리 한
장단을 느리게 하여 반-염불이 되었는데 치기가 편리하니까 지금
에 와서는 연주에도 반-염불을 쳐서 옛 염불은 절종이 되었다. 그
러나 연주 시는 겹염불타령을 쳐야 음악곡과 맞는다.”76)
이처럼 지영희는 염불타령의 원형이 12박 이라 하고 있으며 송파산대
놀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염불타령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12박 염불타령이 실제 공연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6박 염불타령의 기보방식과의 통일성을 위해 8분의 18박자 2마
디를 12박 염불타령의 한 장단형으로 보아 표기하고자 한다. 또한 장단
74) 이병옥 외, 『송파산대놀이연구』(서울: 집문당, 1982), 62쪽.
75) 성금련, 『지영희민속음악연구자료집』, 서울: 민속원, 2000.
76) 성금련, 앞의 책, 514-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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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셀 때에는 6박을 기준으로 하여 2개의 장단이 12박 염불타령의 장
단형 하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겠다. 장단분석은 제1과장 ‘상좌춤’과 제
7과장 ‘노장’의 1981년77), 1995년78) 공연실황 영상을 대상으로 살펴보겠
다. 불림은 제2과장 ‘옴중 먹중’에서 사용하므로 1981년, 1995년 공연실황
에서 나타나는 옴중의 불림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송파산대놀이 염불타령 장단형
[81송파상좌]의 염불타령 장단을 보면 12박으로 연주하며 제1박에서
‘덩’, 제3박에서 ‘덩’, 제5박에서 ‘기닥’, 제6박에서 ‘--기다’, 제7박에서 ‘
쿵’, 제9박에서 ‘기덩-기닥’, 제10박에서 ‘기덩’, 제11박에서 ‘덩더러러’, 제
12박에서 ‘국’ 하고 연주하였다. 장단형은 다음 [악보 5]와 같다.
[악보 5] 송파 염불타령 12박 장단형 1
`
위 [악보 5]의 장단형 1은 [81송파상좌]에서 제1-2장단을 포함하여 가
장 많이 반복하여 사용하는 장단으로 기본형 장단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형은 제1박에서 ‘덩’, 제3박에서 ‘덩’, 제5박에서
‘기닥’, 제6박에서 ‘-덕더러러’, 제7박에서 ‘쿵’, 제9박에서 ‘기덩-기닥’, 제1
0박에서 ‘기덩’, 제11박에서 ‘덩더러러’, 제12박에서 ‘국’ 으로, 장단형 1의
제6박을 ‘-덕더러러’로 변주한 것이다. 장단형은 다음 [악보 6]과 같으며,
[81송파상좌]의 제3-4장단에서 사용되었다.
77) 이후 81송파상좌, 81송파노장 이라 하겠다.
78) 이후 95송파상좌, 95송파노장 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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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송파 염불타령 12박 장단형 2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은 제1박에서 ‘덩’, 제3박에서 ‘덩’, 제5박에서
‘따’, 제6박에서 ‘-기닥기닥’, 제7박에서 ‘쿵’, 제9박에서 ‘기덩-기닥’, 제10
박에서 ‘기덩’, 제11박에서 ‘덩더러러’, 제12박에서 ‘국’으로 연주하는 것이
다. 이 장단형은 [악보 7]과 같으며, [81송파상좌]의 제7-8장단에서 사용
되었다.
[악보 7] 송파 염불타령 12박 장단형 3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은 제1박에서 ‘덩’, 제3박에서 ‘덩’, 제5박에서
‘기덩’, 제6박에서 ‘-기다’, 제7박에서 ‘쿵’, 제9박에서 ‘기덩-따드락’, 제10
박에서 ‘기덩’, 제11-12박에서 ‘덩더러러’로 연주한다. 이는 기본형의 제11
박 더러러러를 제12박까지 길게 연주하는 것으로 장단형은 아래 [악보
8]과 같으며, [81송파노장]의 제5-6장단에서 사용한다.
[악보 8] 송파 염불타령 12박 장단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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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은 제1박에서 ‘덩’, 제3박에서 ‘덩’, 제5박에서
‘기덩’, 제7박에서 ‘드르덩’, 제9박에서 ‘기닥-기닥’, 제10박에서 ‘기덩’, 제1
1-12박에서 ‘기덩더러러’로 연주하며 [악보 9]와 같다.
[악보 9] 송파 염불타령 12박 장단형 4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은 제1박 ‘기덩’, 제2박 ‘--따’, 제3박 ‘기덩’, 제
5박 ‘기덩’, 제6박 ‘--따-따’, 제7박 ‘쿵’, 제9박 ‘기닥-기닥’, 제10박 ‘기덩’,
제11박 ‘덩더러러’로 장단형은 아래 [악보 10]과 같다. 이 장단형은 [95송
파상좌]와 [95송파노장]에서 나타나며 변형장단 없이 반복적으로 쓰인다.
[악보 10] 송파 염불타령 12박 장단형 6
위에서 살펴본 송파산대놀이의 염불타령 연주속도는 [81송파상좌] 
≒33, [81송파노장] ≒38, [95송파상좌] ≒29, [95송파노장] ≒30으
로 나타난다.
② 송파 염불타령 불림
송파산대놀이 염불타령의 불림은 제2과장 ‘옴중 먹중놀이’에서 옴중 배
역이 1회 사용하며 그 외에는 불림을 하지 않는다. [81송파옴중]의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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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 [악보 11]과 같다.
[악보 11] 81송파 염불타령 불림
위의 [악보 11]과 같이 [81송파옴중]에서 ‘얼-수 절-수 지-화 허-자-
조르르’하고 불림하는데 염불타령의 한 박 길이에 두 글자씩 넣어 부르
며 총 다섯 박이다. 불림할 때 장단 없이 부른다.
다음으로 [95송파옴중]의 불림을 확인하면 [악보 12]와 같다.
[악보 12] 95송파 염불타령 불림과 불림장단
위의 [악보 12]와 같이 [95송파옴중]은 [81송파옴중]과 불림이 같으며,
제6박에서 장구가 ‘다’로 짚어준 다음 염불타령장단을 시작한다. 이처럼
송파의 염불타령 불림은 1981년에는 5박으로 하고 1995년에는 6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송파산대놀이 염불타령 불림은 염불
타령의 속도를 제시하며, 12박 장단형과 연관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송파산대놀이의 염불타령 장단형은 모두 12박으로 구성되며 기본형을
포함하여 총 6가지가 확인되었다. 변형장단은 기본형에서 제2박, 제6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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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박을 변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변형장단의 출현에는 규칙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1송파상좌]에서 3개의 장단형이 사용되었으며 [81송
파노장]에서는 4개의 장단형, [95송파상좌]와 [95송파노장]에서는 각 1개
의 장단형만 사용하여 1981년 연주에서 많은 변형장단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속도는 [81송파상좌] ≒33, [81송파노장] ≒38, [95송파
상좌] ≒30, [95송파노장] ≒29로 노장이 상좌보다 조금씩 빠르다.
불림은 ‘얼-수 절-수 지-화 허-자- 조르르’라는 가사를 장단 없이 부
르며 1981년에는 5박으로 부르고 1995년에는 동일한 불림을 5박으로 부
른 후 제6박에서 장구가 ‘다’로 짚어준다. 이를 통해 염불타령의 불림은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12박 장단형과는 연관이 없다.
(3) 퇴계원산대놀이
퇴계원산대놀이에서 염불타령은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옴중과 상
좌놀이’, 제4과장 ‘연잎과 눈끔적이놀이’, 제7과장 ‘팔먹중과 노장놀이’ 등
에서 출현한다. 장단분석은 2003년 자료영상에 나타나는 제1과장 ‘상좌
춤’79)과 제7과장 ‘팔먹중과 노장놀이’80)를 대상으로 하며, 불림은 제2과장
‘옴중과 상좌놀이81)’에 나타나는 불림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퇴계원 염불타령 장단형
[03퇴계원상좌]와 [03퇴계원노장]의 염불타령 장단은 제1박에서 ‘기덩’,
제2박에서 ‘쿵’, 제3박에서 ‘기닥-기닥’, 제4박에서 ‘쿵’, 제5박에서 ‘덩더러
러러’, 제6박에서 ‘쿵-다’ 하고 연주하였다. 장단형은 다음 [악보 13]과 같
다.
79) 이후 03퇴계원상좌 라 한다.
80) 이후 03퇴계원노장 이라 한다.
81) 이후 03퇴계원옴중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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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퇴계원 염불타령 6박 장단형
[악보 13]과 같이 퇴계원산대놀이의 염불타령 장단은 6박으로 구성되
며, 위의 장단을 기본형으로 변형장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속도는 [03퇴계원상좌] ≒20, [03퇴계원노장] ≒18 이다.
② 퇴계원 염불타령 불림
퇴계원산대놀이 염불타령의 불림은 제2과장 ‘옴중과 상좌놀이’에서 1회
출현한다. [03퇴계원옴중]의 불림은 다음 [악보 14]와 같다.
[악보 14] 퇴계원 염불타령 불림과 불림장단
위의 [악보 14]와 같이 [03퇴계원옴중]에서 ‘얼수- 절-수- 지화- 허-자
- 조르르르’하고 불림하는데 총 6박으로 부르며 염불타령의 한 박 길이
에 두 글자씩 넣어 제1박과 제3박은 두 글자를 짧게 붙이고 제2박과 제4
박은 길게 늘여 부른다. 제5박은 조르르르 한 후 제6박에서 한 박 쉬며
마무리한다.
<불림장단>으로는 제1박부터 제5박까지 ‘덩더러러러’를 치고 제6박에
서 ‘다’로 짚어주며 마친다. 이처럼 퇴계원산대놀이 염불타령 불림은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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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령의 속도를 제시하며 퇴계원 염불타령의 6박 장단형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퇴계원산대놀이의 염불타령 장단형은 6박으로 구성되며 기본형 외의
변형장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주 속도는 [03퇴계원상좌] ≒20, [03퇴
계원노장] ≒18로 나타났다.
불림은 ‘얼수- 절-수- 지화- 허-자- 조르르르’라는 대사를 6박으로 부
르며 불림장단 또한 6박으로 반주한다. 이와 같이 퇴계원산대놀이 염불
타령 불림은 염불타령의 속도를 제시하며 장단형과도 연관성이 있다.
위에서와 살펴본 바와 같이 염불타령 장단형을 보면 양주별산대놀이는
1979년 이전까지는 5박 장단형을 사용하고, 1981년 이후로는 현행과 같
이 6박 장단형으로 정착되었다. 5박 장단형에서는 허튼타령으로 연결하
는 장단형을 사용하였다.
송파산대놀이는 12박 장단형으로 기본형을 포함하여 총 6가지가 확인
되었으며 변형장단의 출현에는 규칙성이 없다. 또한, 퇴계원산대놀이는 6
박으로 구성되며 기본형 외의 변형장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주속도는 [79양주상좌] ≒35, [79양주노장] ≒33, [79mbc양주옴
중] ≒30, [81양주상좌] ≒28, [81양주노장] ≒27, [81송파상좌] 
≒33, [81송파노장] ≒38, [95송파상좌] ≒30, [95송파노장] ≒29,
[03퇴계원상좌] ≒20, [03퇴계원노장] ≒18로 나타났으며 이 내용은
다음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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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 속도 선율 속도 선율 속도
79양주상좌 35 81송파상좌 33 03퇴계원상좌 20
79양주노장 33 81송파노장 38 03퇴계원노장 18
79양주mbc옴중 30 95송파상좌 30 - -
81양주상좌 28 95송파노장 29 - -
81양주노장 27 - - - -
속도범위 27-35 속도범위 29-38 속도범위 18-20
[표 12] 염불타령 속도 비교 (기준 : )
위의 [표 12]과 같이 양주별산대놀이의 염불타령 속도범위는 ≒27-3
5이며 송파산대놀이의 속도범위는 ≒29-38이고 퇴계원산대놀이는 
≒18-20으로 양주별산대놀이와 송파산대놀이는 서로 유사한 속도이며
퇴계원산대놀이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났다. 퇴계원산대놀이가 상대적
으로 느리게 나타난 이유는 분석자료 간의 시대차이에 의한 결과인지 산대
놀이의 특성인지 본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
불림은 각 산대놀이에서 각 한 가지 형태로 1회씩 나타나며 불림의 대
사가 거의 동일하다. 양주별산대놀이는 ‘절-수-절-수-지-화-허-자-조르
르르’하고 부르는데 한 글자를 부르는 길이가 염불타령의 한 박과 동일
하며 9박으로 부른다. 염불타령의 장단형과는 다른 <불림장단>을 사용
한다. 송파산대놀이는 ‘얼-수 절-수 지-화 허-자 조르르르’하고 부르는데
장단 없이 불림하며 [81송파옴중]은 다섯 박으로 부르고 [95송파옴중]은
동일하게 불림 한 후 제6박에서 장구가 ‘다’로 짚어주어 6박으로 볼 수
있다. [03퇴계원옴중]은 ‘얼수- 절-수- 지화- 허-자- 조르르르’하며 6박
으로 불림하는데, 염불타령의 장단형과는 다른 <불림장단>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양주별산대놀이의 불림은 염불타령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지
만 장단형과는 큰 연관이 없으며 송파산대놀이 역시 속도를 제시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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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지만 12박 장단형과는 연관이 없다. 퇴계원산대놀이는 속도를 제
시하는 역할과 더불어 6박 장단형과도 연관이 있다.
2) 허튼타령82)
허튼타령은 산대놀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단이다. 지영희경기대
풍류에서 허튼타령은 느린허튼타령, 중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으로 구분
되는데 산대놀이의 반주에서는 그 구분이 명확치 않다. 본 장에서는 각
산대놀이에서 허튼타령의 장단형과 불림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알아
보고 연주속도도 살펴보겠다.
(1)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에서 허튼타령은 제1과장 ‘상좌춤’에서 1회, 제2과장 ‘상
좌와 옴중’에서 2회, 제3과장 ‘먹중과 옴중’에서 1회, 제4과장 ‘연잎 눈끔
쩍이’에서 5회, 제5과장 제1경 ‘팔먹중-염불놀이’에서 4회, 제5과장 제2경
‘팔먹중-침놀이’에서 5회, 제5과장 제3경 ‘팔먹중-애사당법고놀이’에서 1
회, 제6과장 제1경 ‘노장-파계승놀이’에서 7회, 제6과장 제2경 ‘노장-신장
수놀이’에서 2회, 제6과장 제3경 ‘노장-취발이놀이’에서 9회, 제7과장 제1
경 ‘샌님-의막사령놀이’에서 8회, 제7과장 제2경 ‘샌님-포도부장놀이’에서
8회, 제8과장 ‘신할아비 미얄할미놀이’에서 3회 등 총 56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단이며 전 과장에서 출현한다.
그 중 장단형은 [79양주상좌], [79양주노장], [79mbc양주옴중], [81양주
상좌], [81양주노장]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불림은 허튼타령을 사용하는
전 과장을 대상으로 살펴보겠다.
82) 허튼타령은 지영희경기대풍류를 연주할 때 느린허튼타령, 중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으로 구분하여
연주하지만 산대놀이의 반주에서는 그 구분이 명확치 않다. 양주별산대놀이에서 사용하는 허튼타령
은 ≒50-75의 속도로 중허튼타령의 속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악곡 안에서 서서히 속도를 당기
지 않고 중간에 다시 속도를 빠르게 잡아 연주하는 부분을 자진허튼타령으로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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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주 허튼타령 장단형
[79양주상좌]의 허튼타령 제1장단은 제1박 ‘덩’, 제2박 ‘따-따’, 제3박
‘쿵-기닥’, 제4박 ‘-다’ 로 연주하는데 장단형은 다음 [악보 15]와 같다.
[악보 15] 양주 허튼타령 장단형 1
[악보 15]의 장단형 1은 [79양주상좌] 제1장단 이외에 [79양주노장] 제
1-4장단과 제17장단 등에서도 출현한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형으로는 제1박 ‘덩’, 제2박 ‘따-따’, 제3박 ‘덩-
기닥’, 제4박 ‘-다’ 로 장단형은 다음 [악보 16]과 같다.
[악보 16] 양주 허튼타령 장단형 2
장단형 2는 위 [악보 16]과 같이 장단형 1의 제3박 ‘쿵’을 ‘덩’으로 변
주한 것으로 [79양주상좌] 제2장단부터 제16장단까지 반복적으로 사용하
며 [79양주노장]에서는 제5장단부터 제16장단, 제18장단부터 끝까지 연주
하였다. 그러므로 본 장단형을 [79양주상좌], [79양주노장]의 기본형으로
볼 수 있으며 <진행장단>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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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형은 제1박 ‘덩-다’, 제2박 ‘덩-다’, 제3박 ‘덩-기
닥’, 제4박 ‘--다’ 의 형태이다. 장단형은 아래 [악보 17]과 같다.
[악보 17] 양주 허튼타령 장단형 3
위의 [악보 17]에 나타나는 장단형 3은 [79양주상좌]의 제17장단에서
사용하였는데 17장단에서 춤이 마무리되므로 <종지장단>역할을 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형은 제1박 ‘덩’, 제2박 ‘기닥’, 제3박 ‘덩-기닥’,
제4박은 쉬는 형태이다. 장단형은 아래 [악보 18]과 같다.
[악보 18] 양주 허튼타령 장단형 4
위 [악보 18]의 장단형 4는 [81양주상좌]의 제1-5장단에서 연주하고,
이후 불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연주하였다. 본 장단형은 [81양주상좌]의 기
본형 장단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작장단>과 <진행장단>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형은 제1박 ‘덩’, 제2박 ‘기닥’, 제3박 ‘쿵-기닥’,
제4박은 쉬는 형태이다. 장단형은 아래 [악보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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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양주 허튼타령 장단형 5
위의 [악보 19]에 나타나는 장단형 5는 장단형 4의 제3박 ‘덩’을 ‘쿵’으
로 변주한 것으로, [81양주상좌]의 제6장단에서 사용하며 이후 불규칙적
으로 출현하였다. 본 장단형은 <진행장단>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은 제1박 ‘쿵다쿵’, 제2박 ‘따’, 제3박 ‘쿵-기닥’,
제4박 쉬는 형태이며 장단형은 아래 [악보 20]과 같다.
[악보 20] 양주 허튼타령 장단형 6
위의 [악보 20]에 보이는 장단형 6은 [81양주상좌]의 제13장단에서 1회
확인된다. 본 장단을 연주하는 제13장단은 춤사위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변형된 형태의 <진행장단>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은 제1박 ‘덩쿵-’, 제2박 ‘덩따-’, 제3박 ‘덩-기
닥’, 제4박 ‘--다’ 로 장단형은 다음 [악보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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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양주 허튼타령 장단형 7
위 [악보 21]의 장단형 7은 [81양주상좌] 제37장단에서 출현하였는데,
[81양주상좌]의 악곡길이는 38장단으로 제37장단에서 장단형 7을 연주한
뒤 제38장단에서 ‘더러러러’ 로 길게 풀며 악곡을 끝낸다. 본 장단형은
[81양주노장]의 제20장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춤사위 ‘깨끼’를 제20
장단에서 마치고 다음 춤사위인 ‘멍석말이’로 변화하는 신호로 사용되었
다. 그러므로 본 장단형은 <종지장단>에 해당하며 [81양주상좌]와 [81양
주노장]에서 각 1회씩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은 제1박 ‘덩’, 제2박 ‘기닥-따’, 제3박 ‘덩-기
닥’, 제4박 쉬는 박으로 장단형은 다음 [악보 22]와 같다.
[악보 22] 양주 허튼타령 장단형 8
위의 [악보 22]에 나타난 장단형 8은 [81양주노장]의 제1장단에서 출현
하며 제2장단, 제20장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단에서 사용하였다. 그러므
로 본 장단형은 [81양주노장]의 기본형 장단이며 <시작장단>과 <진행장
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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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은 제1박 ‘덩-다’, 제2박 ‘덩-다’, 제3박 ‘덩-기
닥’, 제4박 쉬는 박으로 장단형은 다음 [악보 23]과 같다.
[악보 23] 양주 허튼타령 장단형 9
위 [악보 23]의 장단형9는 [81양주노장] 허튼타령의 제2장단에서 출현
하였다. 춤사위의 진행을 보면 제1장단에서 장단갈이, 제2장단에서 양너
울질, 제3장단부터 12장단까지 거수빗사위로, 허튼타령의 도입부분에서
춤사위가 계속해서 변화하므로 이러한 춤사위의 변화가 장단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장단형은 <종지장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양주별산대놀이 허튼타령의 연주속도를 보면 [79양주상좌] ≒60-67,
[79양주노장]≒60-75이며 [79양주mbc옴중] ≒60-75이며, [81양주상
좌]는 ≒50-55로 연주하다가 제19장단에서 ≒75로 속도를 당겨 연주
한다. [81양주노장]의 속도는 ≒60-75이다.
② 양주 허튼타령 불림
양주별산대놀이 허튼타령의 불림은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4음
보격의 가사를 무장단으로 두 장단 길이에 걸쳐 부르는 방식과 ‘쳐라’하
는 대사를 신호로 삼아 음악을 연주하는 방식 그리고 장단 없이 손뼉으
로 신호를 주는 방식이 있다.
4음보격의 가사로 부르는 불림은 9가지가 확인되었다.83) 불림은 원래
고정된 것이 아니며 연희자에 따라 변화하지만, 배역에 마다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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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불림이 있다. 예로 옴중은 ‘녹수청산 깊은 골에 청룡 황룡이 꿈트러
지고’를 주로 사용하며 완보는 ‘양양소아 재박수하니 난가 쟁창에 백동지
라’를 주로 사용하는 등 각 배역의 성격에 맞는 불림을 한다. 제3과장
‘먹중과 옴중’, 제4과장 ‘연잎 눈끔쩍이’, 제5과장 ‘팔먹중’, 제6과장 ‘노장’
에서 사용하며 총 23회 나타난다. 4음보격 불림의 가사는 다음 [표 13]과
같다.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금강- 산이- 좋단- 말-을 풍편- --에 넌-즛 듣고-
달아- 달아- 밝은- 달아- 태백이 죽어서 비상천 하고-
나비야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녹수- 청산- 깊은- 골-에 청-룡 황룡이 꿈트러 지고-
쳐라- 쳐라- 철-- 철-- 절--이 절수- --- ---
양양- 소아- 재박수 하니- 난가- 쟁창에 백동- 지라-
낙일이 욕몰- 현산- 서-- 도착- 접이- 화-하 미라-
원산- 첩첩- 곤산- 너머- 태산은 주줌- 얼-쑤 ---
난데- 없는- 도적- 놈이- - - - -
[표 13] 양주별산대놀이 허튼타령 4음보격 불림 가사
위의 [표 13]와 같이 4음보격의 가사를 허튼타령의 장단감을 유지하며
노래하듯 불림하는데 글자의 수에 따라서 말을 붙이는 속도가 조금씩 다
르다.
‘난데 없는 도적 놈이’라는 불림은 제5과장 제1경 ‘팔먹중-염불놀이’에
서 먹중들이 함께 ‘동타령’을 부르는데 노래의 마지막 구절에 ‘난데 없는
도적 놈이’라는 가사가 나오면 바로 먹중 하나가 같은 가사로 불림을 하
고 춤을 추는 부분이다. 이 불림은 예외적으로 한 장단 길이며 양주별산
대놀이에서 1회 나타난다.
83) 원래 불림은 연희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참고영상에 나타난 불림을 대
상으로만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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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부르는 4음보격 가사 불림형은 다음 [악보 24]와 같다.
[악보 24] 양주 허튼타령 불림 (4음보격 가사예시)
위의 [악보 24]와 같이 허튼타령 두 장단 길이의 불림을 하며, 불림을
하는 동안 장단은 치지 않는다. 불림의 속도와 동일하게 이어서 허튼타
령을 연주하므로 본 불림은 연주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허튼타령
장단형과도 연관이 있다.
다음으로 손뼉으로 신호를 주는 방식은 제2과장 ‘옴중과 상좌’에서 상
좌와 제6과장 제2경 ‘노장-신장수놀이’에서 원숭이가 각 1회씩 사용하며
불림형은 다음 [악보 25]와 같다.
[악보 25] 양주 허튼타령 불림 (손뼉 악보)
위의 [악보 25]와 같이 타령장단의 박자에 맞게 손뼉을 4번 치며 손뼉
을 치는 동안 장단은 치지 않는다. 손뼉의 속도에 따라 허튼타령을 연주
하므로 본 불림은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허튼타령의 장단
형과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62 -
그 외에 ‘쳐라’ 하고 불림하는 경우는 제5과장 제2경 ‘팔먹중-침놀이’,
제6과장 제3경 ‘노장-취발이놀이’, 제7과장 ‘샌님’의 1경 ‘의막사령놀이’,
제2경 ‘포도부장놀이’, 제8과장 ‘신할아비 미얄할미놀이’에서 나타난다. 특
히 제7과장과 제8과장에서는 이 방식의 불림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총 27회 나타나며 이 경우에는 불림에서 속도를 제시하지 않으
므로 반주자가 각 과장의 연희에 맞는 박으로 연주한다.
불림의 사용 횟수를 보면 4음보격의 불림 23회, 손뼉 불림 2회, 쳐라
불림 24회로 4음보격의 불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주별산대놀이의 허튼타령 장단은 8과장 8
경 전 과장에 걸쳐 총 56회 사용하며 장단형은 모두 9가지로 나타났다.
이 중 [79양주상좌]에서 사용한 장단형은 총 3가지이며 [79양주노장]에서
는 총 2가지의 장단형을 사용하였다. [81양주상좌]에서는 총 4가지, [81
양주노장]은 총 3가지의 장단형을 사용하였다.
선율에 따라 [79양주상좌]와 [79양주노장]은 <시작장단>과 <진행장
단>을 구분해서 사용하며 [81양주상좌]와 [81양주노장]은 <시작장단>과
<진행장단>의 구분 없이 동일한 장단형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지장단>의 역할로 쓰인 장단형은 악곡의 종지에 쓰이거나
악곡 중간에 춤사위의 변화에 대한 신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악곡의 기본형장단은 [79양주상좌]와 [79양주노장]이 동일하며, [81양
주상좌]와 [81양주노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주속도는 [79양주상좌] ≒60-67, [79양주노장]≒60-75이며 [79양
주mbc옴중]≒60-75, [81양주노장] ≒60-75으로 나타나며, [81양주상
좌]는 ≒50-55로 연주하다가 제19장단에서 ≒75로 속도를 당겨 연주
하였다.
불림은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4음보격 가사를 부르
는 방식은 총 23회로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불림형은 장
단형과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손뼉으로 신호를 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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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총 2회 나타났으며 대사를 하지 않는 상좌와 원숭이가 사용하였다.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불림형이 장단형과 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쳐라’ 하고 불림하는 경우는 총27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주로 제5과장, 제7과장, 제8과장에서 사용하였다. 본 방식은 장단
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지만 속도나 장단형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송파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에서 허튼타령은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옴중 먹중’,
제3과장 ‘연잎 눈꿈쩍이’, 제4과장 ‘애사당의 북놀이’, 제5과장 ‘팔먹중의
곤장놀이’, 제6과장 ‘신주부의 침놀이’, 제7과장 ‘노장’, 제8과장 ‘신장수’,
제9과장 ‘취발이’, 제10과장 ‘샌님 말뚝이’에서 사용하며 횟수는 총 34회
로 확인되었다. 이 중 장단형은 [81송파상좌], [81송파노장], [95송파상
좌], [95송파노장]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불림은 허튼타령을 사용하는 전
과장을 대상으로 살펴보겠다.
① 송파 허튼타령 장단형
[81송파상좌]의 허튼타령 제1장단에서 제1박 ‘덩’, 제2박 ‘기닥’, 제3박
‘기덩-기닥’, 제4박 쉬는 형태로 연주한다. 장단형은 다음 [악보 26]과 같
다.
[악보 26] 송파 허튼타령 장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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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26]의 송파 허튼타령 장단형 1은 [81송파상좌] 제1장단에서
출현하고, 제19마디에서 속도를 당겨 자진허튼타령으로 연주할 때부터
반복하여 사용한다. 그러므로 본 장단형 1은 [81송파상좌]에서 <시작장
단>에 해당하며 제19마디부터 이어지는 자진허튼타령의 기본형 장단으
로 볼 수 있다.
[81송파노장]에서는 본 장단을 제1-8장단, 제9장단, 제12장단, 제16장단
등 불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하고 [95송파상좌]와 [95송파노장]에서는
제1장단부터 대부분의 장단에서 본 장단형을 반복하여 사용한다. 그러므
로 본 장단은 [81송파노장], [95송파상좌], [95송파노장]의 기본형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작장단>과 <진행장단>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은 제1박 ‘기덩’, 제2박 ‘기닥-다’, 제3박 ‘기덩-
따’, 제4박‘--다’로 장단형은 다음 [악보 27]과 같다.
[악보 27] 송파 허튼타령 장단형 2
송파 허튼타령 장단형 2는 위의 [악보 27]과 같이 장단형 1의 제2박과
제4박을 변형한 장단으로 [81송파상좌]의 제2-4장단, 제11-12장단, 제15-
18장단에서 사용하며 속도가 빨라지는 제19장단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는
다. [81송파노장]에서는 제11장단, 제13장단 등 2회 나타나며 이를 통해
[81송파상좌]와 [81송파노장]의 <진행장단>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은 제1박 ‘덩’, 제2박 ‘기닥’, 제3박 ‘기덩-기닥’,
제4박 ‘--다(닷-다)’로 연주하며 장단형은 다음 [악보 28], [악보 2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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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악보 28] 송파 허튼타령 장단형 3
[악보 29] 파 허튼타령 장단형 4
위의 [악보 28], [악보 29]과 같이 장단형 3과 장단형 4는 제1-3박까지
장단형이 동일하며 제4박에서 차이가 있다. [81송파상좌] 제5장단, 제8장
단에서 장단형 3, 제6-7장단에서는 장단형 4가 출현하는 등 불규칙하게
반복하여 나타난다. <진행장단>에 해당하며 속도가 빨라지는 [81송파상
좌] 제19장단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은 제1박 ‘덩’, 제2박 ‘기닥-따’, 제3박 ‘덩-기
닥’, 제4박은 연주하지 않으며 장단형은 다음 [악보 30]과 같다.
[악보 30] 송파 허튼타령 장단형 5
위 [악보 30]의 장단형 5는 [81송파상좌]의 제22장단, 제32장단, 제3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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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등에서 사용되며 [95송파상좌]의 제25장단에서 사용하며 장단형 출현
에 규칙은 없으며 춤사위와도 연관이 없다. 그러므로 본 장단형은 <진행
장단>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은 제1박 ‘덩-따’, 제2박 ‘국’, 제3박 ‘--따’, 제4
박 ‘--다’ 로 장단형은 다음 [악보 31]과 같다.
[악보 31] 송파 허튼타령 장단형 6
위 [악보 31]의 장단형 6은 [81송파상좌] 제30장단에서 1회 출현하는
데, 제27장단부터 어깨치기로 이어져온 춤사위가 제31장단에서 빗사위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신호로 장단을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종지
장단>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은 제1박 ‘기덩’, 제2박 ‘덩따-’, 제3박 ‘기덩-기
닥’, 제4박은 연주하지 않으며 장단형은 다음 [악보 32]와 같다.
[악보 32] 송파 허튼타령 장단형 7
위의 [악보 32]에 나타나는 장단형 7은 [81송파상좌] 마지막 장단인 제
41장단에서 사용한다. [81송파노장]은 제27장단에서 1회 사용하며 [95송
파상좌]에서는 제19장단, 제30장단, 제44장단, [95송파노장]에서는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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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제14장단 등에서 출현한다. [81송파상좌]에서는 악곡을 마치는 <종
지장단>에 해당하며 [81송파노장], [95송파상좌], [95송파노장]에서는 불
규칙하게 변주하며 춤사위와 연관이 없는 <진행장단>에 해당한다.
다음 장단을 보면 제1박 ‘기덩-따’, 제2박 ‘쿵따-’, 제3박 ‘덩-따’, 제4박
‘--다’ 하고 연주하는데 장단형은 다음 [악보 33]과 같다.
[악보 33] 송파 허튼타령 장단형 8
위 [악보 33]의 장단형 8은 [81송파노장] 제9장단에서 1회 출현하는데,
춤사위가 어깨치기로 변화하는 곳으로 춤사위에 의한 변형장단이므로
<종지장단>에 해당한다.
송파산대놀이 허튼타령의 연주속도는 [81송파상좌] ≒50-75, [81송파
노장] ≒80-90, [95송파상좌] ≒75-96, [95송파노장] ≒80-97로 공
통적으로 점차 빨라진다. 그 중 상좌춤은 점차 빨라지다 중간에 손뼉으
로 신호를 줌으로 자진허튼타령으로 속도를 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송파 허튼타령 불림
송파산대놀이 허튼타령의 불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4음보
격의 가사를 무장단으로 한 장단 또는 두 장단 길이에 걸쳐 부르는 방식
과 손뼉이나 북채84)로 신호를 주는 방식이 있다.
84) 두 손에 들고 있는 북채를 서로 부딫혀 장단에 맞게 소리를 내어 신호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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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4음보격의 가사로 불림하는 방식은 총 15가지가 확인되었으
며85) 옴중의 ‘녹수청산 깊은 골에’와 같이 배역의 성격에 따라 주로 사용
하는 불림이 있거나 취발이의 ‘간다 간다 취발이 간다’와 같이 고정배역
이 사용하는 불림도 있지만 대체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
제2과장 ‘옴중 먹중’, 제3과장 ‘연인 눈꿈쩍이’, 제5과장 ‘팔먹중의 곤장
놀이’, 제7과장 ‘노장’, 제9과장 ‘취발이’, 제10과장 ‘샌님 말뚝이’에서 사용
하고 총 20회 나타난다. 4음보격 불림의 가사는 다음 [표 14]와 같다.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금강- 산이- 좋-단 말을- - - - -
산중- 괴물이 왠말- 이-냐 - - - -
녹수- 청산- 깊은- 골에- - - - -
일배- 일배- 구일배 허니- - - - -
다부- 지고- 앙칼- 지고- - - - -
소상- 반죽- 열두- 마디- - - - -
간다- 간다- 취발이 간다- - - - -
나비야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나귀- 등에- 솔질- 해라- 소상- 팔경- 구경- 가게-
원산- 첩첩- 곤산- 너머 태산은 주춤- 얼-쑤 -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 공방- 제일- 섧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 백이- 놀던- 달-아
나비야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얼수- 절-수 얼수- 절수- 얼수- 절-수 얼수- 절-수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북망- 산천- 나는- 간-다
[표 14] 송파산대놀이 허튼타령 불림
위의 [표 14]와 같이 4음보격의 가사를 사용한다. 반주음악은 한 장단
길이의 불림을 듣고 시작하며 두 장단 길이의 불림을 할 때는 두 번째
장단에서 연주와 불림이 함께 이루어진다. 글자의 수에 따라 말을 붙이
85) 본 연구대상 자료에서 사용한 불림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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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속도가 조금씩 다르다. 불림을 하는 방식을 악보로 보면 다음 [악보
34]와 같다.
[악보 34] 송파 허튼타령 (4음보격 가사 예시1)
위의 [악보 34]와 같이 장단 없이 허튼타령 한 장단 길이로 불림을 한
다. 두 장단 길이로 불림을 하는 경우는 다음 [악보 35]와 같다.
[악보 35] 송파 허튼타령 (4음보격 가사 예시2)
위의 [악보 35]는 1981년 공연실황 제2과장 ‘옴중 먹중’ 중 옴중의 불
림으로 두 장단 길이의 불림을 하며, 불림의 첫 장단까지 듣고 두 번째
장단의 불림에서 장구를 포함한 기악연주를 시작하였다.
1995년 공연실황에서는 같은 불림을 아래 [악보 36]과 같이 한 장단
길이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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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송파 허튼타령 (4음보격 가사 예시3)
위 [악보 36]과 같이 1995년 옴중의 불림은 1장단 길이다.
이처럼 동일한 과장의 배역이더라도 연희자에 따라 불림이 다를 수 있
고 불림의 길이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손뼉으로 신호를 주는 방식은 제1과장 ‘상좌춤’에서 상좌 와
제8과장 ‘신장수’에서 원숭이가 각 1회, 북채로 신호를 주는 방식은 제4
과장 ‘애사당의 북놀이’에서 애사당이 1회 사용하였다. 다음 [악보 37]과
같다.
[악보 37] 송파 허튼타령 불림 손뼉/북채 악보
위의 [악보 37]과 같이 허튼타령의 박자에 맞게 손뼉이나 북채를 4회
치는 방식으로, 손뼉이나 북채를 치는 동안 장단은 치지 않는다. 손뼉이
나 북채의 속도에 따라 허튼타령을 연주하므로 본 불림은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며 허튼타령의 장단형과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림의 사용 횟수를 보면 허튼타령 총 34회 중 4음보격의 불림 20회,
손뼉이나 북채 불림 3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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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산대놀이의 허튼타령은 10개 과장에 걸쳐 총 34회 사용하며 장단
형은 모두 8가지로 나타났다. 이 중 [81송파상좌]에서 총 6가지의 장단형
을 사용하며 [81송파노장]에서 총 4가지, [95송파상좌]에서 총 3가지, [95
송파노장]에서 총 2가지의 장단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1981년 연주에서 장단형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
다.
[81송파노장], [95송파상좌], [95송파노장]은 기본형이 모두 동일하며
<시작장단>과 <진행장단>의 구분 없이 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1
송파상좌]는 <시작장단>과 <진행장단>을 구분하여 연주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는데, 자진허튼타령으로 속도가 변화한 이후에는 <시작장단>으로
사용한 장단형을 <진행장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진
허튼타령으로 변화하기 이전에만 사용하는 장단형이 2가지 확인되어 [81
송파상좌]에서는 속도에 따른 장단형 선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종지장단>은 [81송파상좌]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춤사위의 변화에 대
한 신호와 악곡의 종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본
형장단은 [81송파노장], [95송파상좌], [95송파노장]이 동일하며 [81송파상
좌]의 자진허튼타령의 기본형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주속도는 [81송파상좌] ≒50-75, [81송파노장] ≒80-90, [95송파
상좌] ≒75-96, [95송파노장] ≒80-97 로 공통적으로 점차 빨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중 상좌춤은 점차 빨라지다 중간에 손뼉으로 신
호를 줌으로 적극적으로 속도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림은 4음보격 가사를 부르는 방식과 손뼉이나 북채를 이용한 불림의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4음보격 가사를 부르는 방식은 총 20회
로, 한 장단 또는 두 장단 길이로 불림을 하는데 한 장단 길이의 불림을
듣고 두 번째 장단에서 반주음악을 시작하여 불림과 반주음악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손뼉이나 북채를 이용해 신호를 주는 방식
은 총 3회 나타났으며 대사를 하지 않는 상좌와 애사당, 원숭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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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두 가지 방식의 불림 모두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불림
형이 장단형과 연관이 있었다. 불림의 횟수를 보면 허튼타령 총 34회 중
4음보격의 불림 20회, 손뼉이나 북채 불림 3회로 4음보격의 불림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퇴계원산대놀이
퇴계원산대놀이에서 허튼타령은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옴중과상좌
놀이’, 제3과장 ‘먹중놀이’, 제4과장 ‘연잎과 눈끔적이놀이’, 제5과장 ‘침놀
이’, 제6과장 ‘애사당놀이’, 제7과장 ‘팔먹중과 노장놀이’, 제8과장 ‘신장수
놀이’, 제9과장 ‘취발이놀이’, 제10과장 ‘말뚝이놀이’, 제11과장 ‘포도부장
놀이’, 제12과장 ‘신할아비와 미얄할미놀이’의 전 과장에서 사용되며 사용
횟수는 총 51회로 확인되었다.
이 중 [03퇴계원상좌]와 [03퇴계원노장]을 중심으로 자료영상을 살펴보
고 불림은 허튼타령을 사용하는 전 과장을 대상으로 살펴보겠다.
① 퇴계원 허튼타령 장단형
[03퇴계원상좌]와 [03퇴계원노장]의 장단형을 보면, 제1장단에서 제1박
‘덩’, 제2박 ‘기닥’, 제3박 ‘기덩-기닥’, 제4박 쉬는 형태로 연주 하며 장단
형은 다음 [악보 38]과 같다.
[악보 38] 퇴계원 허튼타령 장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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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8]의 장단형 1은 [03퇴계원상좌]에서 변형장단 없이 끝까지
반복하여 연주하며 [03퇴계원노장]에서 제1-14장단, 제16-23장단 등 대
부분의 장단에서 출현하였다. 그러므로 본 장단형은 [03퇴계원상좌]와 [0
3퇴계원노장]의 기본형이라 할 수 있으며 <시작장단>과 <진행장단>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은 제1박에서 ‘덩덩-’, 제2박에서 ‘덩’, 제3박에
서 ‘덩-따’, 제4박에서 연주하지 않는다. 장단형은 다음 [악보 39]와 같다.
[악보 39] 퇴계원 허튼타령 장단형 2
위의 [악보 39]와 같이 장단형 2는 [03퇴계원노장]의 제15장단, 24장단
등에서 사용되는데, 제15장단은 춤사위 ‘소무둘러보기’를 마치는 장단이
며 제24장단은 춤사위 ‘너울질’로 ‘소무보기’를 시작하기 위한 연결 동작
이 출현하는 장단이다. 이처럼 장단형 2는 춤사위에 따라 변화한 장단형
으로 <종지장단>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연주속도를 보면 [03퇴계원상좌] ≒70-74이며, [03퇴계원노장]은 
≒53-60이고 제160장단부터 속도를 당겨 ≒70-77로 연주하였다.
② 퇴계원 허튼타령 불림
퇴계원산대놀이 허튼타령의 불림은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4음
보격의 가사를 무장단으로 두 장단 길이에 걸쳐 부르는 방식과 장단 없
이 손뼉으로 신호를 주는 방식, ‘쳐라’하는 대사를 신호로 주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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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음보격의 가사로 부르는 불림은 총 10가지 확인되었다.86) 제3과장 ‘먹
중놀이’, 제4과장 ‘연잎과 눈끔적이놀이’, 제5과장 ‘침놀이’, 제6과장 ‘애사
당놀이’, 제7과장 ‘팔먹중과 노장놀이’, 제9과장 ‘취발이놀이’, 제10과장
‘말뚝이놀이’, 제12과장 ‘신할아비와 미얄할미놀이’ 등에서 사용하며 총 2
5회 나타난다. 4음보격 불림의 가사는 다음 [표 15]와 같다.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금강- 산이- 좋단- 말-을 풍편- --에 넌-즛 듣고-
녹수- 청산에 청룡이요 - 만첩- 청산에 황룡이라 -
쳐라- 쳐라- 처-얼 철-- 철-철 철-철 쳐-어 라--
양양- 소아- 제박수 허니- 난가- 쟁창- 백-동 지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태백이 죽어서 비상천 하고-
나비야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담가- 보세- 씻어- 보세- 양천- 수에- 담-가 보세-
소상- 반죽- 열-두 마디- 후리- --쳐 덤-썩 잡고서
들어- 가세- 들어- 가세- 장안- 사로- 들어- 가세-
금강- 산에- 장안사 - 검은- 중놈이 건들- 건들-
[표 15] 퇴계원산대놀이 허튼타령 4음보격 불림 가사
위의 [표 15]와 같이 4음보격의 가사를 무장단으로 한 장단이나 두 장
단 길이에 걸쳐 불림하며, 불림이 끝나고 나면 연주를 시작한다. 글자의
수에 따라서 말을 붙이는 속도가 조금씩 다르다. 불림을 하는 방식을 악
보로 보면 다음 [악보 40]과 같다.
86) 본 연구대상 자료에서 사용하는 불림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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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퇴계원산대놀이 허튼타령 (4음보격 가사 예시)
위의 [악보 40]과 같이 허튼타령 두 장단 길이의 불림을 하며, 불림을
하는 동안 장단은 치지 않는다. 불림의 속도와 동일하게 이어서 허튼타
령을 연주하므로 본 불림은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장단형
과도 연관이 있다.
다음으로 손뼉으로 신호를 주는 방식은 제2과장 ‘옴중과 상좌놀이’의
상좌, 제4과장 ‘연잎과 눈끔적이놀이’, 제7과장 ‘팔먹중과 노장놀이’의 먹
중갑 즉 상좌역이 사용하며 총 3회 나타난다. 본 불림형을 악보로 옮기
면 다음 [악보 41]과 같다.
[악보 41] 퇴계원 허튼타령 불림 (손뼉 악보)
위의 [악보 41]과 같이 타령장단의 박자에 맞게 손뼉을 4번 치는 것으
로 신호를 주며, 손뼉을 치는 동안 장단은 치지 않는다. 손뼉의 속도에
따라 허튼타령을 연주하므로 본 불림은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허튼타령의 장단형과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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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쳐라’ 하는 불림은 제8과장 ‘신장수놀이’의 신장수, 제9과장
‘취발이놀이’의 취발이, 제10과장 ‘말뚝이놀이’의 말뚝이, 제11과장 ‘포도
부장놀이’의 샌님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회 나타나며 이
경우에는 불림에서 박자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반주자가 각 과장의 연희
에 맞는 박으로 연주한다.
불림의 사용 횟수를 보면 허튼타령 총 51회 중 4음보격의 불림 25회,
손뼉 불림 3회, 쳐라 불림 11회로 4음보격의 불림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퇴계원산대놀이에서 허튼타령은 전 12과장에 걸쳐 총 51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3퇴계원상좌]와 [03퇴계원노장]에서 사용한 장단형은
모두 2가지로, 이중 [03퇴계원상좌]에서는 한 가지 장단형을 변형 없이
기본형으로 사용하였다. [03퇴계원노장]에서는 총 2가지의 장단형을 사용
하며 이 중 한 장단형은 <시작장단>과 <진행장단>이며 <종지장단>에
해당하는 변형장단이 1회 출현하였다.
연주속도는 [03퇴계원상좌] ≒70-74, [03퇴계원노장] ≒53-60/ 70-
77로 나타났다.
불림은 세 가지 방식으로 4음보격 가사의 불림은 총 25회, 손뼉으로
신호를 주는 불림은 총 3회, ‘쳐라’ 하고 불림하는 경우는 총 11회로 4음
보격 불림이 가장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4음보격 불림과 손뼉불림
은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불림형이 장단형과 연관이 있었
다. ‘쳐라’ 하고 불림하는 경우는 장단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지만
속도나 장단형과는 연관이 없다.
지금까지 산대놀이 허튼타령의 장단형과 불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주별산대놀이에서 허튼타령은 8과장 8경 전 과장에 걸쳐 56회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단형은 모두 9가지를 사용하며 이 중 [79양주
상좌]에서 3가지, [79양주노장]에서 2가지, [81양주상좌]에서 4가지, [81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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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장]에서 3가지의 장단형을 사용하여 각각 사용하는 장단형의 개수는
유사하다.
[79양주상좌]와 [79양주노장]에서는 <시작장단>과 <진행장단>을 구분
하여 사용하며 [81양주상좌]와 [81양주노장]은 <시작장단>과 <진행장
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지장단>의 역할로 쓰
인 장단형은 악곡의 종지에 쓰이거나 악곡 중간에 춤사위의 변화에 대한
신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본형장단은 [79양주상좌]와 [79양
주노장]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며 [81양주상좌]와 [81양주노장]의 기본
형장단은 서로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
송파산대놀이에서 허튼타령은 10개 과장에 걸쳐 총 34회 사용하며 장
단형은 모두 8가지이다. 이 중 [81송파상좌]에서 총 6가지의 장단형을 사
용하며 [81송파노장]에서 총 4가지, [95송파상좌]에서 총 3가지, [95송파
노장]에서 총 2가지로 1981년 연주에서 장단형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하
였음을 알 수 있었다.
[81송파노장], [95송파상좌], [95송파노장]은 <시작장단>과 <진행장단>
의 구분 없이 사용하며 기본형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81송파상좌]
는 <시작장단>과 <진행장단>의 구분이 있었는데 자진허튼타령으로 변
화 이후에는 <시작장단>으로 사용한 장단형을 <진행장단>으로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진허튼타령으로 변화하기 이전에만 사용하
는 장단형이 2가지 확인되어 [81송파상좌]에서는 속도에 따른 장단형선
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지장단>은 [81송파상좌]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춤사위의 변화에 대
한 신호와 악곡의 종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본
형장단은 [81송파노장], [95송파상좌], [95송파노장]이 동일하며 [81송파상
좌]의 자진허튼타령의 기본형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퇴계원산대놀이에서 허튼타령은 12과장 전 과장에 걸쳐 총 51회 사용
하고, 장단형은 [03퇴계원상좌]에서 1가지, [03퇴계원노장]에서 2가지의
장단형을 사용하였다. 두 연주의 기본형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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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덩 따-따 쿵-기닥 장단형 1
덩 기닥 덩-기닥 장단형 4 ○
덩 기닥-따 덩-기닥 장단형 8 ○
송파 덩 기닥 기덩-기닥 장단형 1 ○




덩 따-따 덩-기닥 --다 장단형 2 ○
덩 기닥 덩-기닥 장단형 4 ○
덩 기닥 쿵-기닥 장단형 5
쿵따쿵 따 쿵-기닥 장단형 6
덩 기닥-따 덩-기닥 장단형 8 ○
송파
덩 기닥 기덩-기닥 장단형 1 ○
기덩 기닥-따 기덩-따 --다 장단형 2
덩 기닥 기덩-기닥 --다 장단형 3
덩 기닥 기덩-기닥 --닷다 장단형 4
덩 기닥-따 덩-기닥 장단형 5
기덩-따 쿵따- 덩-따 --다 장단형 8




덩-다 덩-다 덩-기닥 --다 장단형 3
덩쿵 덩따 덩-기닥 --다 장단형 7
덩-다 덩-다 덩-기닥 장단형 9
송파
덩-따 국 --따 -다 장단형 6
기덩 덩따- 기덩-기닥 장단형 7
퇴계원 덩더- 덩-- 덩-따 장단형 2
[표 16] 허튼타령 장단형 비교
위의 [표 16]과 같이 송파 장단형 1과 퇴계원 장단형 1은 기본형 장단
으로 서로 동일한 장단형이다. 양주는 장단형 4와 장단형 8 등이 송파와
퇴계원의 장단형 1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 <시작장단>과 <종지장
단>은 양주별산대놀이가 가장 다양하며 진행장단은 송파산대놀이가 가장
- 79 -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주속도를 보면 양주별산대놀이는 [79양주상좌] ≒60-67, [79양주노
장]≒60-75, [79양주mbc옴중]≒60-75의 속도이며, [81양주상좌]는 
≒50-55로 연주하다가 제19장단부터 ≒75로 속도를 당겨 연주하고 [81
양주노장]은 ≒60-75이다.
송파산대놀이는 [81송파상좌] ≒50-75, [81송파노장] ≒80-90, [95
송파상좌] ≒75-96, [95송파노장] ≒80-97로 공통적으로 점차 빨라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81송파상좌]와 [95송파상좌]는 조금씩
빨라지다 중간에 손뼉으로 신호를 줌으로 적극적으로 속도의 변화를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계원산대놀이는 [03퇴계원상좌]≒70-74이며 [03퇴계원노장]은 ≒
53-60에서 속도를 당겨 ≒70-77로 연주한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구분 속도 구분 속도 구분 속도
79양주상좌 60-67 81송파상좌 50-75 퇴계원상좌 70-74
79양주노장 60-75 81송파노장 80-90 퇴계원노장
53-60
70-77




95송파노장 80-97 - -
81양주노장 60-75 - - - -
속도범위 50-75 속도범위 50-97 속도범위 53-77
[표 17] 허튼타령 속도 비교 (기준 : )
위의 [표 17]과 같이 양주별산대놀이 허튼타령의 속도 범위는 ≒50-
75이며, 송파산대놀이의 속도 범위는 ≒50-97, 퇴계원산대놀이 허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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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속도 범위는 ≒53-77이다. 공통적으로 속도를 점차 빠르게 연주
하며 이 중 자진허튼타령으로 구분하여 연주하는 경우는 [81양주상좌],
[81송파상좌], [95송파상좌], [03퇴계원노장]이다.
불림은 세 가지 방식으로, 그 중 4음보격 가사를 부르는 방식을 보면
양주별산대놀이, 퇴계원산대놀이에서 두 장단 길이의 불림을 끝까지 듣
고 연주를 시작하며, 송파산대놀이는 한 장단만 듣고 연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뼉이나 북채로 신호를 주는 방식은 불림형이 모두
동일하며 대사를 하지 않는 상좌와 원숭이, 애사당 등이 사용하였다. ‘쳐
라’ 하고 불림하는 경우는 양주별산대놀이와 퇴계원산대놀이에서 사용하
며 송파산대놀이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4음보격의 불림과 손뼉불림은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불
림형이 장단형과 연관이 있으며 ‘쳐라’하는 불림은 장단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지만 속도나 장단형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굿거리
산대놀이에서 굿거리의 장단형과 불림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
보고 연주 속도를 알아보겠다.
(1)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에서 굿거리는 제5과장 제3경 ‘애사당법고놀이’, 제6과
장 제3경 ‘취발이 놀이’, 제7과장 제2경 ‘포도부장놀이’, 제8과장 ‘신할아
비 미얄할미놀이’의 네 과장에서 사용하며 출현 횟수는 총 6회로 확인되
었다. 이 중 장단형은 연구 자료 안에서 경기대풍류선율을 연주하는 제8
과장 ‘신할아비 미얄할미놀이’를 중심으로 1979년 덕수궁 공연실황87), 19
87) 이후 79양주신할아비 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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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 공연실황88)을 살펴보겠다. 1979년 mbc방송자료에는 제8과장이 없
으므로 제7과장 ‘포도부장놀이’89)를 대상으로 살펴보겠다. 양주별산대놀
이에서 굿거리 불림은 사용하지 않는다.
① 양주 굿거리 장단형
[79양주신할아비]를 보면 보면 제1박 ‘덩쿵따’, 제2박 ‘덩-기닥쿵’, 제3
박 ‘덩쿵따’, 제4박 ‘덩-기닥쿵’으로 연주하며 장단형은 다음 [악보 42]와
같다.
[악보 42] 양주 굿거리 장단형 1
위 [악보 42]의 장단형 1은 제1-2박과 제3-4박의 장단형이 동일한 구
조를 가지고 있다. [79양주신할아비]에서 변형장단 없이 반복하여 연주한
다. 그러므로 본 장단형이 [79양주신할아비]의 기본형이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은 제1장단 ‘덩-따’, 제2장단 ‘쿵-따쿵’, 제3장단
‘덩-따’, 제4장단 ‘쿵-따쿵’으로 연주하며 장단형은 다음 [악보43]과 같다.
88) 이후 81양주신할아비 라 하겠다.
89) 이후 79mbc양주포도부장 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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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 양주 굿거리 장단형 2
위의 [악보 43]과 같이 장단형 2는 장단형 1과 마찬가지로 제1-2박과
제3-4박이 동일한 구조로 되어있으며 [81양주신할아비]에서 변형 없이
반복하여 사용한다. 그러므로 본 장단형 2는 [81양주신할아비]의 기본형
으로 볼 수 있다. 본 장단형은 [79mbc양주포도부장]에서도 동일하게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율을 연주하기에 앞서 제1-2박에 해당하는
장단을 장구가 연주한 후 선율악기가 창부타령 선율을 연주하였다. 이를
통해 연주자가 굿거리 장단을 2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주속도는 [79양주신할아비] ≒60, [81양주신할아비]≒56, [79mbc
양주포도부장] ≒60이다.
양주별산대놀이에서 굿거리는 4개 과장에서 총 6회 사용되며 장단형은
모두 2가지 형태가 확인되었다. [79양주신할아비] 1가지, [81양주신할아
비]와 [79mbc양주포도부장]이 동일한 장단형으로 1가지 사용하는 것으로




송파산대놀이에서 굿거리는 제3과장 ‘연잎 눈꿈쩍이’, 제4과장 ‘애사당
의 북놀이’, 제5과장 ‘팔먹중의 곤장놀이’, 제6과장 ‘신주부의 침놀이’, 제7
과장 ‘노장’, 제10과장 ‘샌님 말뚝이’, 제11과장 ‘샌님 미얄 포도부장’, 제1
2과장 ‘신할아비 신할미’의 8개 과장에서 사용하며 횟수는 총 15회로 확
인되었다.
이 중 장단형은 자료영상 중 제7과장 ‘노장’을 중심으로 [81송파노장],
[95송파노장]을 살펴보겠다. 불림 또한 제7과장 ‘노장’에서만 사용하므로
동일한 자료의 불림을 살펴보겠다.
① 송파 굿거리 장단형
[81송파노장]의 굿거리를 보면 제1장단 ‘덩-따’, 제2장단 ‘덩더러러러’,
제3장단 ‘덩-기닥’, 제4장단 ‘덩-따쿵’ 으로 연주하며 장단형은 다음 [악
보 44]와 같다.
[악보 44] 송파 굿거리 장단형 1
위의 [악보 44]의 장단형 1은 [81송파노장] 제1장단에서 1회 출현하며,
[95송파노장]에서는 본 장단형을 기본형으로 하여 제1장단부터 변형장단
없이 끝까지 같은 장단형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은 제1장단 ‘덩-기닥’, 제2장단 ‘덩더러러러’, 제
3장단 ‘덩-기닥’, 제4장단 ‘덩더러러러’로 연주하며 장단형은 다음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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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와 같다.
[악보 45] 송파 굿거리 장단형 2
위의 [악보 45]와 같이 장단형 2는 제1-2박과 제3-4박이 동일한데, 장
단형 1의 제1-2박과도 장단형이 같다. [81송파노장]의 제2장단, 제4장단,
제8장단, 제11-12장단 등에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은 제1장단 ‘덩-기닥’, 제2장단 ‘국-따쿵’, 제3장
단 ‘덩-기닥, 제4장단 ’국-따쿵‘으로 연주하며 장단형은 다음 [악보 46]과
같다.
[악보 46] 송파 굿거리 장단형 3
위의 [악보 46]과 같이 장단형 3은 제1-2박과 제3-4박의 장단형이 동
일하게 나타난다. [81송파노장]의 제3장단, 제5장단, 제9장단, 13장단 등
에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은 제1장단 ‘덩-기닥’, 제2장단 ‘국더러러러’, 제
3장단 ‘덩-기닥’, 제4장단 ‘덩더러러러’로 연주하며 장단형은 다음 [악보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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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 송파 굿거리 장단형 4
위의 [악보 47]과 같이 장단형 4는 장단형 2와 유사하며 제2박의 첫
소리를 ‘덩’으로 연주하지 않고 ‘국’으로 막아 치는 것이 다르다. [81송파
노장]의 제7장단에서 출현하였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장단은 제1박 ‘덩-기닥’, 제2박 ‘국-따쿵’, 제3박 ‘덩
-기닥’, 제4박 ‘덩더러러’로 연주하며 장단형은 다음 [악보 48]과 같다.
[악보 48] 송파 굿거리 장단형 5
위 [악보 48]의 장단형 5를 보면, 제1-2박은 장단형 3의 제1-2박과 같
으며 제3-4박은 장단형 2와 장단형 4에서 동일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
다. [81송파노장]의 제6장단, 제10장단 등에서 확인하였다.
② 송파 굿거리 불림
송파산대놀이에서 굿거리를 사용하는 과장은 총 9개 과장으로 이 중
불림이 사용되는 부분은 제7과장 ‘노장’이 유일하다. 먹중들이 노장을 이
끌고 무대 중앙으로 나오며 하는 소리로, 같은 불림을 2회 반복하여 사
용하며 그 외의 굿거리에는 불림을 사용하지 않는다. 불림형은 다음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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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49]와 같다.
[악보 49] 송파산대놀이 굿거리 불림
위의 [악보 49]와 같이 ‘얼-수 절-수 얼-수 절-수’하고 한 장단 길이로
불림하며 장단 반주는 없다. 본 불림은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며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불림형이 제1-2박과 제3-4박에서 같은
불림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굿거리 장단형과 동일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송파산대놀이에서 굿거리는 8개 과장에서 총 18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장단형은 모두 5가지이다. [81송파노장]에서는 5가지 장
단형을 모두 사용하며, 장단형의 출현횟수가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 기본
형으로 사용하는 장단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5송파노장]은 한 가
지 장단형을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변형장단은 제1-2박, 제3-4박의 장단형을 앞뒤로 순서를 바꾸어 연주
하거나, 제1-2박과 제3-4박에서 동일한 장단형을 반복하여 연주하는 등
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주속도는 [81송파노장] ≒65, [95송파노장] ≒55이다.
불림은 한 가지 방식이 확인되었는데, ‘얼-수 절-수 얼-수 절-수’하고
한 장단 길이로 제1-2박과 제3-4박에서 같은 대사를 반복해서 사용하였




퇴계원산대놀이에서 굿거리는 제6과장 ‘애사당놀이’, 제11과장 ‘포도부
장놀이’, 제12과장 ‘신할아비와 미얄할미놀이’ 등 3개 과장에서 사용하며
사용 횟수는 총 7회이다. 장단형은 연구 자료 중 경기대풍류선율을 연주
하는 제12과장 ‘신할아비와 미얄할미놀이’90)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불
림은 불림이 나타나는 제11과장 ‘포도부장놀이’를 2003년 자료영상을 통
해 살펴보겠다.
① 퇴계원 굿거리 장단형
[03퇴계원신할아비] 굿거리 장단을 보면 제1장단에서 제1박 ‘덩-덩’, 제
2박 ‘쿵-따쿵’, 제3박 ‘덩-덩’, 제4박 ‘쿵-따쿵’ 으로 연주하였다. 장단형은
다음 [악보 50]과 같다.
[악보 50] 퇴계원 굿거리 장단형 1
위의 [악보 50]과 같이 장단형 1은 제1-2박과 제3-4박이 동일한 장단
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본 장단형 1을 기본형으로 제1장단부터
변주 없이 반복하여 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퇴계원 굿거리 불림
퇴계원산대놀이에서 굿거리의 불림이 출현하는 부분은 제11과장 ‘포도
90) 이후 ‘퇴계원신할아비’라 하겠다.
- 88 -
부장놀이’로 ‘샌님’ 배역이 퇴장하며 불림을 한다. 불림형은 다음 [악보 5
1]과 같다.
[악보 51] 퇴계원 굿거리 불림형
위의 [악보 51]과 같이 장단 없이 굿거리 한 장단 길이로 불림을 한다.
불림의 가사는 ‘덩 덩 덩더더덩 등다다다이 등따-’로 굿거리 장단의 장
구 구음을 하는 듯 한 가사이다. 본 불림은 장단의 속도와 장단형을 제
시하는 역할을 하며 음악의 시작을 알린다.
이와 같이 [03퇴계원신할아비]에서 사용하는 굿거리는 총 7회이며 장
단형은 1가지로 확인되었다. 기본형 장단으로 변주없이 반복하여 연주하
며 연주속도는 ≒48이다.
불림은 제11과장 ‘포도부장놀이’에서 1회 나타났으며 장단 없이 굿거리
한 장단 길이로 불림을 한다. 본 불림은 장단의 속도와 장단형을 제시하
는 역할을 하며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산대놀이 굿거리의 장단형과 불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단형을 보면 양주별산대놀이에서 2가지 장단형을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79양주신할아비]에서 1가지, [81양주신할아비]에
서 1가지로 각기 다른 장단형을 사용하며, 장단형의 변주 없이 기본형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송파산대놀이의 장단형은 모두 5
가지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81송파노장]은 5가지 장단형을 모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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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95송파노장]은 한 가지 장단형을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81송파노장]에서 장단형을 변형하는 방법으로 제1-2박, 제3-4박의 장
단형을 앞뒤로 순서를 바꾸거나 제1-2장단과 제3-4장단에서 동일한 장
단형을 반복하여 연주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퇴계원신할아비]에서 사용하는 굿거리 장단형은 1가지로 기본형 장
단을 변주 없이 반복하여 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산대놀이별 나타난 장단형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 18]과 같다.
구분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구분 기본형
양주
덩쿵따 덩-기닥쿵 덩쿵따 덩-기닥쿵 장단형 1 ○
덩-따 쿵-따쿵 덩-따 쿵-따쿵 장단형 2 ○
송파
덩-따 덩더러러러 덩-기닥 덩-따쿵 장단형 1 ○
덩-기닥 덩더러러러 덩-기닥 덩더러러러 장단형 2
덩-기닥 국-따쿵 덩-기닥 국-따쿵 장단형 3
덩-기닥 국더러러러 덩-기닥 덩더러러러 장단형 4
덩-기닥 국-따쿵 덩-기닥 덩더러러러 장단형 5
퇴계원 덩-덩 쿵-따쿵 덩-덩 쿵-따쿵 장단형 1 ○
[표 18] 굿거리 장단형 비교
위의 [표 18]과 같이 송파산대놀이의 굿거리 장단형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며 양주별산대놀이와 퇴계원산대놀이는 각 1가지의 장단형으로 제
1-2박과 제3-4박이 동일하다. 송파산대놀이는 장단형 2와 장단형 3에서
제1-2박, 제3-4박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그 외 3개의 장단형 역시 제1
-2박과 제3-4박이 서로 유사하거나 타 장단형의 앞뒤를 바꾸어 연주하
는 등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연주속도를 보면 양주별산대놀이는 [79양주신할아비] ≒60, [81양주
신할아비] ≒56, [79mbc양주포도부장] ≒60이며, 송파산대놀이는 [81
송파노장] ≒65, [95송파노장] ≒55, [03퇴계원신할아비]는 연주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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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이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9]와 같다.
구분 속도 구분 속도 구분 속도
79양주신할아비 60 81송파노장 65 퇴계원신할아비 48
79mbc양주포도부장 56 95송파노장 55 - -
81양주신할아비 60 - - - -
속도범위 56-60 속도범위 55-65 속도범위 48
[표 19] 굿거리 속도 비교 (기준 : )
위의 [표 19]와 같이 양주별산대놀이의 속도 범위는 ≒56-60이며 송
파산대놀이의 연주속도 범위는 ≒55-65로 확인되었다. 퇴게원산대놀이
는 ≒48로 양주별산대놀이와 송파산대놀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났다.
불림을 보면 양주별산대놀이는 불림을 사용하지 않으며, 송파산대놀이
는 1회 출현하는데 한 장단 길이로 장단 없이 불림한다. 불림형이 제1-2
박과 제3-4박이 동일하게 반복하여 2박을 기준으로 연주하는 굿거리 장
단형과 같은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퇴계원산대놀이의 굿거리 불림은 1가지 형태로 장단 없이 굿거리 한
장단 길이로 불림을 하였다.
이처럼 굿거리는 산대놀이별로 출현 횟수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중
송파산대놀이에서 굿거리를 많이 사용하며 장단형도 가장 다양하게 사용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굿거리장단은 4박 장단이지만 장단형이나 송파
산대놀이의 불림형을 통해 2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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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산대놀이의 장단을 분석해보았는데 염불타령의 장단형을 보
면 양주별산대놀이는 5박 장단형과 6박 장단형을 사용하며 1981년 이후
로 6박 장단형으로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산대놀이는 12박, 퇴계
원산대놀이는 6박으로 구성된 장단형을 사용하였다. 양주별산대놀이와
퇴계원산대놀이는 기본형장단을 반복해서 사용하였고 송파산대놀이는 기
본형을 포함하여 총 6가지 장단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변형
장단의 출현에 규칙성은 없다.
연주속도는 양주별산대놀이가 ≒27-35, 송파산대놀이 ≒29-38의
속도이며 퇴계원산대놀이는 ≒18-20으로 앞의 산대놀이에 비해서 상
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났다.
허튼타령 장단형은 양주별산대놀이 9가지, 송파산대놀이에서는 8가지,
퇴계원산대놀이는 2가지를 사용하였다. 송파산대놀이와 퇴계원산대놀이
의 기본형 장단은 동일한 장단형을 사용하며 양주별산대놀이는 유사하지
만 동일한 장단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작장단>과 <종지장단>은 양
주별산대놀이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진행장단>은 송파산대놀이
가 가장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지장단>은 악곡의 종
지에 쓰이거나 악곡 중간에 춤사위의 변화에 대한 신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주속도를 보면 양주별산대놀이 ≒50-75, 송파산대놀이 ≒50-97,
퇴계원산대놀이 ≒53-77로 속도를 점차 빠르게 연주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굿거리의 장단형은 양주별산대놀이에서 2가지, 송파산대놀이 5가지, 퇴
계원산대놀이에서 1가지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변형장단이 출현
하는데 있어 규칙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단형은 2박을 기준으로 연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주별산대놀이와 퇴계원산대놀이는 제1-2박과
제3-4박이 동일한 형태로 연주하며 송파산대놀이는 제1-2박, 제3-4박이
동일하거나 타 장단형과 앞뒤를 바꾸어 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주
속도는 양주별산대놀이 ≒56-60, 송파산대놀이 ≒55-65, 퇴계원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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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는 ≒48이다.
다음으로 불림을 살펴보았는데 불림은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과
장단형을 제시하는 역할,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염불타령의 불림은 각 산대놀이에서 1회씩 사용하며 불림의 대사가 거
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허튼타령의 불림은 세 가지 방식이 확인되었는데 4음보격 가사를 부르
는 방식과 손뼉/북채로 신호를 주는 방식, ‘쳐라’하고 불림하는 방식이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4음보격 가사를 부르는 방식이다. 손
뼉/북채로 신호를 주는 방식은 대사를 하지 않는 상좌와 원숭이, 애사당
등이 사용하였다. ‘쳐라’ 하고 불림하는 방식은 양주별산대놀이, 퇴계원산
대놀이에서 사용하며, 송파산대놀이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굿거리를 보면, 양주별산대놀이는 불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송파산대
놀이와 퇴계원 산대놀이는 각 한 가지 방식의 불림을 사용하였다. 특히
송파산대놀이의 불림형은 제1-2박과 제3-4박에서 같은 불림을 반복해서
사용하여 굿거리 장단형과 동일한 특징을 보여 굿거리 장단을 2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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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 분석
산대놀이 반주음악은 염불타령, 허튼타령, 굿거리, 당악 등 악곡에서
사용하는 장단의 이름을 악곡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염불타령, 허
튼타령, 굿거리를 대상으로 반주음악에서 사용하는 선율을 살펴 볼 것
인데 먼저 음역과 출현음을 살펴보고 음계의 특징은 무엇인지, 시김새의
형태에 따른 토리적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다음으로 각 악곡의
선율을 유형별로 나누어 골격음을 확인하고 그 구성과 진행에 따른 선율
의 형태를 확인하겠다. 이러한 선율의 형태와 특징이 시대별로 변화는
있는지 각각 산대놀이별로는 어떠한지 살펴보겠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선율을 유형별로 나누어 골격음을 추출 할 것인
데, 그 방법은 각 장단별로 한 박자 안에서 가장 시가가 긴 음을 골격음
으로 선정하고 같은 박 안에서 동일 시가의 음이 두 개 이상 나올 경우
는 가장 앞의 출현음을 선택하겠다.
1) 음역과 출현음
선율 분석에 앞서 장단별 악곡의 음역과 출현음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
다.
염불타령의 출현음과 음역은 시대와 과장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나
는데, 먼저 [79양주상좌]의 출현음은 다음 [악보 52]와 같이 B♭-d-f-g-b
♭-c`-d`이고 음역은 B♭에서부터 d`로 10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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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 [79양주상좌] 염불타령 출현음
위의 [악보 52]에서와 같이 [79양주상좌] 염불타령은 ‘솔-라-도-레-미’
의 5음 음계이며 경기지역선율의 특징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솔’음인 f
를 굵게 농음하고, ‘라’음인 g를 흘려주며, ‘도’음인 b♭을 뻗거나 평으로
떨고, ‘레’음인 c`를 흘려주며 진경토리91)에 해당하는 선율의 특징이 나
타난다.
그런데 [79양주상좌]에서 약간 다른 점은 ‘레’음인 c`를 굵게 농음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으로, c`는 주로 흘리며 농음하고 f와 같이 굵게 농음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79양주노장]의 출현음은 [악보 53]과 같이 B♭-d-f-g-b♭-c`
-d`이며 음역은 B♭에서부터 d`로 10도이다.
[악보 53] [79양주노장] 염불타령 출현음
91) “서울 경기지방의 민요는 주로 5음 음계로 되어있으며, 선율은 순차진행이 많아 부드럽고 화사한
느낌을 준다. 대부분의 경기민요는 <도라지타령>처럼 솔-라-도-레-미 의 5음계를 취하며 최저음과
마침음이 솔인 솔선법이다. (중략) 이처럼 솔이 주음인 경토리를 다음에 설명할 라선법과 구별하기
위하여 '진경토리'라 하며, 이를 '창부타령조' 또는 '노랫가락조' 라고도 하였다.” 김영운, 『국악개론』
(파주: 음악세계, 2015),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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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53]에서와 같이 [79양주노장] 염불타령은 ‘솔-라-도-레-미’
의 5음 음계이며 경기지역선율의 특징을 보인다. f를 굵게 농음하고 g는
퇴성하는 것은 진경토리의 특성과 유사하나 b♭을 굵게 농음하는 경우가
있으며 c`음에서 f와 같이 굵게 농음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 약간 다
른 점이다.
다음으로 [79mbc양주옴중]의 출현음은 [악보 54]와 같이 B♭-d-f-g-b
♭-c`-d`이며, 음역은 B♭에서부터 d`로 10도이다.
[악보 54] [79mbc양주옴중] 염불타령 출현음
[79mbc양주옴중] 염불타령은 위의 [악보 54]에서와 같이 f를 굵게 농
음하고, g는 퇴성하며, c`음은 흘리며 농음하여 진경토리에 해당하는 선
율의 특성을 보인다.
[81양주상좌]의 출현음은 다음 [악보 55]와 같이 B♭-d-f-g-b♭-c`-d`
이며, 음역은 B♭에서부터 d`로 10도이다.
[악보 55] [81양주상좌] 염불타령 출현음
위의 [악보 55]에서와 같이 [81양주상좌] 염불타령은 f를 굵게 농음하
거나 굴리며 굵게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g는 퇴성하고, b♭은 굵게
농음하고, c`음은 주로 흘리며 농음 하고, d`를 굵게 농음하는 경우도 있
- 96 -
다. 이와 같이 진경토리의 시김새에 비해 ‘도’음인 b♭과 ‘미’음인 d`에서
굵은 농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81양주노장]의 출현음을 보면 [악보 56]과 같이 B♭-d-f-g-
b♭-c`-d`-f`로 나타나며, 음역은 B♭에서부터 f`로 12도이다.
[악보 56] [81양주노장] 염불타령 출현음
위의 [악보 56]에서와 같이, [81양주노장] 염불타령은 ‘솔-라-도-레-미’
의 5음 음계이며 전반적으로 ‘솔’을 굵게 농음하고 ‘라’를 흘려주며 ‘도’를
뻗거나 평으로 떨고 ‘레’를 퇴성하여 진경토리에 해당하는 선율과 동일한
특징이 나타난다. 약간 다른 점은 ‘도’음인 b♭과 ‘미’음인 d`를 굵게 농음
하는 것이다. ‘솔’음인 f`는 평으로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81송파상좌]의 출현음은 다음 [악보 57]과 같이 B♭-d-f-g-
b♭-c`-d`-f`로 나타나며 음역은 B♭에서부터 f`로 12도이다.
[악보 57] [81송파상좌] 염불타령 출현음
[81송파상좌]의 염불타령은 위의 [악보 57]과 같이 f를 굵게 농음하고,
g는 퇴성하며, b♭은 쭉 뻗거나 평으로 농음하고, c`음은 주로 흘리며 농
음하고, d`를 농음하는 경우에는 평으로 농음 하며, f`는 평으로 농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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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진경토리의 특징과 일치하는 시김새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81송파노장]의 출현음을 보면 B♭-d-f-g-b♭-c`-d`-f`로 나
타나며 음역은 B♭에서부터 f`로 12도이다. 다음 [악보 58]과 같다.
[악보 58] [81송파노장] 염불타령 출현음
위의 [악보 58]에서와 같이 [81송파상좌]의 염불타령은 f를 굵게 농음
하고, g는 퇴성하며, b♭은 쭉 뻗거나 평으로 농음하고, c`음은 주로 흘리
며 농음 하고, d`를 농음하는 경우에는 평으로 농음 하며, f`는 평으로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진경토리에 해당하는 선율과 일치
하는 시김새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95송파상좌]의 출현음은 다음 [악보 59]와 같이 B♭-d-f-g-
b♭-c`-d`-f`로 음역은 B♭에서부터 f`로 12도이다.
[악보 59] [95송파상좌] 염불타령 출현음
[95송파상좌] 염불타령은 위의 [악보 59]에서와 같이 ‘솔-라-도-레-미’
의 5음 음계로, ‘솔’음인 f를 굵게 농음하기 전에 농음 없이 쭉 뻗는 경
우가 있으며, ‘도’음인 b♭을 평으로 떨거나 굵게 떠는 등 표현을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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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용한다. ‘레’음인 c`는 흘리며 농음하고, ‘미’음인 d`는 농음하는 경
우 평으로 농음하며, ‘솔’음인 f`는 평으로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5송파노장]의 출현음은 다음 [악보 60]과 같이 B♭-d-f-g-b♭-c`-d`-
f`이며, 음역은 B♭에서부터 f`로 12도이다.
[악보 60] [95송파노장] 염불타령 출현음
위의 [악보 60]에서와 같이 [95송파노장] 염불타령은 ‘솔’음인 f를 굵게
떨기 전에 농음 없이 쭉 뻗는 경우가 있으며, ‘도’음인 b♭을 농음 없이
쭉 뻗거나 평으로 떨거나 굵게 떠는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 ‘레’음
인 c`는 흘리며 농음하고, ‘미’음인 d`는 농음하는 경우 평으로 농음하며,
‘솔’음인 f`는 평으로 농음 한다.
다음으로 [03퇴계원상좌]의 출현음을 보면 다음 [악보 61]과 같이 B♭-
d-f-g-b♭-c`-d`-f`로 음역은 B♭에서부터 f`로 12도이다.
[악보 61] [03퇴계원상좌] 염불타령 출현음
위의 [악보 61]에서와 같이 [03퇴계원상좌] 염불타령은 f를 평으로 농
음하거나 굴리며 굵게 농음하고, g를 퇴성하며, b♭을 뻗거나 평으로 떨
고, c`를 퇴성하거나 흘리며 농음하고, f`를 평으로 농음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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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이와 같이 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일치하는 시김새를 사용하
였다.
다음으로 [03퇴계원노장]의 출현음은 다음 [악보 62]와 같이 B♭-d-f-g
-b♭-c`-d`-f`이고 , 음역은 B♭에서부터 f`로 12도이다.
[악보 62] [03퇴계원노장] 염불타령 출현음
위의 [악보 62]에서와 같이 [03퇴계원노장] 염불타령은 f를 평으로 농
음하거나 굴리며 굵게 농음하고 g를 흘려주며, b♭을 뻗거나 평으로 떨
고, c`를 퇴성하거나 흘리며 농음하고, f`를 평으로 농음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지금까지 11개 선율의 염불타령 출현음을 살펴보았는데 모두 ‘솔-라-
도-레-미’의 5음 음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1979년 양주의 세 선율과 [81
양주상좌]는 10도의 음역 안에서 연주하며 [81양주노장]과 송파산대놀이,
퇴계원산대놀이의 선율은 모두 12도의 음역으로 한 옥타브 높은 ‘솔’음인
f`를 사용하였다.
시김새를 보면 ‘솔’음인 f를 굵게 농음하거나 평으로 농음, 굴리며 농음
하며 ‘라’음인 g는 퇴성하여 흘려주었다. ‘도’음인 b♭은 농음 없이 연주하
거나 평으로 하는 농음, 굵은 농음 등을 사용하며, ‘레’음인 c`는 흘리며
농음하거나 퇴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음인 d`에서는 평으로 농음하거
나 굵게 농음하는 경우가 나타났으며, ‘솔’음인 f`는 모두 평으로 농음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시김새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다양
하게 나타났으나 시김새를 사용하는 음이나 방식이 진경토리의 음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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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허튼타령을 살펴보겠다. 먼저 [79양주상좌]와 [79mbc양주옴
중]의 출현음을 보면 다음 [악보 63]과 같이 f-g-b♭-c-d`-e♭-f`이며 음
역은 8도이다.
[악보 63] [79양주상좌], [79mbc양주옴중] 허튼타령 출현음
위의 [악보 63]과 같이 [79양주상좌]와 [79mbc양주옴중]의 허튼타령은
‘솔’음인 f를 농음하고 ‘라’음인 g를 흘리며 ‘도’음인 b♭를 농음하며 ‘레’음
인 c`는 쭉 뻗거나 농음하고 한 옥타브 높은 ‘솔’음인 f`를 농음하는 ‘솔-
라-도-레-미-파’의 6음계로 나타난다. 그러나 연주형태를 보면 ‘미’음인
d`와 ‘파’음인 e♭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없으며, 연주 상 음 높이
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92) 그러므로 본 선율은 ‘솔-라-도-레
-미’의 5음 음계로 볼 수 있다. 시김새는 염불타령과 마찬가지로 진경토
리의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79양주노장]의 허튼타령 출현음을 보면 다음 [악보 64]와 같
이 f-a♭-b♭-c`-e♭`-f`로 8도의 음역으로 연주하였다.
[악보 64] [79양주노장] 허튼타령 출현음
92) “경기소리의 형태를 보면 구성음은 주로 5음 음계(솔-라-도-레-미)로 이루어지며 맨 윗음인 미는
미와 파의 중간음 정도이다.” 이성천 외, 『알기쉬운 국악개론』(서울: 도서출판 풍남. 1994),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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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64]와 같이 [79양주노장]의 허튼타령 출현음을 보면 ‘라-도
-레-미-솔-라’로 ‘라’와 ‘레’음을 농음하고 ‘미’음은 농음하거나 쭉 뻗는
시김새를 보이는데 이러한 선율은 경기 북부지역의 선율에서 주로 나타
나는 반경토리선율에 해당한다.93)
다음으로 [81양주상좌]와 [81양주노장]의 허튼타령 출현음을 보면 [악
보 65]와 같이 f-a♭-b♭-c`-e♭`-f`로 음역은 8도이다.
[악보 65] [81양주상좌], [81양주노장]허튼타령 출현음
위의 [악보 65]와 같이 [81양주상좌]와 [81양주노장]의 허튼타령은 f와
b♭, f`를 농음하며 c`는 쭉 뻗거나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도-레
-미-솔’의 5음 음계로 반경토리에 해당하는 음악적 특징을 보인다.
다음으로 [81송파상좌]와 [81송파노장]의 허튼타령 출현음을 보면 [악
보 66]과 같이 f-a♭-b♭-c`-e♭`-f`로 나타나며 음역은 8도이다.
[악보 66] [81송파상좌], [81송파노장] 허튼타령 출현음
93) 김영운의 [국악개론] 34-35쪽을 보면 “경기민요의 하나인 <경복궁타령>은 라-도`-레`-미`-솔`의 5
음 음계이며, 마치는 음은 최저음인라이므로 라가 주음인 라 선법에 속한다.(중략) 이처럼 경기민요
중 라가 주음인 토리를 진경토리와 구분하기 위하여 '반경토리'라 한다. (중략)이 토리는 개성을 중
심으로 하는 경기도 북서부지방 민요에 사용된다.”라고 하였다. 염불타령에서 주로 사용한 진경토리
에 해당하는 선율인 ‘솔-라-도-레-미’와 구분하기 위하여 본 고에서는 ‘라-도-레-미-솔’로 이루어진
허튼타령의 음계를 ‘반경토리’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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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66]과 같이 [81송파상좌]와 [81송파노장]의 허튼타령은 ‘라’
음인 f와 ‘레’음인 b♭을 농음 하며, ‘라’음인 f`는 쭉 뻗거나 농음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라-도-레-미-솔’의 반경토리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03퇴계원상좌]와 [03퇴계원노장]의 허튼타령 출현음을 보면 다음 [악
보 67]과 같이 f-a♭-b♭-c`-e♭`-f`로 나타나며 음역은 8도이다.
[악보 67] [03퇴계원상좌], [03퇴계원노장] 허튼타령 출현음
위의 [악보 67]과 같이 [03퇴계원상좌]와 [03퇴계원노장]의 허튼타령은
f와 b♭을 농음하며, f`는 쭉 뻗거나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허튼타령은 8도의 음역으로, f에서 f`사이의 음으로 연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현음은 [79양주상좌]와 [79mbc양주옴중]은 ‘솔-라
-도-레-미’의 진경토리에 해당하는 선율을 사용하였고, 그 외의 [79양주
노장], [81양주상좌], [81양주노장], [81송파상좌], [81송파노장], [03퇴계원
상좌], [03퇴계원노장]은 ‘라-도-레-미-솔’의 반경토리에 해당하는 5음
음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경토리 선율의 시김새를 보면
‘라’음인 f와 ‘레’음인 b♭은 모두 동일하게 농음 하며 ‘미’음인 c`와 ‘솔’음
인 f`의 농음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굿거리의 출현음을 보겠다. [79양주신할아비]의 출현음은 [악
보 68]과 같이 d-f-g-b♭-c`-d`로 나타나며, 본 선율의 음역은 8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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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8] [79양주신할아비] 굿거리 출현음
위의 [악보 68]에서와 같이 [79양주신할아비] 굿거리는 솔-라-도-레-
미의 5음 음계이며 전반적으로 ‘솔’을 굵게 농음하고 ‘라’를 흘려주며 ‘도’
를 뻗거나 평으로 떨고 ‘레’를 흘리는 진경토리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낮
은 ‘미’음인 d가 출현하는 것이 굿거리 중 [79양주신할아비]가 유일하며
본 선율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81양주신할아비]의 출현음을 보면 [악보 69]와 같이 f-g-b♭
-c`-d`이며, 본 선율의 음역은 6도이다.
[악보 69] [81양주신할아비] 굿거리 출현음
[81양주신할아비]의 굿거리는 위의 [악보 69]에서와 같이 f를 농음하고,
g를 퇴성하며, b♭을 농음하거나 쭉 뻗으며, c`를 퇴성하였다. ‘솔-라-도-
레-미’ 5음 음계의 진경토리에 해당하는 선율이며 5개의 음만으로 선율
을 구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81송파노장]과 [95송파노장] 굿거리의 출현음을 보면 f-g-b♭-c`-d`로
본 선율의 음역은 6도이며 다음 [악보 70]과 같다.
[악보 70] [81송파노장], [95송파노장] 굿거리 출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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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70]과 같이 [81송파노장]과 [95송파노장] 굿거리에서는 f를
굵게 농음하고, g를 퇴성하며, b♭은 쭉 뻗거나 농음하며, c`에서는 퇴성
하거나 흘리는 농음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81송파노장]과 [95송파노장]
는 굿거리 선율을 연주할 때 진경토리의 특징을 담은 시김새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03퇴계원신할아비]의 출현음은 [악보 71]과 같이 f-g-b♭-c`
-d`로 나타나며, 본 선율의 음역은 6도이다.
[악보 71] [03퇴계원신할아비] 굿거리 출현음
위의 [악보 71]과 같이 [03퇴계원신할아비]의 굿거리는 f를 굵게 농음
하고, g를 퇴성하며, b♭은 쭉 뻗거나 농음하며, c`는 퇴성하거나 흘리는
농음이 나타났다.
굿거리의 출현음을 살펴보았는데 [79양주신할아비]에서는 d-d`의 8도
음역 안에서 선율을 구사하며 81년 이후의 선율에서는 모두 f-d`의 6도
의 음역으로 선율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솔-라-도-레-미’의 5음
음계로 구성된 진경토리 선율에 속하며 ‘솔’음인 f를 농음하고 ‘라’음인 g
와 ‘레’음인 c`를 퇴성하거나 흘리며 농음하고 ‘도’음인 b♭을 쭉 뻗거나
농음하는 것이 공통의 시김새이다. [81송파노장]과 [95송파노장]에서는
‘솔’의 농음을 굵은 농음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산대놀이의 선율 중 염불타령은 ‘솔-라-도-레-미’의 진경토리
에 해당하는 5음 음계, 허튼타령은 ‘라-도-레-미-솔’의 반경토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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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5음 음계, 굿거리는 ‘솔-라-도-레-미’의 진경토리에 해당하는 5음
음계를 사용하며 [79양주상좌]와 [79mbc양주옴중]의 허튼타령에서는 예
외적으로 ‘솔-라-도-레-미’ 의 진경토리에 해당하는 5음 음계를 사용하
였다.
2) 염불타령
염불타령은 산대놀이에서 사용하는 음악 중 가장 느린 속도의 장단이
다. 염불타령의 선율을 분석하기 위해 각 선율의 12장단을 발췌하여 유
형별로 5가지로 나누어보겠다. 먼저 선율의 도입부에 나타나고, 선율 종
지형 이후 다시 시작하며 주로 나타나는 선율을 <염불 선율A>라 하겠
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선율 유형을 순서대로 <염불 선율B>, <염불 선
율 C>, <염불 선율D>, <염불 선율E>로 나누어 분석하겠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분된 선율의 골격음을 확인한 후 동일한 유형선
율의 골격음을 상호 비교하여 염불타령의 선율 구성과 진행에 따른 특징
을 확인하겠다. 또한 시김새에서 염불타령은 비교적 다양한 농음이 나타
나는데 이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으로 떠는 농음( ), 굵게 떠는
농음( ), 흘리며 떠는 농음( ), 시작을 굴리면서 굵게 떠는 농음
( )으로 표기하고, 각 농음이 나타나는 위치와 농음형태의 특징을
통해 염불타령의 토리적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1) <염불 선율A>
<염불 선율A>는 염불타령의 첫 장단과 종지선율 이후에 주로 연주하
는 선율로, 골격음 f에서 b♭으로 상행하였다가 f로 종지하는 것이 본 선
율 유형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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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79양주상좌]는 제1-3장단, 제5-6장단, 제8-9장단 등에서 총 3회
출현하며, 다음 [악보 72]와 같다.94)
[악보 72] 79양주상좌 <염불 선율A>
위의 [악보 72]와 같이 [79양주상좌]의 <염불 선율A>는 길이가 다양
하게 나타나는데, 먼저 제1장단 제3박-제3장단에서 12박에 걸쳐 선율을
진행하며 골격음은 g-f-b♭-b♭-c-b♭-b♭-g-f-d-f-f이다. 선율 도입의 g
에서 흘려주며 다음 박의 f와 제2장단 제1박의 b♭에서 굵게 떨고, c`로
상행하여 흘리며 농음한다. 제3장단의 제1박에서 f로 하행하여 4박에 걸
쳐 f를 중심으로 선율을 유지하며 f에서 굵은 농음이 나타난다.
다음 선율은 제5장단 제4박-제6장단에서 7박에 걸쳐 선율을 진행하는
데 골격음 g-f-b♭-b♭-b♭-f-f로 도입의 g에서 흘려서 f로 진행하여 f를
굵게 농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8장단 제5박-제9장단은 5박 길이의
선율로 골격음은 g-g-f-b♭-f이며 g-f진행에서 g를 흘리고 제6장단 제4
박의 f를 굵게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79양주노장]의 <염불 선율A>는 제1-3장단, 제4-6장단, 제11
-12장단에서 3회 등장하는데 다음 [악보 73]과 같다.
94) 악보상 선율유형의 특징이 나타나는 음을 로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선율유형의 범위나 음의
특징이 나타나는 범위는 점선으로 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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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3] 79양주노장 <염불 선율A>
위의 [악보 73]에서 보듯이, [79양주노장]의 제1장단 제2박-제3장단에
서 <염불 선율A>가 14박 길이로 출현하며 골격음은 g-g-f-b♭-b♭-b♭-
c`-c`-b♭-b♭-b♭-b♭-f-g이다. 도입부분에서 g-f로 g를 흘려주며 다음
박의 f로 이어져 굵은 농음이 나타난다. 제2장단의 제2박에서는 b♭을 굵
게 떨고 제4박에서 c`로 상행하여 흘리며 농음 하였다. 제3장단에서도
역시 b♭에서 굵게 떠는데 첫 2박 동안은 농음 없이 쭉 뻗은 후 농음하
고, 제4박에서 f로 하행하여 굵게 농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 선율은 제4장단 제5박-제6장단에서 10박에 걸쳐 출현하며 골격음
g-g-f-f-f-g-b♭-b♭-b♭-b♭이다. 도입부를 보면 g를 흘리며 f로 하행하
여 굵게 떨고 제6장단에 가서는 b♭을 1박 쭉 뻗은 후 굵게 농음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제11장단 제4박-제12장단에서는 7박 길이로 골격음 g-f-
b♭-f-g-f-f가 출현하는데 여기서도 도입부분의 g를 흘리며 f로 하행하
여 굵게 농음하고 제12장단에서는 주로 f를 굵게 농음하며 f에서 종지한
다.
[79mbc양주옴중]의 <염불 선율A>는 다음 [악보 74]와 같이 제1장단,
제3-4장단, 제8장단에서 총 3회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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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4] 79mbc양주옴중 <염불 선율A>
위의 [악보 74]에서 보듯이, [79mbc양주옴중]의 제1장단에서 골격음 g
-f-c`-b♭-f로 제1박에서 g를 흘린 후 제2박에서 f를 굵게 농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박에서 e♭`에 가늘게 떠는 농음이 나타나며 제5박 f에서
도 농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은 d`를 대신하여 사용된 음으로 진경
토리에 해당하는 음계인 솔-라-도-레-미에서 ‘미’를 반음 위인 ‘파’에 가
깝게 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제3장단 제4박-제4장단에서 7박 길이의 선율이 출현하며 골
격음은 g-g-f-b♭-b♭-b♭-f이다. g에서 f로 하행하여 굵게 농음하는 것
을 볼 수 있으며, 제4장단의 제2박에서는 c`를 흘리면서 농음하고 다음
박에서 b♭으로 하행하였다가 제5박 f로 하행하여 굵게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8장단의 골격음은 g-g-f-f-d`이며 제1박에서 g를 시작하여
제2박에서 흘리고 제3박에서 f로 하행하여 굵게 농음한 후 제5박에서 d`
까지 상행하였다가 b♭로 끝난다. 모두 g에서 흘려서 f로 하행한 후 굵게
농음하는 도입부를 가진 <염불 선율A>에 해당한다.
[81양주상좌]의 <염불 선율A>는 제1장단, 제5장단, 제7장단, 제11장단
에서 총 4회 출현하고 악보는 다음 [악보 7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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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5] 81양주상좌 <염불 선율A>
위의 [악보 75]에서 보듯이, [81양주상좌]의 제1장단과 제7장단은 골격
음이 같으며 g-f-b♭-f-b♭-f로 진행한다. 두 장단 모두 제1박에서 g를
흘린 후 제2박에서 f로 하행하여 굵게 농음하고, b♭으로 2회 상행한 뒤
제6박에서 f를 골격음으로 종지한다.
제5장단과 제11장단은 골격음 c`-f-b♭-f-b♭-f로 나타나는데, 제1박에
서 골격음 c`로 시작하여 b♭을 거쳐 제2박의 f로 하행한 것이 제1장단,
제7장단과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한 선율이다. [81양주상좌]의 <염불 선
율A>는 f를 굵게 농음하고 b♭으로 2회 상행했다가 다시 f로 하행하기를
반복하는 형태이다.
[81양주노장]의 <염불 선율A>는 제1장단, 제5장단, 제7장단, 제11장단
등 총 4회 등장하며 다음 [악보 7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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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6] 81양주노장 <염불 선율A>
위의 [악보 76]에서 보듯이, [81양주노장]의 제1장단과 제7장단은 동일
선율로 골격음 g-f-b♭-f-b♭-f를 연주한다. 제1박에서 g를 흘려서 제2박
의 f로 연결한 후 굵게 농음하고, 제3박에서 b♭, 제4박에서 f, 제5박에서
다시 b♭, 그리고 제6박에서 마지막으로 골격음 f를 연주한다. 제5장단은
골격음 c`-f-b♭-f-b♭-f로 제1박의 골격음이 다르고 제2박부터는 제1장
단, 7장단과 일치하는 동일선율이다. f-b♭-f의 진행을 특징으로 하는
<염불 선율A>에 해당하며 f-b♭의 상행이 2회 반복하여 나타난다.
[81송파상좌]의 <염불 선율A>는 제1장단, 제5장단, 제7장단에서 총 3
회 출현하며 다음 [악보 77]과 같다.
[악보 77] 81송파상좌 <염불 선율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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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77]에서 보듯이, [81송파상좌]의 제1장단과 제7장단은 골격
음이 g-f-b♭-f-b♭-f로 서로 일치하며, 제5장단의 골격음은 c`-f-b♭-f-b
♭-f로 제2박부터 제6박까지의 골격음이 일치한다. 제2박부터 f를 굵게
농음하고 b♭으로 순차상행하며 다시 f로 순차하행하기를 반복하는 형태
로 <염불 선율A>의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악보 78]과 같이 [81송파노장]의 <염불 선율A>는 제1장단, 제5
장단, 제7장단 등에서 총 3회 나타난다.
[악보 78] 81송파노장 <염불 선율A>
위의 [악보 78]에서 보듯이, [81송파노장]의 제1장단과 제7장단은 약간
의 리듬 차이만 있는 동일선율로 골격음이 g-f-b♭-f-b♭-f이고, 제5장단
은 골격음이 c`-f-b♭-f-b♭-f로 f-b♭-f의 선율진행이 보이는 <염불 선율
A>이다.
[95송파상좌]의 <염불 선율A>는 제1장단, 제5장단, 제7장단 등에서 총
3회 등장하며 다음 [악보 7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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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9] 95송파상좌 <염불 선율A>
위의 [악보 79]를 살펴보면, [95송파상좌]의 제1장단과 제7장단은 골격
음이 g-f-b♭-f-b♭-f로 같고, 제5장단은 골격음이 c`-f-b♭-f-b♭-f로 제1
박의 골격음이 g와 c`로 서로 다르며 제2박에서 제6박까지의 골격음은
동일하다. g에서 퇴성하고 f에서 굵게 떠는 진경토리의 시김새가 나타난
다.
[95송파노장]의 <염불 선율A>는 제1장단, 제5장단, 제7장단에서 총 3
회 출현하며 아래 [악보 80]과 같다.
[악보 80] 95송파노장 <염불 선율A>
위의 [악보 80]을 살펴보면, [95송파노장]의 제1장단과 제7장단이 골격
음 g-f-b♭-f-b♭-f로 같고 제5장단은 제1박만 c`로 연주하고 제2박부터
의 골격음은 동일하다. f-b♭-f의 진행을 특징으로 하는 <염불 선율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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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f-b♭으로 상행을 2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김새를 보면 g와 c`
에서 퇴성하고 f에서 굵은 농음을 하여 진경토리에 해당하는 선율임을
알 수 있다.
[03퇴계원상좌]의 <염불 선율A>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장단, 제5장단,
제7장단으로 총 3회이며 악보는 다음 [악보 81]과 같다.
[악보 81] 03퇴계원상좌 <염불 선율A>
위의 [악보 81]과 같이 [03퇴계원상좌]의 제1장단과 제7장단은 골격음
이 g-f-b♭-f-b♭-f로 동일하고, 제1박에서 g를 흘리며 제2박의 f에서 농
음이 나타난다. 제5장단은 골격음이 c`-f-b♭-f-b♭-f로 제1박만 다를 뿐
제2박부터는 제1장단, 제5장단과 동일한 선율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f에
서 b♭으로 2회 상행하였다가 f로 하행하여 종지하는 선율로, 시김새는 f
에서 농음이 나타나며, 제4박 마지막에 출현하는 c`는 흘려서 다음 박의
b♭으로 하행한다.
마지막으로 [03퇴계원상좌]의 <염불 선율A>는 제1장단, 제5장단, 제7
장단에서 총 3회 등장하며 다음 [악보 8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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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2] 03퇴계원노장 <염불 선율A>
위의 [악보 82]와 같이 [03퇴계원노장]은 제1장단과 제7장단의 선율이
동일하며 골격음은 g-f-b♭-f-b♭-f이다. 제5장단은 골격음이 c`-f-b♭-f-
b♭-f로 제1장단과 제7장단에서 사용한 골격음 g-f-b♭-f-b♭-f와 제1박
만 다를 뿐 동일한 골격음 진행임을 알 수 있다. 공통으로 f-b♭-f의 선
율 진행으로 <염불 선율A>에 해당하는 선율 유형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염불 선율A>의 특징은 골격음 f에서 b♭으로
상행하였다가 f로 종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f에서 b♭으로 상행하는 횟수
는 1회에서 2회로 나타나며 특히 81년 이후의 선율에서는 동일하게 2회
상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김새를 보면 도입에서 g를 흘리고 f로 하행한 후 농음을 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1-3 g f b♭ b♭ c` b♭ b♭ g f d f f
5-6 g - b♭ b♭ b♭ f f




1-3 g g f b♭ b♭ b♭ c` c` b♭ b♭ f g
4-6 g g f f f g b♭ b♭ b♭ b♭ -




1 g f c` b♭ f
3-4 g g f b♭ b♭ b♭ f




1 g f b♭ f b♭ f
5 c` f b♭ f b♭ f




1 g f b♭ f b♭ f
5 c` f b♭ f b♭ f
7 g f b♭ f b♭ f




1 g f b♭ f b♭ f
5 c` f b♭ f b♭ f




1 g f b♭ f b♭ f
5 c` f b♭ f b♭ f




1 g f b♭ f b♭ f
5 c` f b♭ f b♭ f




1 g f b♭ f b♭ f
5 c` f b♭ f b♭ f
7 g f b♭ f b♭ f
03퇴계원
상좌
1 g f b♭ f b♭ f
5 c` f b♭ f b♭ f
7 g f b♭ f b♭ f
03퇴계원
노장
1 g f b♭ f b♭ f
5 c` f b♭ f b♭ f
7 g f b♭ f b♭ f
[표 20] <염불 선율A> 골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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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0]에서와 같이 <염불 선율A>는 f에서 b♭으로 상행하여 선
율을 진행하며 f로 종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79양주상좌]는 5박, 7박, 12
박 길이로 <염불 선율A>를 연주하였는데 모두 g-f로 선율을 시작하며,
b♭으로 상행하여 제1-3장단에서는 골격음 b♭-b♭-c`-b♭-b♭, 제5-6장단
에서는 b♭-b♭-b♭, 제8-9장단에서는 b♭으로 나타난다. f로 하행해서 종
지하는데 제1-3장단은 골격음 g-f-d-f-f로 5박 길이로 연주하며 제5-6
장단에서는 f-f, 제8-9장단에서는 f로 골격음의 변화 없이 종지하였다.
[79양주노장]은 선율의 도입에서 골격음 g-g-f, g-g-f-f-f-g, g-f로 길
이는 다르나 모두 g-f로 시작한다. b♭으로 상행하여 제1-3장단은 골격
음 b♭-b♭-b♭-c`-c`-b♭-b♭이며 제4-6장단은 b♭-b♭-b♭-b♭, 제11-12장
단은 b♭이다. f로 하행하여 종지하는 형태는 제1-3장단은 f-g, 제11-12
장단은 f-g-f-f로 2박, 4박에 걸쳐 종지하며 제4-6장단은 f 종지를 생략
하였다.
[79mbc양주옴중]은 도입의 골격음이 g-f, g-g-f, g-g-f-f로 모두 동일
하게 g-f로 선율을 시작하고, b♭으로 상행하여 제1장단은 c`-b♭, 제3-4
장단은 b♭-b♭-b♭, 제8장단은 d`를 연주하였는데 제8장단의 d`는 b♭을
딛고 상행한 선율이므로 b♭의 범주로 볼 수 있다. f로 하행하는 형태를
보면 제1장단, 제3-4장단은 f로 종지하며 제8장단은 하행하지 않았다. 이
와 같이 [79양주상좌], [79양주노장], [79양주mbc옴중]은 (g-)f-b♭-f의 진
행이 동일하며, 각 골격음을 횟수에 상관없이 반복하고 선율의 길이가 5
박에서 12박까지 변화가 많다.
1981년 이후 선율의 골격음은 모두 6개씩이고 첫 골격음은 g나 c`이며
그 뒤의 선율진행은 f-b♭-f-b♭-f로 동일하다. 선율의 출현위치를 보면
각 선율의 제1장단, 제7장단에서는 g로 시작하고, 제5장단, 제11장단에서
는 c`로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1979년 양주의 선율에서는 (g-)f-b♭-f의 선율진행에서 골격음
을 횟수와 상관없이 반복하여 변화를 주어 다양한 길이의 선율을 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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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981년 이후의 선율에서는 골격음 (g-)f-b♭f-b♭-f와 (c`-)f-b♭f-b♭-
f로 골격음의 개수와 선율의 변화가 나타나는 위치가 모두 동일하다.
(2) <염불 선율B>
<염불 선율B>는 골격음 f에서 b♭으로 상행하기를 1회, 2회에 걸쳐 진
행하여 b♭으로 종지하는 선율로 다음 선율로의 연결을 위해 c`로 상행
하는 경우가 있다.
[79양주상좌]의 <염불 선율B>는 제11-12장단에서 1회 출현하며 다음
[악보 83]과 같다.
[악보 83] 79양주상좌 <염불 선율B>
위의 [악보 83]과 같이 제11장단 제3박-제12장단에서 8박에 걸쳐 선율
을 진행하는데 골격음 f-f-g-b♭-b♭-f-d-f이며 제11장단 제3박, 제4박,
제5박, 제12장단 제3박의 f를 굵게 농음하고, 제12장단 제2박의 b♭을 평
으로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골격음은 골격음은 f이나 선율
끝에 f-b♭로 상행하여 b♭으로 선율을 끝내며 <염불 선율B>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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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79mbc양주옴중]의 <염불 선율B>는 제10-11장단과 제11-12
장단에서 2회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악보 84]와 같다.
[악보 84] 79mbc양주옴중 <염불 선율B>
위의 [악보 84]에서 보듯이, [79mbc양주옴중]의 제10장단 제2박-제11
장단 제2박까지 7박에 걸쳐 선율을 진행하는데 골격음은 f-b♭-c`-f-f-b
♭-b♭이다. 제10장단의 제2박과 제11장단의 제1박에서 f를 굵게 농음하
고 제11장단의 제6박에서 f를 평으로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f에서
시작하여 b♭을 거쳐 c`까지 상행하였다가 다시 f로 하행한 후 b♭으로
종지한 선율이다.
다음으로 제11장단 제5박-제12장단의 7박에 걸쳐 진행된 선율의 골격
음은 f-c`-c`-f-f-b♭이다. 제12장단의 제6박과 제13장단의 제3박에서 f를
굵게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역시 f에서 시작한 선율이 b♭을 거쳐
c`까지 상행하였다가 다시 f로 하행한 후 b♭으로 상행하여 종지한다.
[81양주상좌]의 <염불 선율B>는 제2장단, 제6장단, 제8장단, 제12장단
에서 총 4회 등장하며 다음 [악보 8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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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5] 81양주상좌 염불타령 <염불 선율B>
위의 [악보 85]에서 보듯이, [81양주상좌]의 제2장단과 제8장단은 동일
한 선율이며, 제6장단 또한 꾸밈음과 음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골격음 f-b♭-f-b♭이다. 세 장단 모두 제1박과 제3박에서 f를 굴리면서
굵은 농음을 하였고 f에서 b♭으로 2회 상행한 후 b♭에서 종지하였다. 제
12장단의 골격음은 f-g-B♭-b♭-b♭-c`로 제1박에서 f를 굴리면서 굵게
농음하고 제2박에서는 g를 흘렸으며, 제3박에는 f를 굵은 농음하고, 제4
박과 제5박에서는 b♭에서 굵은 농음이 나타난다. 제1박 f에서 제4박의 b
♭으로 선율을 진행하여 <염불 선율B>의 유형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81양주노장]의 <염불 선율B>는 제2장단, 제6장단, 제8장단,
제12장단에 걸쳐 총 4회 출현하며 [악보 8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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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6] 81양주노장 <염불 선율B>
위의 [악보 86]에서 보듯이, [81양주노장]의 제2장단과 제8장단이 서로
동일한 선율이며, 제6장단과 제12장단이 서로 동일한 선율이다. 제2장단
과 제8장단의 골격음은 f-b♭-f-b♭으로 제1박에서 f를 굴리면서 굵게 농
음하고 제2박에서 b♭으로 상행했다가 제3박에서 다시 f로 하행하여 굵
게 농음한 후, 제4박에서 b♭으로 상행하여 종지한다.
제6장단과 제12장단은 골격음은 f-g-B♭-b♭-b♭-c`로, 제1박을 보면 f
를 굵게 농음한 후 g로 진행하는데 제6장단의 제2박에서는 이 g를 길게
끌며 흘리는데 반해 제12장단에서는 g를 짧게 끊어 제2박을 쉰다. 제3박
에서 최저음인 B♭을 사용하며 뒤이어 등장하는 f를 굵게 농음하고 제5
박에서 b♭으로 상행하여 평으로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6박에서는
다음 선율로 진행을 위하여 c`로 상행하였다.
다음 [악보 87]과 같이 [81송파상좌]의 <염불 선율B>는 제2장단, 제6
장단, 제8장단, 제12장단에서 총 4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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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7] 81송파상좌 <염불 선율B>
위의 [악보 87]에서 보듯이, [81송파상좌]의 제1장단은 골격음 f-c`-f-b
♭이며 제5박과 제6박을 쉰다. 제1박의 f를 굵게 농음하고 제2박에서 앞
꾸밈음으로 b♭을 거쳐 c`로 상행한 후 제3박에서 다시 f로 하행해 굵게
농음하며 제4박에서 b♭으로 종지한다. 제6장단의 골격음은 f-B♭-f-b♭-
b♭-c`이며 제1박과 제3박의 f를 굵게 농음하고 제6박에서는 c`를 흘리며
농음하고 b♭으로 종지한다.
제8장단의 골격음은 f-c`-c`-b♭-b♭으로 제1박 골격음 f에서 제2박 b♭
을 거쳐 c`로 상행한 후 제3박의 끝에 f로 하행하였다가 제4박에서 b♭으
로 상행하였다. 제12장단의 골격음은 f-c-B♭-b♭-b♭-c`로 역시 제1박과
제3박에서 f를 굵게 농음하고 b♭으로 상행하여 c`를 흘리며 농음한 후 b
♭으로 종지한다. 이와 같이 모두 제1박의 f로 시작하여 제4박 b♭으로 진
행하는 <염불 선율B>의 특징을 보이며 제2장단과 제8장단은 2회 상행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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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송파노장]의 <염불 선율B>는 제2장단, 제6장단, 제8장단, 제12장단
등 총 4회에 걸쳐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악보 88]과 같다.
[악보 88] 81송파노장 <염불 선율B>
위의 [악보 88]에서와 같이, 네 선율 모두 f에서 b♭으로 선율을 진행하
는데, [81송파노장]의 제2장단은 골격음 f-b♭-f-b♭으로 2회 상행하며 제
1박의 f에서 굵게 농음하며 제4박에서 b♭으로 종지한다.
제6장단은 앞서 살펴본 [81송파상좌]의 제6장단과 거의 동일한 선율로
골격음이 f-B♭-f-b♭-b♭-c`이며 제1박과 제3박의 f에서 굵게 농음하고
제6박의 c`에서 흘리면서 농음한 후 b♭으로 종지한다. 제8장단은 [81송
파상좌]의 제8장단과 거의 동일하고, 제12장단도 [81송파상좌]의 제12장
단과 동일한 선율인데 모두 f에서 굵은 농음하고 b♭으로 종지하며, 진경
토리에 해당하는 선율의 음계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95송파상좌]의 <염불 선율B>은 제2장단, 제6장단, 제8장단, 제12장단
에 걸쳐 총 4회 등장하며 다음 [악보 8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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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9] 95송파상좌 <염불 선율B>
위의 [악보 89]에서 보듯이, [95송파상좌]의 제2장단의 골격음은 f-b♭-
f-b♭으로 제1박에서 f를 굴리듯이 굵게 농음하고 제2박에서 b♭-c`까지
상행했다가 제3박에서 다시 f로 하행하여 굵게 농음한 후 제4박에서 b♭
으로 종지한다.
다음으로 제6장단은 제12장단과 골격음이 f-g-B♭-b♭-b♭-c`로 동일한
데, 제1박의 마지막 음인 g를 제6장단에서는 제2박까지 길게 끌며 흘린
반면 제12장단에서는 짧게 흘린 후 끊음으로써 제2박이 생략되었다. 제3
박에서 f를 굵게 농음하며, 제4박에서는 제6장단은 b♭을 평으로 떠는 농
음하고 제12장단은 굵은 농음이 나타난다. 제6박은 c`에서 흘리면서 농
음한 후 b♭으로 하행한다. 제8장단도 제2장단과 유사한데, 골격음 f-c`-f
-b♭으로 제1박과 제3박의 f를 굵게 농음하고 제2박의 c`를 흘리면서 농
음하며 제4박에서 b♭으로 종지한다.
[95송파노장]의 <염불 선율B>은 제2장단, 제6장단, 제8장단, 제12장단
에 걸쳐 총 4회 등장하는데 다음 [악보 9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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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0] 95송파노장 <염불 선율B>
위의 [악보 90]에서와 같이 [95송파노장]의 제2장단과 제8장단은 골격
음 f-c`-f-b♭이며 제6장단은 f-g-B♭-b♭-b♭-c`, 제12장단은 f-B♭-b♭-b
♭-c`로 f에서 b♭으로 상행하는 <염불 선율B>의 선율유형이며 제6장단
과 제12장단은 제6박에서 c`를 흘리며 농음한 뒤 뒷 꾸밈음을 붙여 다음
선율로 연결하였다.
[03퇴계원상좌]의 <염불 선율B>는 제2장단, 제6장단, 제8장단, 제12
장단에서 나타나며 다음 [악보 91]과 같다.
[악보 91] 03퇴계원상좌 <염불 선율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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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1]에서 보듯이 제2장단과 제8장단은 골격음 f-b♭-f-b♭-b♭으로
서로 같고 제1박과 제3박의 f에서 평으로 농음하고 제5박에서 b♭으로
종지한다. 제6장단에서는 골격음 f-g-B♭-b♭-b♭-c`로 나타나며 제12장
단은 제6장단과 골격음이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03퇴계원노장]의 <염불 선율B>는 제2장단, 제6장단, 제8
장단, 제12장단에서 나타나며 아래 [악보 92]와 같다.
[악보 92] 03퇴계원노장 <염불 선율B>
위의 [악보 92]와 같이 [03퇴계원노장]의 제2장단과 제8장단은 골격음
f-b♭-f-b♭-b♭이며,. 제6장단과 제12장단은 골격음 f-g-B♭-b♭-b♭-c`이
다. f를 굵게 떨지 않고 평으로 떨 듯이 농음하며 음을 짧게 끊는 것이
특징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염불선율 B>는 f에서 시작해서 b♭으로 종지하
는 선율로, f를 굵게 농음하며 b♭은 농음 없이 쭉 뻗거나 평으로 떨어주
어 진경토리에 해당하는 선율의 특성을 보였다.
<염불 선율B>의 골격음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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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단 골격음
79양주상좌 11-12 f f g b♭ b♭ b♭ f d f -
79mbc
양주옴중
10-11 f b♭ c` - b♭ b♭
11-12 f (b♭) c` c` f f b♭
81양주상좌
2 f b♭ f b♭
6 f b♭ f b♭
8 f b♭ f b♭
12 f B♭ b♭ b♭ - - c`
81양주노장
2 f b♭ f b♭
6 f g B♭ b♭ b♭ - - c`
8 f b♭ f b♭
12 f B♭ b♭ b♭ - - c`
81송파상좌
2 f b♭ f b♭
6 f B♭ b♭ b♭ - - c`
8 f (b♭) c` c` (f) b♭
12 f g B♭ b♭ b♭ - - c`
81송파노장
2 f b♭ f b♭
6 f B♭ - f b♭ b♭ c`
8 f (b♭) c` c` (f) b♭
12 f g B♭ b♭ b♭ - - c`
95송파
상좌
2 f b♭ f b♭
6 f g B♭ b♭ b♭ - - c`
8 f (b♭) c` f b♭
12 f B♭ b♭ b♭ - - c`
95송파노장
2 f b♭ f b♭
6 f g B♭ b♭ - b♭ c`
8 f (b♭) c` f b♭
12 f B♭ b♭ b♭ - - c`
03퇴계원
상좌
2 f b♭ f b♭
6 f g B♭ b♭ b♭ - - c`
8 f b♭ f b♭ b♭
12 f g B♭ b♭ b♭ - - c`
03퇴계원
노장
2 f b♭ f b♭ b♭
6 f g B♭ b♭ b♭ - - c`
8 f b♭ f b♭
12 f g B♭ b♭ b♭ - - c`
[표 21] <염불 선율B> 골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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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1]에서와 같이 <염불 선율B>는 f에서 b♭으로 상행하는 선
율로 1회에서 2회 상행한다.
[79양주상좌]는 제11-12장단에서 f-f-g로 선율을 시작하고 b♭을 2박
연주한 후 다시 f로 하행하여 f-d-f를 연주한 뒤 b♭으로의 상행은 생략
된 형태의 <염불 선율B>이다. [79mbc양주옴중]은 제10-11장단, 제11-12
장단에서 연달아 <염불 선율B>를 연주하는데 f로 선율을 시작하며 b♭
으로 상행한 후에는 골격음이 b♭-c`, c`-c`로 확인된다. 다시 f-f로 동일
하게 하행하였다가 b♭-b♭, b♭으로 상행하여 종지한다.
1981년 이후 선율의 <염불 선율B>는 f-b♭-f-b♭, f-c`-f-b♭, f(-g)-B
♭-b♭-b♭-c`로 구분할 수 있는데, f-c`-f-b♭은 c`음의 특성상 b♭에서 상
행하거나 b♭로 하행하는 음이므로 f-b♭-f-b♭와 동일한 선율로 볼 수 있
다. f-b♭-f-b♭(f-c`-f-b♭)은 f에서 b♭으로의 상행이 2회 나타나는 유형
으로 각 선율의 제2장단, 제8장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며, f(-g-B♭)-b♭
-b♭-c`는 f에서 b♭으로의 상행이 1회 나타나는 유형으로 각 선율의 제6
장단, 제12장단에서 주로 출현하였다.
이처럼 <염불 선율B>는 f-b♭으로 상행 진행하는 골격음이 1회 혹은
2회 반복으로 나타나는 선율 유형이다.
(3) <염불 선율C>
<염불 선율C>는 c`나 f`로 선율을 시작하여 c`나 b♭등으로 선율을 진
행하다 f로 하행하여 종지하는 선율이다. 먼저 [79양주상좌]의 <염불 선
율C>는 제4-5장단, 제7장단 등에서 총 2회 출현하며 다음 [악보 9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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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3] 79양주상좌 <염불 선율C>
위의 [악보 93]에서와 같이 제4장단-제5장단 제3박에서는 8박에 걸쳐
<염불 선율C>를 연주하며 골격음은 b♭-b♭-c`-c`-b♭-b♭-b♭-g이다. 제
4장단 제2박에서부터 5박 길이로 c`-b♭음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며, 선
율 끝에 g로 하행하며 f는 생략된 형태이다.
제7장단에서는 5박 길이의 선율로 골격음은 c`-b♭-c`-f-g이다. 제1박
에서 3박까지 c`-b♭음을 중심으로 이어가다 제4박에서 f로 하행하였다.
다음으로 [악보 94]와 같이 [79양주노장]의 <염불 선율C>는 제8장단과
제9장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악보 94] 79양주노장 <염불 선율C>
위의 [악보 94]에서 보듯이, [79양주노장]의 제8장단은 5박 길이로 골
격음 b♭-c`-f-g-f이며 제3박에서 f로 하행하여 굵게 농음하며 선율을 이
어갔다. 제9장단은 골격음 b♭-b♭-b♭-f-f로 제1박에서 제3박까지 b♭은
3박 길이며 제3박에서 굵게 농음하고 제4박에서는 f로 하행하여 굵게 농
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b♭이나 c`에서 선율을 시작하여 f로 하
행하는 <염불 선율C>의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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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mbc양주옴중]의 <염불 선율C>는 제5장단 제1박-제6장단 제2박에
서 7박에 걸쳐 1회 등장하는데 악보를 보면 다음 [악보 95]와 같다.
[악보 95] 79mbc양주옴중 <염불 선율C>
위의 [악보 95]에서 보듯이, [79mbc양주옴중]의 제5장단-제6장단 제2
박은 골격음 d`-d`-f-c`-b♭-b♭-f이다. 제5장단의 제3박까지 한번 하행하
는 형태를 보이며 제4박부터 c`-b♭으로 진행한 뒤 제6장단 제2박에서 f
로 하행하여 <염불 선율C>의 선율 유형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아래 악보와 같이 [81양주상좌]의 <염불 선율C>는 제3장단과 제9장단
에서 2회 출현한다.
[악보 96] 81양주상좌 <염불 선율C>
위의 [악보 96]에서 보듯이, [81양주상좌]의 제3장단과 제9장단은 골격
음이 동일한데, 6박 길이로 골격음은 c`-b♭-c`-f-b♭-f이다. 제1박에서
c`를 흘리면서 농음하고, 제2박에서 b♭으로 하행하여 굵게 농음하며, 제
3박에서는 다시 c`를 흘리면서 농음하고 제4박에서는 f, 제5박 b♭, 제6박
에서 다시 f로 하행하여 굵게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제1-3
박에서 c`-b♭-c`, 제6박에서 f로 하행하여 종지하는 <염불 선율C>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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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잘 나타난다.
[81양주노장]의 <염불 선율C>는 제3장단, 제9장단, 제11장단에 걸쳐 총
3회 나타나며 악보를 보면 다음 [악보 97]과 같다.
[악보 97] 81양주노장 <염불 선율C>
위의 [악보 97]에서 보듯이, [81양주노장]의 제3장단은 골격음 c`-b♭-
c`-f-b♭-f이며, 제9장단은 골격음 f`-b♭-f`-f-b♭-f로 제1박의 f`와 제3박
의 f`, 그리고 제2박의 b♭을 평으로 농음하는 것이 나타나며 제4박에서
f로 하행하여 굵게 농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선율은 염불타령의 전
형적인 쇠는가락95)이다.
제11장단의 골격음은 c`-b♭-f`-b♭-b♭-f로, 제2박의 b♭에서 굵게 농음
하고 제3박에서 최고음인 f`로 상행하였다가 제4박에서 한 옥타브 아래
인 f를 굵게 농음한 후 b♭으로 상행, 제6박에서 다시 f로 하행하여 굵게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선율은 제3장단의 선율에서 제3박을 쇠서
분 것으로 역시 쇠는가락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제1박에서 제3박까지
의 골격음이 c`-b♭-c`, f`-b♭-f`, c`-b♭-f`로 높은 음역대를 유지하다 제
4-6박에서 f로 하행하는 것이 동일하다.
95) 쇤다는 말은 높인다는 뜻이고, 실제 악기연주의 경우에 보통 가락보다 한 옥타브 높게 연주하는 선
율을 쇠는 가락이라고 한다. 송방송, 앞의 책, 5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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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81송파상좌]의 <염불 선율C>는 아래 [악보 98]과 같고 제3
장단, 제9장단, 제11장단에서 총 3회 확인할 수 있다.
[악보 98] 81송파상좌 <염불 선율C>
위의 [악보 98]과 같이, [81송파상좌]의 제3장단은 골격음 c`-b♭-c`-f-
b♭-f로 제3박에서 c`를 흘러내리며 농음하고 제4박과 제6박에서 f로 하
행하여 굵게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9장단은 골격음 f`-b♭-f`-f-b
♭-f로 제1박과 제3박의 f`를 평으로 농음하고 제2박의 b♭을 굵게 농음하
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본 선율에서 b♭을 굵게 농음하는 것은 이 부분이
유일하며, f`로 상행하는 쇠는 가락을 불기 위한 시김새의 변화로 보인
다.
제11장단은 골격음 c`-b♭-f`-f-b♭-f로 제2박에서 b♭을 평으로 농음하
고 d`로 상행해 농음한 후 제3박에서 f`로 상행해 평으로 농음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제4박부터 제6박은 위의 제3장단과 제9장단과 유사한 가락
으로 f`에서 굵은 농음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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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송파노장]의 <염불 선율C>는 다음 [악보 99]와 같이 제3장단, 제9장
단, 제11장단에 걸쳐 총 3회 등장한다.
[악보 99] 81송파노장 <염불 선율C>
위의 [악보 99]에서 보듯이, [81송파노장]의 제3장단은 골격음 c`-b♭-
c`-f-b♭-f, 제9장단은 f`-b♭-f`-f-b♭-f, 제11장단은 f`-b♭-c`-f-b♭-f로
[악보 98]의 [81송파상좌]의 선율과 동일하며 제9장단과 제11장단은 쇠는
가락이다.
[95송파상좌]의 <염불 선율C>는 제3장단, 제9장단, 제11장단에 걸쳐 총
3회 출현하며 악보를 보면 다음 [악보 100]과 같다.
[악보 100] 95송파상좌 <염불 선율C>
위의 [악보 100]에서 보듯이, [95송파상좌]의 제3장단은 골격음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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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b♭-f이며 제3박에서 c`를 흘리면서 농음하고 제4박에서 f를 굵게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9장단은 골격음 f`-b♭-f`-f-b♭-f로 제2박
에서 b♭을 굵게 농음하고 제3박에서 f`로 상행했다가 제4박에서 f로 한
옥타브 아래 하행하여 굵은 농음이 나타난다.
제11장단의 골격음은 c`-b♭-f`-f-b♭-f로 첫 박만 제외하면 제9장단의
골격음과 동일하고 역시 제2박에서 b♭을 굵게 농음하여 쇠는 가락을 준
비였다. 이처럼 c`나 f`로 시작하여 f로 하행하며 선율을 종지하는 <염불
선율C>의 형태이며 앞서 확인한 염불타령의 골격음 진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95송파노장]의 <염불 선율C>는 제3장단, 제9장단, 제11장단에 걸쳐 총
3회 나타나며 악보를 보면 다음 [악보 101]과 같다.
[악보 101] 95송파노장 <염불 선율C>
위의 [악보 101]에서 보듯이, [95송파노장]의 제3장단은 골격음 c`-b♭-
c`-f-b♭-f로 제3박에서 c`를 흘리면서 농음하고 제5박에서 b♭을 거쳐
제6박에서 f로 하행하여 굵게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9장단은 골격음 f`-b♭-f`-f-b♭-f이며 제1박과 제3박의 f`를 평으로
농음하고 제2박에서 b♭에서 굵은 농음 후 f`로 상행하며 가락을 쇠어주
었다. 제11장단의 골격음은 c`-b♭-f`-f-b♭-f로 제3장단의 쇠는 가락이
다. 본 선율에서 사용하는 시김새는 진경토리의 음악적 특성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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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03퇴계원상좌]의 <염불 선율C>를 보면, 제3장단, 제9장단, 제
11장단이 이에 해당하며 악보를 보면 아래 [악보 102]와 같다.
[악보 102] 03퇴계원상좌 <염불 선율C>
위의 [악보 102]에서 보듯이, [03퇴계원상좌]와 [03퇴계원 노장]의 제3
장단 골격음은 c`-b♭-c`-f-b♭-f로 제3박에서 c`를 흘리며 농음하고 제4
박에서 f로 하행해 굵은 농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9장단의 골격
음은 f`-b♭-f`-f-b♭-f로 제2박에서 b♭을 평으로 농음하고 제4박 f에서
굵게 농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11장단 역시 제9장단과 같이 제2박에
서 b♭을 평으로 농음하고 제4박에서 f를 굵게 농음하였다.
이처럼 제9장단과 제11장단에서 쇠는 가락이 출현하는 것은 앞서 살펴
보았던 염불타령과 동일한 특징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03퇴계원노장]의 <염불 선율C>는 제3장단, 제9장단, 제11
장단에서 출현하며 다음 [악보 10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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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3] 03퇴계원노장 <염불 선율C>
위의 [악보 103]과 같이 제3장단은 골격음 c`-b♭-c`-f-b♭-f이며 제3박
에서 c`를 흘리면서 농음하고 제4박에서 f를 굵게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제9장단은 골격음 f`-b♭-f`-f-b♭-f이며 제11장단의 골격음은 c`-b
♭-f`-f-b♭-f로 첫 박만 제외하면 제9장단의 골격음과 동일하고 제2박에
서 b♭을 농음하여 쇠는 가락을 준비였다. 이처럼 c`나 f`로 시작하여 f로
하행하며 선율을 종지하는 <염불 선율C>의 형태로 앞서 확인한 염불타
령의 골격음 진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염불 선율C>의 특징은 c`나 f`로 선율을 시작하여 c`나 b♭으로 선율
을 진행하다 f로 하행하여 종지한다는 것인데, f`로 시작하는 선율은 쇠
는 가락의 형태이다. c`를 흘리며 농음하고, b♭은 평으로 농음하거나
굵게 농음하며, f는 굵게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쇠는가락을 사
용할 경우 제1-3박에 골격음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쇠는가락은 1981년
이후의 선율에서 주로 제9장단과 제11장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f`
로 상행하기 전의 b♭은 주로 굵게 농음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4-5 b♭ b♭ c` c` b♭ b♭b♭ g
7 c` b♭ b♭ c` f g
79양주
노장
8 b♭ c` f g f
9 b♭ b♭ b♭ f f
79mbc양주
옴중
5-6 d` d` f c` b♭ b♭ f
81양주
상좌
3 c` b♭ c` f b♭ f
9 c` b♭ c` f b♭ f
11 c` b♭ f` f b♭ f
81양주
노장
3 c` b♭ c` f b♭ f
9 f` b♭ f` f b♭ f
81송파
상좌
3 c` b♭ c` f b♭ f
9 f` b♭ f` f b♭ f
11 c` b♭ f` f b♭ f
81송파
노장
3 c` b♭ c` f b♭ f
9 f` b♭ f` f b♭ f
11 c` b♭ f` f b♭ f
95송파
상좌
3 c` b♭ c` f b♭ f
9 f` b♭ f` f b♭ f
11 c` b♭ f` f b♭ f
95송파
노장
3 c` b♭ c` f b♭ f
9 f` b♭ f` f b♭ f
11 c` b♭ f` f b♭ f
03퇴계원
상좌
3 c` b♭ c` f b♭ f
9 f` b♭ f` f b♭ f
11 c` b♭ f` f b♭ f
03퇴계원
노장
3 c` b♭ c` f b♭ f
9 f` b♭ f` f b♭ f
11 c` b♭ f` f b♭ f
[표 22] <염불 선율C> 골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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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2]에서와 같이 <염불 선율C>의 시작음은 [79mbc양주옴중]
제5-6장단을 제외하면 모두 c`나 f`로 나타나는데 f`로 시작하는 선율은
모두 쇠는 가락이다. [79양주상좌]는 제4-5장단에서 b♭-b♭-c`-c`-b♭-b♭
-b♭으로 7박에 걸쳐 b♭을 연주한 후 g로 하행하며 제7장단에서 c`-b♭-
c`으로 c`에서 선율을 시작하여 변화를 주고 f-g로 하행하였다. [79양주
노장]은 제8장단에서 골격음 b♭-c`에서 하행하여 f-g-f로 진행하며 제9
장단에서 골격음 b♭-b♭-b♭에 이어 f-f로 하행하였다. [79mbc양주옴중]
은 제5-6장단에서 d`-d`-f-c`-b♭-b♭으로 연주한 뒤 f로 하행하였다.
1981년 이후의 선율을 보면 c`-b♭-c`-f-b♭-f, f`-b♭-f`-f-b♭-f, c`-b♭
-f`-f-b♭-f로 3가지 형태의 선율이 사용되는데 선율의 첫 3박은 피리의
쇠는가락에 의한 것이며 제4-6박에서 f-b♭-f로 진행하는 것이 공통점이
다. 각 선율의 제3장단은 c`-b♭-c`-f-b♭-f, 제9장단은 f`-b♭-f`-f-b♭-f,
제11장단은 c`-b♭-f`-f-b♭-f로 골격음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결국 f로
하행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염불 선율C>의 동일한 선율 유형 안에서 1979년 양주의 선
율은 b♭과 f의 골격음이 다양한데 비해 1981년 이후의 선율은 골격음의




<염불 선율D>는 골격음 c`나 b♭에서 f로 하행하였다가 b♭, c`로 상행
하는 선율이다
먼저 [79mbc양주옴중]에서는 제6-7장단, 제9-10장단, 총 2회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악보 104]와 같다.
[악보 104] 79mbc양주옴중 <염불 선율D>
위의 [악보 104]와 같이 [79mbc양주옴중]의 제6장단 제3박-제7장단에
서 8박 길이의 선율이 출현하며 골격음은 b♭-c`-f-f-b♭-b♭f-b♭이다. 제
7장단 제4박 f에서 굵은 농음 후 제5박에서 b♭으로 상행한 후 c`를 흘리
며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b♭에서 f로 두 번 하행하는 <염불 선율
D>의 선율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제9장단-제10장단 제1박은 6박 길이의 선율로 골격음 c`-c`-b♭-f
-b♭-b♭이며 c`-b♭에서 c를 2박 길이로 뻗은 후 퇴성하고 f에서 굵게 농
음한 후 b♭으로 상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1양주상좌]의 <염불 선율D>는 다음 [악보 105]와 같이 제4장단과
제10장단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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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5] 81양주상좌 <염불 선율D>
위의 [악보 105]와 같이, [81양주상좌]의 제4장단과 제10장단은 동일한
골격음 c`-c`-f-b♭-c`-c`이며 제2박에서 c`를 흘러내리는 농음이 나타나
고 제3박에서 f로 하행하여 굵게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4박에서
다시 상행하여 b♭과 d`를 굵게 농음하고 제5박에서 c`에서 흘리는 농음
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복하는 골격음을 제외하면 c`-f-b♭-c`의 진
행으로 <염불 선율D>에 해당한다.
[81양주노장]의 <염불 선율D>는 제4장단과 제10장단에 출현하며 다음
[악보 106]과 같다.
[악보 106] 81양주노장 <염불 선율D>
위의 [악보 106]과 같이, [81양주노장]의 제4장단과 제10장단은 꾸밈음
사용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골격음이 c`-c`-f-b♭-c`-c`로 서로 같다.
제2박에서 c`를 흘리며 농음하고 제3박에서 f로 하행하여 굵게 농음하며
제4박부터 다시 상행하여 b♭을 굵게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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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악보 107]과 같이 [81송파상좌]의 <염불 선율D>는 제4장단과
제10장단에서 출현한다.
[악보 107] 81송파상좌 <염불 선율D>
위의 [악보 107]에서 보듯이, [81송파상좌]의 제4장단과 제10장단에서
골격음은 c`-c`-f-b♭-c`-c`로, 제3박의 f에서 굵게 농음하고 제5박의 c`
에서 흘러내리는 농음을 하여 진경토리의 음악적 특성을 보인다.
다음으로 [81송파노장]의 <염불 선율D>는 제4장단과 제10장단에서 출
현하며 아래 [악보 108]과 같다.
[악보 108] 81송파노장 <염불 선율D>
위의 [악보 108]에서 보듯이, [81송파노장]의 제4장단과 제10장단이 서
로 같은 동일선율이다. 골격음은 c`-c`-f-b♭-c`-c`로, 제1박과 제2박 c`
에서 제3박에서 f로 하행해 굵게 농음한 후 제4박에서 다시 b♭-c`로 상
행하는 <염불 선율D>의 선율유형이다.
[95송파상좌]의 <염불 선율D>를 보면, 제4장단과 제10장단에서 출현하
며 다음 [악보 10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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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9] 95송파상좌 <염불 선율D>
위의 [악보 109]와 같이 제4장단과 제10장단의 골격음은 c`-c`-f-b♭-
c`-c`로 동일하며 꾸밈음의 차이만 있다.
다음 [악보 110]과 같이 [95송파노장]의 <염불 선율D> 또한 제4장단
과 제10장단에서 출현한다.
[악보 110] 95송파노장 <염불 선율D>
위의 [악보 110]에서 보듯이, [95송파노장]의 제4장단과 제10장단은 서
로 같은 동일선율이다. 모두 같은 골격음 c`-c`-f-b♭-c`-c`로, c`-f-b♭-
c`의 선율진행을 보이는 <염불 선율D>의 유형이다.
[03퇴계원상좌]의 <염불 선율D>는 제4장단과 제10장단에 해당하며 다
음 [악보 1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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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1] 03퇴계원상좌 <염불 선율D>
마지막으로 [03퇴계원노장]의 <염불 선율D>는 제4장단과 제10장단에
서 나타나며 다음 [악보 112]와 같다.
[악보 112] 03퇴계원노장 <염불 선율D>
위의 [악보 111]과 [악보 112]에서 보듯이, [03퇴계원상좌]와 [03퇴계원
노장]의 제4장단과 제10장단은 골격음 c`-c`-f-b♭-c`-c`로 <염불 선율
D>에 해당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염불 선율D>는 골격음 c`나 b♭에서 f로 하행
하였다가 다시 c`나 b♭으로 상행하여 종지하는데 [79mbc양주옴중]은 주
로 b♭으로 종지하며, 1981년 이후의 악곡에서는 모두 골격음이 동일하며
c`로 종지하였다. c`는 흘러내리며 농음하며, b♭과 d에서 평으로 농음하
거나 굵게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7 b♭ c` f f b♭ b♭ f b♭ (c`)
9-10 c` c` b♭ f b♭ b♭ -
81양주
상좌
4 c` c` f b♭ c` c`
10 c` c` f b♭ c` c`
81양주
노장
4 c` c` f b♭ c` c`
10 c` c` f b♭ c` c`
81송파
상좌
4 c` c` f b♭ c` c`
10 c` c` f b♭ c` c`
81송파
노장
4 c` c` f b♭ c` c`
10 c` c` f b♭ c` c`
95송파
상좌
4 c` c` f b♭ c` c`
10 c` c` f b♭ c` c`
95송파
노장
4 c` c` f b♭ c` c`
10 c` c` f b♭ c` c`
03퇴계원
상좌
4 c` c` f b♭ c` c`
10 c` c` f b♭ c` c`
03퇴계원
노장
4 c` c` f b♭ c` c`
10 c` c` f b♭ c` c`
[표 23] <염불 선율D> 골격음
위의 [표 23]에서와 같이 <염불 선율D>는 c`에서 f로 하행하였다가 b
♭으로 상행하며 다음선율과의 연결선율로 c`로 상행하는 선율이다. [79m
bc양주옴중]은 제6-7장단에서 b♭-c`-f-f/-b♭-b♭-f 로 2회에 걸쳐 f로
하행하며 선율을 진행한 뒤 b♭으로 상행하는데 골격음 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b♭에 이어 c`로의 진행이 나타난다. 제9-10장단은 c`-c`-b♭에서
f로 하행한 뒤 b♭-b♭으로 상행하며 c`로 진행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외의 선율은 c`-c`-f-b♭-c`-c`로 골격음이 동일하고 선율 시작과
끝의 c`는 2박에 걸쳐 진행한다.
이처럼 [79mbc양주옴중]은 제6-7장단과 같이 하행진행을 반복하거나
제9-10장단과 같이 c`를 생략하는 등의 선율진행방식이 나타나고, 1981




<염불 선율E>는 선율의 시작과 끝이 골격음 b♭이나 c`를 사용하고,
c`와 b♭을 반복하며 진행하는 선율이다. 1979년 양주에서만 사용하는 선
율유형으로, 먼저 [79양주상좌]를 보면 제8장단, 제10-11장단 등 총 2회
출현하며 다음 [악보 113]과 같다.
[악보 113] 79양주상좌 <염불 선율E>
위의 [악보 113]과 같이 제8장단 제1-4박에서 4박 길이로 선율이 출현
하며 골격음은 c`-b♭-c`-c`이다. 제1박의 c`는 흘리며 농음하는 것이 나
타나고 제2박의 b♭은 농음 없이 뻗다가 평으로 농음, 제4박의 c`는 처음
부터 굵은 농음이 나타난다. 다음 선율은 제10장단-제11장단 제2박의 7
박 길이로 선율을 진행하며 골격음 b♭-b♭-c`-c`-b♭-b♭-g이다. 제2박의
b♭은 바로 굵은 농음을 하며 c`로 상행하여 1박은 뻗고 다음 박의 c`에
서 흘러내리는 농음이 나타난다. 이어서 b♭으로 하행하여 뻗다가 평으로
농음하고 b♭-g로 하행하며 종지하였다. 이처럼 c`와 b♭으로 구성된 <염
불 선율E>의 선율 유형이다.
다음으로 [79양주노장]의 <염불 선율 E>는 아래 [악보 114]와 같이 제
4장단, 제7장단, 제10장단 제1-4박, 제10-11장단에서 총 4회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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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4] 79양주노장 <염불 선율E>
위의 [악보 114]에서 보듯이, [79양주노장]의 제4장단은 골격음 b♭-b♭
-c`-c`로 제2박의 b♭은 굵게 농음하고 제4박의 c`는 굵게 농음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제7장단은 골격음 c`-c`-c`-b♭-b♭으로 진행하는데, 제1
박에서 c`를 농음 없이 뻗다가 제2박에서 흘리며 농음하고, 제4박 b♭에
서도 농음 없이 연주하다 제5박에서 굵은 농음이 나타난다. 제10장단은
제1박-제4박에서 골격음 b♭-c`-b♭-b♭-c`로, 제2박에서 c`을 굵게 농음
하며 제3박에서 b♭을 농음 없이 연주하다가 제4박에서 굵게 농음하는
것이 확인된다.
제10장단 제5박-제11장단 제3박은 약 4박의 길이로 골격음 c`-c`-c`-b
♭이 출현한다. 제11장단 제2박에서 c`를 흘리며 농음하고 다음 박에서 b
♭으로 하행해 굵게 농음하는 것이 보인다.
다음으로 [악보 115]와 같이 [79mbc양주옴중]의 <염불 선율 E>는 제2
-3장단에 걸쳐 1회 등장한다.
[악보 115] 79mbc양주옴중 <염불 선율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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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115]에서 보듯이, [79mbc양주옴중]의 제2장단-제3장단 제3
박에서 8박의 길이로 <염불 선율E>의 유형이 나타나며 골격음은 c`-c`-
c`-f-b♭-b♭-f-c`이다. 골격음 c`는 제1박부터 제3박까지 3박 길이로 출
현하며, 제5박에서 골격음 b♭, 제7장단의 제3박의 골격음 c`에서 흘리는
농음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염불 선율E>는 b♭, c`를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하며, f, b
♭에서 음을 길게 뻗는 경우 굵게 농음 하며 c`는 굵게 농음하거나 흘러





8 c` b♭ c` c`
10-11 b♭ b♭ c` c` b♭ b♭ g
79양주
노장
4 b♭ b♭ c` c`
7 c` c` c` b♭ b♭
10 b♭ c` b♭ b♭ c`
10-11 c` c` c` b♭ c`
79mbc
양주옴중
2-3 c` c` c` f b♭ b♭ f c`
[표 24] <염불 선율E> 골격음
위의 [표 24]에서와 같이 <염불 선율E>는 골격음 c`와 b♭을 반복하며
진행하는 선율이다. [79양주상좌]의 제8장단은 c`-b♭-c`의 진행을 골격
음 4개, 제10-11장단에서는 b♭-c`-b♭-g의 진행을 골격음 7개로 연주하
였다. [79양주노장]은 제4장단에서 b♭-c`, 제7장단에서 c`-b♭, 제10장단
에서 b♭-c`-b♭-c`, 제10-11장단에서 c`-b♭-c`의 진행으로 각 골격음 4
개, 5개, 5개, 5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9mbc양주옴중]은 제2-3장단에서 골격음 c`를 3박 길이로 유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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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을 시작하고 f로 하행하였다가 상행하여 b♭ 2박 연주한 뒤 다시 f로
하행하였다가 c`로 상행하는 선율이다.
이처럼 <염불 선율E>는 1979년 양주의 선율에서만 출현하는 선율유
형으로 골격음 b♭과 c`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염불타령의 선율은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염불 선율A>는 골격음 f에서 b♭으로 상행하였다가 f로 종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김새를 보면 도입에서 g를 흘리고 f로 하행한 후 농음을 하
는 것이 전형적이며, 81년 이후에는 c`-f로 도입하는 선율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염불 선율B>는 f에서 시작해서 b♭으로 종지하는 선율로,
f-b♭으로 상행 진행하는 골격음이 1회 혹은 2회 반복으로 나타나는 유
형이다.
<염불 선율C>는 골격음 c`나 f`로 선율을 시작하여 c`, b♭등으로 선율
을 진행하다 f로 하행하여 종지하는 선율 유형으로, c`를 흘리며 농음하
고 b♭은 평으로 농음하거나 굵게 농음하며 f는 굵게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선율 유형 안에서 1979년 양주의 선율은 b♭과 f의 골
격음이 다양한데 비해 1981년 이후의 선율은 골격음의 위치와 길이가 정
해져있으며 쇠는가락 또한 정해진 위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염불 선율D>는 골격음 c`나 b♭에서 f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c`나 b♭
으로 상행하여 종지하는데 [79mbc양주옴중]은 주로 b♭으로 종지하며, 1
981년 이후의 악곡에서는 c`로 종지하였다. c`는 흘러내리며 농음하며, b
♭과 d`에서는 평으로 농음하기도 하고 굵은 농음도 나타났다.
<염불 선율E>는 1979년 양주에서만 출현하는 선율유형으로 골격음 b
♭과 c`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염불타령 선율의 시김새는 f를 굵게 농음하거나 평으로 농음하며 g는
퇴성하였다. b♭은 농음없이 음을 뻗거나 평으로 하는 농음, 굵은 농음이
나타났으며, c`는 흘리며 농음하거나 평으로 농음하고, e♭`은 평으로 농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이 ‘솔-라-도-레-미’의 5음계 진행에서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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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인 f, ‘도’음인 b♭ 를 주로 농음하며 g와 c`는 퇴성하여 진경토리에 해
당하는 선율적 특성을 보였다.
3) 허튼타령
허튼타령은 산대놀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여 반주음악의 주를 이루는
선율이다. 허튼타령의 선율분석을 위하여 각 선율의 24장단을 발췌하여
유형별로 5가지로 나누어보겠다. 먼저 선율의 도입부에 나타나고, 선율
종지형 이후 다시 시작하며 주로 나타나는 선율을 <허튼 선율A>라 하
겠다. 주로 종지형에 사용하는 선율을 골격음에 따라 <허튼 선율B>와
<허튼 선율 C>로 구분하며, 상행진행선율은 <허튼 선율D>, 연결을 하
는 역할의 선율은 <허튼 선율E>로 나누어 분석하겠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분된 선율의 골격음을 확인한 후, 동일한 유형
의 골격음을 상호 비교하여 허튼타령의 선율 구성과 진행에 따른 특징을
확인하겠다. 또한 농음이 나타나는 위치를 통해 허튼타령의 토리적 성격
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1) <허튼 선율A>
<허튼 선율A>는 허튼타령의 시작에 주로 사용하는 선율로 골격음 f
나 a♭, b♭등에서 c`로 상행한 뒤 c`를 농음 없이 길게 뻗는 특징이 있
다. 첫 골격음이 c`나 e♭`인 경우에도 b♭으로 하행한 후 다시 c`로 상행
한다.
먼저 [79양주상좌]에서는 다음 [악보 116]과 같이 제1-2장단, 제7-8장
단, 제9-10장단, 제20-21장단 등에서 총 4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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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6] 79양주상좌 <허튼 선율A>
위의 [악보 116]에서 보듯이, [79양주상좌]의 제1-2장단에서 <허튼 선
율A>는 두 장단의 길이로 골격음 b♭-c`-c`-c`-c`-c`-c`이다. 제1장단
제2박의 c`에서 굴리며 농음한 후 제4박부터 4박에 걸쳐 c`를 농음 없이
길게 뻗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장단은 제3박부터 골격음 f-c`-c`-c`로 4
박의 길이의 선율이 출현하였다. 제9-10장단에서는 두 장단 길이의 선율
로 골격음 b♭-c`-c`-c`-c`이며, b♭에서 농음한 후 c`를 길게 뻗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16장단 제3박-제17장단에서 5박 길이의 골격
음 g-c`-c`-c`-c`가 나타난다. 이처럼 <허튼 선율A>는 c`를 길게 뻗는
특징이 보인다.
다음으로 [79양주노장]에서는 <허튼 선율A>가 제4-5장단, 제8장단, 제
16장단 등 총 3회 등장하며 [악보 117]과 같다.
[악보 117] 79양주노장 <허튼 선율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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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117]에서 보듯이, [79양주노장]의 제4-5장단에서 <허튼 선
율A>는 한 장단 반 길이로 진행되는데 골격음은 f-b♭-c`-c`-c`-c`이고
제4장단 제1박의 f와 제2박의 b♭을 떨며 c`를 4박 동안 길게 뻗는다. 제
8-9장단과 제16-17장단도 위의 제4-5장단과 골격음이 일치한다. 모두
‘라’음인 f와 ‘레’음인 b♭를 농음하는 반경토리 선율의 특징을 갖는다.
아래 [악보 118]과 같이 [79mbc양주옴중]에서는 <허튼 선율A>가 제1
장단, 제4-5장단, 제8-9장단, 제14-15장단, 제18-19장단, 제20장단, 제22-
23장단 등 총 7회 출현한다.
[악보 118] 79mbc양주옴중 <허튼 선율A>
위의 [악보 118]에서 보듯이, [79mbc양주옴중]의 제1장단의 골격음은
b♭-c`-c`이고 제1박에서 f를 시작음으로 하여 b♭을 떤 후 c`을 농음 없
이 2박 뻗는다. 이하 제4-5장단, 제8-9장단, 제18-19장단, 제22-23장단은
앞 장단의 제3박부터 시작되는 동일한 선율형을 가지는데 골격음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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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f-c`-c`-c`-c`로 같으며, f에서 c`로 상행하여 c`을 농음 없이 길게
뻗는 것이 특징이다.
제14-15장단의 골격음은 g-c`-c`-c`로 g에서 f를 거쳐 c`로 상행하는
방식으로 위의 선율과 유사한 진행을 보인다. 제20장단의 골격음은 b♭-
c`-c`-c`으로 b♭을 농음하고 c`을 뻗는 선율로 제1장단과 진행이 유사하
다.
[81양주상좌]에서는 <허튼 선율A>가 제1장단, 제8장단, 제11장단, 제18
장단 등에서 총 4회 등장하며 다음 [악보 119]와 같다.
[악보 119] 81양주상좌 <허튼 선율A>
위의 [악보 119]에서 보듯이, [81양주상좌]의 제1장단의 골격음은 f-a
♭-c`-c`로 제1박의 f를 농음하고 제3박과 제4박에서는 c`를 뻗는다. 제8
장단 역시 골격음이 f-a♭-c`-c`로 제1장단과 동일하다. 제11장단은 골격
음이 f-a♭-c`-e♭`이나, 제4박에서 4분 쉼표 길이로 쉬었을 뿐 e♭`을 마
지막 음으로 짧게 사용한 점까지 위의 제1장단, 제8장단과 같기 때문에
동일한 선율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제18-19장단의 골격음은 f-a♭-c`-e♭-c`-c`-c`-c`로 제18장단은 제11장
단과 동일한 진행이며, 제19장단에서 4박 길이의 c`음을 더 유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모두 f에서 c`로 상행한 후 농음 없이 한 박 이상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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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는 <허튼 선율A>의 특징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다.
[81양주노장]에서는 <허튼 선율A>가 제1장단, 제4장단, 제11장단, 제1
8장단, 제21장단에 걸쳐 총 5회 출현하며 다음 [악보 120]과 같다.
[악보 120] 81양주노장 <허튼 선율A>
위의 [악보 120]에서와 같이, [81양주노장]의 <허튼 선율A>는 총 5회
출현한다. 제1장단의 골격음은 f-a♭-c`-c`인데 제1박에서 f를 농음하고
제2박에서 a♭을 거쳐 b♭을 짧게 농음한 후 제3박과 제4박에서 c`를 길
게 뻗어 e♭에서 마치는 것이 [81양주상좌]의 <허튼 선율A>와 매우 유
사하다.
제4장단과 제11장단, 제21장단도 리듬만 조금 다를 뿐 골격음이 동일
한 f-a♭-c`-c`가 나타난다. 제18장단의 골격음은 a♭-c`-c`로 제1장단 등
에서 사용한 골격음 f-a♭-c`-c`에서 첫 박의 f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3박과 제4박을 c`에서 끄는 <허튼 선율A>의 특징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81송파상좌]에서는 <허튼 선율A>가 제1장단, 제9장단, 제18
장단, 제19장단 등에서 총 4회 나타나며 선율은 다음 [악보 1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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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1] 81송파상좌 <허튼 선율A>
위의 [악보 121]에서 보듯이, [81송파상좌]의 제1장단의 골격음은 c`-c`
-c`-c`로 제1박부터 한 장단에 걸쳐 c`를 길게 끈다. 제9장단의 골격음은
e♭-c`-c`-c`이며 제1박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b♭을 농음하며 제2박부터
제4박까지 c`음이 주된 음으로 출현하였다. 제18장단의 골격음은 c`-b♭-
c`-c`로 제2박의 b♭에서 농음을 한 후 제3박과 제4박을 연결해서 c`를
연주하였고, 제19장단은 골격음이 e♭`-c`-c`-c`로 역시 농음하지 않고 c`
를 길게 뻗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모두 한 장단 길이의 선율유형으로 나타나며, c`를 쭉 뻗는 선
율의 특징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제1장단은 골격음 c`로만 이루어진 선
율유형이며, 제19장단의 경우 e♭`에서 b♭을 거치지 않고 바로 c`로 하
행한 것이 다른 선율과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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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송파노장]에서는 <허튼 선율A>를 다음 [악보 122]와 같이 제1-2장
단, 제3장단, 제5장단, 제8장단, 제10-11장단, 제22장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총 6회 출현한다.
[악보 122] 81송파노장 <허튼 선율A>
위의 [악보 122]와 같이 [81송파노장]의 제1-2장단은 골격음 b♭-c`-c`
-c`-c`-c`-c`-c`로 두 장단 길이로 c`를 길게 뻗어준다. 제3장단과 제5장
단은 제1박의 리듬 차이만 있을 뿐 골격음 e♭`(c`)-b♭-c`-c`로 동일한
선율진행이며, 제2박에서 b♭을 농음한 후 제3-4박의 골격음은 c`이다.
제8장단은 골격음 c`-b♭-c`-c`이며, 제10-11장단은 골격음은 c`-b♭-b
♭-b♭-c`-c`-c`-c`로 같은 진행을 두 장단 길이로 연주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제22장단은 골격음 e♭`-e♭`-b♭-c`로 c`가 비교적 c`를 짧지만 b♭
에서 c`로 상행하는 진행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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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송파상좌]에서는 <허튼 선율A>가 제1-2장단, 제3-4장단, 제20장단
에 걸쳐 총 3회 등장하며 다음 [악보 123]과 같다.
[악보 123] 95송파상좌 <허튼 선율A>
위의 [악보 123]에서 보듯이, [95송파상좌]의 제1-2장단은 골격음이 b♭
-c`-c`-c`-c`-c`이며 제1장단의 제3박부터 제2장단의 제2박까지 골격음
c`가 4박 길이로 나타났다. 제3-4장단은 골격음이 f-a♭-c`-c`-e♭`-c`-c`
로 f에서부터 c`로 상행하여 c`를 주된 선율로 선율을 진행하며, 제20장
단도 마찬가지로 골격음 c`-e♭`-c`-c`로 c`음을 길게 뻗는 <허튼 선율
A>의 유형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악보 124]와 같이 [95송파노장]에서는 <허튼 선율A>가 제1
-2장단, 제3-4장단, 제20장단에서 총 3회 출현한다.
[악보 124] 95송파노장 <허튼 선율A>
위의 [악보 124]에서 보듯이, [95송파노장]의 제1-2장단의 골격음은 f-
b♭-c`-c`-c`-c`-c`-c`로 f에서부터 c`까지 상행한 후 c`를 길게 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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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장단은 f-a♭-a♭-b♭-b♭-c`-c`-c`로 역시 f에서부터 c`까지 상행
한 후 제19장단 제2-3박에서 c`를 뻗다가 종지한다.
[03퇴계원상좌]에서는 <허튼 선율A>가 제1-2장단, 제7장단, 제9-10장
단, 제17장단에서 총 4회 나타나며 아래 [악보 125]와 같다.
[악보 125] 03퇴계원상좌 <허튼 선율A>
위의 [악보 125]에서 보듯이, [03퇴계원상좌]의 제1-2장단은 골격음이
b♭-b♭-c`-b♭-c`-c`-c`로 b♭에서 농음하고 c`로 상행하여 제2장단에서
3박 가까이 유지한 후 제3박 끝에서 e♭`으로 상행하여 끝마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7장단에서는 골격음 f-b♭-c`-c`로 f에서 c`로 상행한 후 c`에서 종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제9-10장단에서는 f-a♭-b♭-c`-e♭`-c`-c`로 역시
f에서 c`까지 상행하며 b♭은 농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17장단은 골
격음 c`-e♭`-b♭-c`로 <허튼 선율A>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03퇴계원노장]에서는 <허튼 선율A>가 제1장단, 제4장단, 제13-14장
단, 제16-17장단, 제20장단, 제24장단에서 총 6회 출현하며 다음 [악보 1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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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6] 03퇴계원노장 <허튼 선율A>
위의 [악보 126]에서 보듯이, 제1장단과 제4장단의 골격음은 f-b♭-c`-
c`로 f에서 c`로 상행한 후 뻗는 선율이다. 제13-14장단의 골격음은 A♭-
f-a♭-b♭-b♭-e♭`-b♭-c`로 최저음 A♭에서 f- b♭으로 상행하여 제14장단
제2박에서 c`로 상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6-17장단의 골격음을 보면 f-a♭-b♭-c`-e♭`-b♭-c`로 제13-14장단
과 유사하며 f-b♭-c`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제20장단은 c`-e♭`-b♭-c`로
b♭를 농음한 후 c`로 상행하고, 제24장단 역시 c`-c`-b♭-c`로 b♭에서 c`
로 상행한 후 뻗는다.
이처럼 <허튼 선율A>는 골격음 f나 a♭, b♭등에서 상행하여 c`를 농
음 없이 길게 유지하며, 첫 골격음이 c`나 e♭`인 경우에도 b♭으로 하행
한 후 다시 c`로 상행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c`로 상행하기 전에 ‘라’음
인 f와 ‘레’음인 b♭를 농음하는 반경토리 선율의 특징을 갖는다. <허튼





1 b♭ c` c` c` c` c` c`
7 f c` c` c`
9-10 b♭ c` c` c` c`
20 g c` c` c`
79양주
노장
4-5 f b♭ c` c` c` c`
8 f b♭ c` c` c` c`
16 f b♭ c` c` c` c`
79mbc
양주옴중
1 b♭ c` c`
4-5 f c` c` c`
8-9 f c` c` c`
14-15 g c` c` c`
18-19 f c` c` c` c`
20 b♭ c` c` c`
22-23 f c` c` c` c`
81양주
상좌
1 f a♭ c` c`
8 f a♭ c` c`
11 f a♭ c` (e♭`)
18-19 f a♭ c`(e♭`) c` c` c` c`
81양주
노장
1 f a♭ c` c`
4 f a♭ c` c`
11 f a♭ c` c`
18 a♭ c` c`
21 f a♭ c` c`
81송파
상좌
1 c` c` c` c`
9 c` c` c`
18 c` b♭ c` c`
19 e♭` c` c` c`
81송파
노장
1-2 b♭ c` c` c` c` c` c` c`
3 e♭` b♭ c` c`
5 c` b♭ c` c`
8 c` b♭ c` c`
10-11 c` b♭b♭ b♭ c` c` c` c`
22 e♭`e♭` b♭ c`
95송파
상좌
1-2 e♭`e♭` b♭ c`
3-4 f a♭ c` c` (e♭`) c` c`
20 c` e♭` c` c` c`
95송파
노장
1-2 f b♭ c` c` c` c` c` c`
18-19 f a♭ a♭ b♭b♭ c` c` c`
03퇴계원
상좌
1-2 b♭ b♭( c`) b♭ c` c` c`
7 f b♭ c` c`
9-10 f a♭ b♭ c` ( e♭`) c`
17 c` e♭` b♭ c`
03퇴계원
노장
1 f b♭ c` c`
4 f b♭ c` c`
13-14 (A♭) f a♭ b♭ b♭ ( e♭`) b♭ c`
16-17 f a♭ b♭ c` ( e♭` b♭) c`
20 c` e♭` b♭ c`
24 c` c` b♭ c`
[표 25] <허튼 선율A> 골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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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5]에서와 같이 <허튼 선율A>는 c`를 쭉 뻗는 것이 특징으
로 주로 f, g, a♭, b♭에서 상행하며 c`나 e♭`에서 하행하였다가 다시 c`
로 상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9양주상좌]의 제1장단과 제9-10장단에서는 b♭-c`의 진행으로 c`는 4
박, 6박으로 나타난다. 제7장단은 f-c`, 제20장단은 g-c`로 진행하며 골
격음 c`는 3박 길이다. [79양주노장]은 모두 f-b♭-c`-c`-c`-c`로 c`는 4
박 길이며 f에서 순차적으로 상행 진행한다. [79mbc양주옴중]은 제1장단,
제20장단에서 b♭에서 c`로 상행하는데 c`는 2박, 3박 길이이고, 제4-5장
단, 제8-9장단, 제18-19장단, 제22-23장단은 f에서 바로 c`로 상행하며 3
박에서 4박까지의 길이다.
[81양주상좌]와 [81양주노장]은 모두 f-a♭-c`의 선율진행으로 c`는 2박
에서 5박 길이며, c`에서 e♭`으로 상행하였다가 골격음 c`로 다시 하행하
는 경우도 보인다. [81양주노장]의 제18장단은 f를 생략하고 상행하였다.
[81송파상좌]의 제1장단, 제9장단은 골격음 c`가 3박과 4박 길이로 나타
나며 제18장단은 c`-b♭-c`, 제19장단은 e♭`-c`로 진행하는데 c`는 2박, 3
박 길이다.
[81송파노장]은 제1-2장단에서 b♭-c`로 상행하여 c`를 7박 길이로 연
주하며 제3장단, 제22장단은 e♭`-b♭-c`의 선율진행으로 c`는 1박, 2박
길이다. 제5장단, 제8장단, 제11-12장단은 c`-b♭-c`-c`로 동일하다. [95송
파상좌]와 [95송파노장]은는 e♭`-b♭-c`, f-a♭-c`, f-b♭-c`, c`-e♭`-c` 등
다양한 진행 후 골격음 c`를 반복하는데 그 길이는 2박에서 7박이다.
[03퇴계원상좌]와 [03퇴계원노장]은 b♭-c`, f-b♭-c`, f-a♭-c`, c`-e♭`-b
♭-c`, f-a♭-b♭-c`, c`-b♭-c` 등으로 다양한 진행을 거쳐 c`로 상행하며,
c`의 길이는 1박에서 3박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또한 c`에서 e♭`으로
상행하거나 b♭으로 하행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 160 -
(2) <허튼 선율B>
<허튼 선율B>은 골격음 c`에서 f로 하행하며 종지하는 선율인데, 종
지할 때 주로 a♭(g)96)을 거쳐 f로 하행하는 특징이 있으며, 반종지하는
경우 f에서 다시 a♭(g)으로 상행하여 종지하는 선율이 자주 사용된다.97)
이러한 이유로 마지막 골격음이 g나 a♭으로 나타나더라도 f가 바로 앞
음이나 뒤에 이어서 출현할 경우 실제 종지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f로
하행한 것으로 보고 <허튼 선율B>의 유형을 파악하겠다.
[79양주상좌]에서는 이 선율이 제3장단, 제4장단, 제6장단, 제7장단, 제
11장단, 제12장단, 제14장단, 제15장단 등 총 8회 등장하며 다음 [악보 1
27]과 같다.
[악보 127] 79양주상좌 <허튼 선율B>
위의 [악보 127]과 같이, [79양주상좌]의 제3장단에서 <허튼 선율B>는
골격음 b♭-c`-c`-b♭으로 제1박의 b♭을 농음하고 제2박에서 c`로 상행하
여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3-4박에서 f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하였다
96) [79양주상좌], [79mbc양주옴중]에서는 a♭대신 g를 사용하는데, 다른 악곡의 a♭과 음의 진행이나 역
할이 같으므로 동일한 출현음으로 보겠다.
97) 최경만은‘대풍류의 허튼타령은 틀이 짜여져있지 않아 시나위 하듯 수성가락으로 불며 악구를 종지
할 때는 f-a♭으로 종지한다’고 하였다. (2017년 3월 15일 삼현육각 피리보존회 연구소에서 필자와 최
경만과의 대담). 이와 같은 종지형은 다음 악구로 연결을 위한 것으로 본 고에서는 반종지형의 특성
으로 파악하였다.
- 161 -
가 b♭으로 종지하였다. 이 선율은 제4박에서 f로 하행한 후 상행하는 음
이 b♭으로 확인되었는데 제6장단과 제14장단의 제3-4박과 선율진행이
유사하며 <허튼 선율B>의 종지형이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장단은 제1-2박에서 골격음 c`-g로 하행하고, 제7장단의 제1-2박과
선율 진행이 유사하며 선율 진행상 f를 생략한 것으로 2박 길이의 <허
튼 선율B>로 볼 수 있다. 제6장단은 골격음 e♭`-e♭`-c`-g로 제4박에서
f로 하행한 후 g로 상행하는 반종지형태가 나타났다. 제7장단의 제1-2박
에서 골격음 c`-f로 하행하여 종지하며 2박 길이의 <허튼 선율B>에 해
당한다.
제11장단은 골격음 b♭-c`-c`-g로 제1박의 b♭을 농음한 후 c`로 상행
하였다가 제4박에서 g로 하행하였는데 f가 출현하지 않았으나 선율 진행
상 f를 생략한 <허튼 선율B>로 볼 수 있다. 제12장단은 제1-2박에서 골
격음 c`-f로 선율유형의 특징이 보인다. 제14장단은 골격음 e♭`-c`-c`-f
로 e♭`으로 시작하여 c`를 거쳐 f로 하행하며 g로 상행하여 종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5장단은 제1-2박에서 골격음 c`-g로 제2박에서 f로 하행
한 후 g로 상행하여 반종지 하였다.
다음으로 [79양주노장]의 <허튼 선율B>는 제1장단, 제2장단, 제6장단,
제10장단, 제14장단, 제17장단, 제18장단에 걸쳐 총 7번 출현하며 다음
[악보 1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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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8] 79양주노장 <허튼 선율B>
위의 [악보 128]에서 보듯이, [79양주노장]의 제1장단은 골격음 c`-c`-
b♭-f로 제3박의 b♭을 농음하고 a♭를 거쳐 제4박에서 f로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2장단, 제6장단, 제10장단, 제14장단, 제18장단은 모두 골
격음이 a♭-b♭-c`-f인데, 역시 제3박에서 c`를 연주한 후 b♭과 a♭을 거
쳐 제4박의 f로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b♭와 f에서 농음이 나타났다.
제17장단의 골격음은 c`-c`-a♭-f이며 제4박에서 f를 농음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이처럼 위 선율은 제1박이나 제3박에서 c`가 출현하며 선율 끝
에 f로 하행하는 <허튼 선율B>의 선율 유형이다.
다음 [악보 129]와 같이 [79mbc양주옴중]의 <허튼 선율B>는 제2장단,
제3장단, 제6장단, 제7장단, 제10장단, 제12장단, 제13장단, 제16장단, 제1
7장단, 제18장단, 제21장단, 제22장단에 걸쳐 총 12회 출현한다.
- 163 -
[악보 129] 79mbc양주옴중 <허튼 선율B>
위의 [악보 129]와 같이, [79mbc양주옴중]의 제2장단과 제6장단의 골격
음은 b♭-c`-c`-f로 같으며 제1박에서 b♭을 농음하고 제3박에서 c`가 b♭
를 거쳐 제4박의 f로 하행한 후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3장단은
골격음 c`-f이며, 제7장단은 골격음 c`-g로 f를 거쳐 g로 상행하여 종지
하였다.
제3장단과 제7장단에서는 2박 길이로 <허튼 선율B>가 나타나고 있다.
제10장단과 제12장단의 골격음은 b♭-c`-c`-g로 역시 b♭를 농음하고 제
4박에서 f로 하행 후 g로 상행하며 종지하였다. 제13장단은 2박 길이의
골격음 c`-f로 <허튼 선율B>의 축약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제16장단
은 b♭-c`-c`-f로 b♭에서 농음하고 제3박의 c`에서 b♭를 거쳐 제4박의 f
로 하행하여 종지했다.
제17-18장단과 제21-22장단은 서로 동일한 선율로 앞 장단의 제1-2박
에서 골격음 c`-g로 골격음 g에 앞서 짧게 f를 거쳐 상행하며 종지하며
2박 길이의 선율유형이 나타났으며, 제3박부터 다음 장단의 제1-2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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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골격음 b♭-c`-f-g로 마지막 골격음은 g이지만 제18장단 제1-2박에서
f를 길게 농음한 후 g로 상행하며 종지한 것으로 <허튼 선율B>의 선율
유형에 해당한다.
[81양주상좌]의 <허튼 선율B>는 다음 [악보 130]과 같이 제2장단, 제9
장단, 제12장단, 제20장단에서 총 4회 출현한다.
[악보 130] 81양주상좌 <허튼 선율B>
위의 [악보 130]을 살펴보면, [81양주상좌]의 제2장단, 제9장단, 제12장
단, 제20장단은 모두 같은 골격음 c`-c`-c`-f로 <허튼 선율B>의 선율유
형이 나타난다. 제3박의 c`에서 b♭과 a♭을 거쳐 하행하며 제4박에서 f를
농음한 후 a♭으로 상행하여 종지한다. 위의 선율은 골격음 c`를 반복하
고 f로 하행하여 반종지형인 f-a♭으로 종지하는 <허튼 선율B>의 전형
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81양주노장]의 <허튼 선율B>는 제2장단, 제5장단, 제12장
단, 제19장단, 제22장단에서 총 5회 출현하며 아래 [악보 1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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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1] 81양주노장 <허튼 선율B>
위의 [악보 131]을 살펴보면, [81양주노장]에 등장하는 5가지의 <허튼
선율B>는 골격음 c`-c`-c`-f이며, 제3박에서 c`-b♭-a♭로 순차 하행하여
제4박에서 f를 농음한 후 a♭으로 상행하며 종지하였다.
[81송파상좌]의 <허튼 선율B>는 제5장단, 제10장단의 제1-2박, 제10장
단의 3-4박, 제16장단, 제24장단에 걸쳐 총 5회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악보 132]와 같다.
[악보 132] 81송파상좌 <허튼 선율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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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132]에서 보듯이, [81송파상좌]의 제5장단은 골격음 e♭`-c`
-c`-f로, 제4박에서 f를 농음한 후 a♭으로 종지한다. 제10장단은 제1-2박
과 제3-4박의 골격음이 모두 c`-f로 한 장단 안에서 2박씩 나누어 <허
튼 선율B>가 두 번 출현하였다.
제16장단의 골격음은 c`-c`-c`로 제3박의 마지막 음이 a♭이다. 그런데
제24장단을 보면 제16장단과 유사한 선율로 제3박에서 마찬가지로 a♭을
마지막 음으로 하고 제4박에서 f로 하행하였으므로, 제16장단 또한 제4
박의 f를 생략한 <허튼 선율B>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라’음인 f를
농음하여 반경토리에 해당하는 선율의 특징을 보인다.
[81송파노장]의 <허튼 선율B>는 다음 [악보 133]과 같이 제12장단, 제
15-16장단, 제17장단, 제23-24장단에서 총 4회 등장한다.
[악보 133] 81송파노장 <허튼 선율B>
위의 [악보 133]에서 보듯이, [81송파노장]의 제12장단은 골격음이 c`-
b♭-a♭-f이고 제2박의 b♭과 제3-4박의 f를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5-16장단의 골격음은 c`-e♭`-b♭-c`-a♭-f이며, 제17장단의 골격음은
c`-b♭-f로 두 선율에서 동일하게 b♭과 f를 농음하며 a♭으로 상행하며
종지하였다. 제23-24장단의 골격음은 c`-b♭-c`-c`-b♭-f-a♭로 b♭을 농음
하며 f로 하행한 후 a♭으로 상행하며 반종지한 것으로, 마지막 골격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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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지만 선율 유형은 f로 하행하는 <허튼 선율B>로 볼 수 있다.
[03퇴계원상좌]의 <허튼 선율B>는 제3-4장단, 제5장단, 제8장단, 제11
장단, 제12장단, 제15-16장단, 제18장단, 제23장단에 걸쳐 총 8회 출현하
며 다음 [악보 134]와 같다.
[악보 134] 03퇴계원상좌 <허튼 선율B>
위의 [악보 134]에서 보듯이, [03퇴계원상좌]의 제3-4장단은 골격음이
c`-a♭-b♭-f-f-f로 b♭과 f에서 농음이 나타났고 a♭으로 상행하며 종지하
였다. 이 역시 마지막 골격음은 a♭이나 종지형에 의한 상행으로 f로 하
행한 선율로 볼 수 있다.
제5장단의 골격음은 b♭-f-b♭-f로 b♭을 농음한 후 f로 종지하였다. 제
8장단과 제11장단은 골격음이 a♭-b♭-f-a♭로, 제3박에서 f로 하행한 후
제4박에서 a♭으로 반종지 상행하였다. 이처럼 제5장단, 제8장단, 제11장
단은 골격음 c`가 출현하지 않으나 f로 하행하는 형태가 나타나므로 <허
튼 선율B>의 변형 선율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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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단의 골격음은 c`-b♭-b♭-f이며, 제15-16장단의 골격음은 e♭`-c`
-a♭-b♭-f-a♭로 제16장단 제3박에서 f로 하행하여 <허튼 선율B>의 선
율 유형을 보이며 제4박은 반종지를 위해 a♭로 상행하였다. 제18장단의
골격음은 e♭`-c`-b♭-a♭로 제4박의 골격음 a♭에 이어 f로 하행하여 <허
튼 선율B>로 볼 수 있다. 제23장단의 골격음은 b♭-b♭-f-a♭이고 b♭에서
f로 하행하여 농음한 후 a♭로 상행하여 반종지하였다.
[악보 135] 03퇴계원노장 <허튼 선율B>
마지막으로 위의 [악보 135]와 같이 [03퇴계원노장]의 <허튼 선율B>
는 제2-3장단, 제5장단, 제7-8장단, 제9장단, 제15장단, 제19장단, 제22-2
3장단에서 총 7회 확인할 수 있다. 제2-3장단은 골격음이 c`-c`-c`-a♭-f
-f-f-a♭로 제2장단에서 c`로 시작하여 a♭을 거쳐 f로 하행한 뒤 선율의
끝에 a♭로 상행하며 반종지하였다. 마지막 골격음이 a♭이나 f로 하행한
뒤 종지형에 의해 출현한 음으로 본 선율은 <허튼 선율B>에 해당한다.
제5장단의 골격음은 e♭`-b♭-f-a♭으로 e♭`에서 f로 하행하여 농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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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제7-8장단의 골격음은 제7장단 제3박에서부터 제8장단 제3박까지
5박에 걸쳐서 골격음 c`-b♭-f-f-f로 나타나며 골격음 f가 3박 길이다. 제
9장단은 골격음 b♭-f-b♭-f로 제2박 f에서 c`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하행
하여 동일한 선율유형으로 볼 수 있다.
제15장단과 제19장단은 골격음이 각각 c`-b♭-f와 c`-b♭-b♭-f로 결국
c`에서 f로 하행하는 선율이다. 마지막으로 제22-23장단의 6박에 걸쳐
골격음 e♭`-c`-c`-b♭-f-a♭으로, e♭`에서 f로 하행하며 반종지형으로 선
율의 끝에 a♭로 상행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튼 선율B>의 특징은 c`에서 f로 순차로 하행
하여 종지하는 것으로, 마지막 골격음이 a♭이나 g이더라도 f로 하행하며
거쳐 가는 음이거나 반종지시 a♭이나 g로 상행하며 종지하는 선율적 특
징으로 볼 수 있다.
토리는 ‘라’음인 f와 ‘레’음인 b♭을 농음하는 반경토리에 해당하는 선율
이다.




3 b♭ c` c` - b♭
4 c` g -
6 e♭` e♭` c` (f) g
7 c` f
11 b♭ c` c` g -
12 c` (f) g
14 e♭` c` c` f
15 c` (f) g
79양주
노장
1 c` c` b♭ f
2 a♭ b♭ c` f
6 a♭ b♭ c` f
10 a♭ b♭ c` f
14 a♭ b♭ c` f
17 c` c` a♭ f
18 a♭ b♭ c` f




2 b♭ c` c` f
3 c` f
6 b♭ c` c` f
7 c` (f) g
10 b♭ c` c` (f) g
12 d c` c` (f) g
13 c` f
16 b♭ c` c` f
17 c` g -
18 b♭ c` f g
21 c` g -
22 b♭ c` f g
81양주
상좌
2 c` c` c` f
9 c` c` c` f
12 c` c` c` f
20 c` c` c` f
81양주
노장
2 c` c` c` f
5 c` c` c` f
12 c` c` c` f
19 c` c` c` f
22 c` c` c` f
81송파
상좌
5 e♭` c` c` f
10-1 c` f
10-2 c` f
16 c` c` c` -
24 c` c` c` f
81송파
노장
12 c` b♭ a♭ f
15-16 c` e♭`b♭ c` a♭ f
17 c` b♭ f
23-24 c` b♭ c` c` b♭ f
03퇴계원
상좌
3-4 c` a♭ b♭ f f f
5 b♭ f (c`) b♭ f
8 - a♭ b♭ f a♭
11 - a♭ b♭ f a♭
12 (c`) b♭ b♭ f
15-16 e♭` c` a♭ b♭ f a♭ c`
18 e♭` c` b♭ a♭ (f)
23 - b♭ b♭ f a♭
03퇴계원
노장
2-3 c` c` c` a♭ f f f a♭
5 e♭` - b♭ f a♭
7-8 c` b♭ f f f
9 b♭ f (c`) b♭ f
15 c` b♭ f
19 c` b♭ b♭ f
22-23 e♭` c` c` b♭ 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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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6]에서와 같이 <허튼 선율B>는 c`에서 f로 하행하는 선율로
c`와 f는 1박에서 3박 길이로 나타난다.
[79양주상좌]는 c`에 앞서 골격음 b♭, e♭`등이 출현하며, g를 거쳐 하
행하거나 f에서 g로 상행하는 것이 나타난다. 제3장단, 제4장단, 제11장
단 등 f가 생략되는 선율이 있고 제12장단, 제15장단에서는 f를 거쳐 g
로 상행하며 종지하였다.
[79양주노장]은 a♭-b♭을 거쳐 c`로 상행하는 특징이 있으며 f로 하행
할 때 a♭ 이나 b♭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 [79mbc양주옴중]은 b♭에서 c`
로 상행하는 것이 주로 나타나며 제7장단, 제10장단, 제12장단은 f로 하
행한 후 골격음 g가 출현하며 제17장단, 제21장단은 g까지 하행한 뒤 f
를 생략하여 선율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81양주상좌]와 [81양주노장]은 c`와 f만으로 이루어진 골격음으로 선
율을 진행하며, [81송파상좌]는 대부분 c`로 시작하며, 제5장단은 e♭`에
서 선율을 시작하여 c`로 하행하였다. 모두 f로 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81송파노장]은 c`-b♭-c`, c`-e♭`-b♭-c` 등으로 골격음의 변화가 다
양하며 f로 하행할 때 역시 b♭ , a♭ 등을 거쳐 하행하였다.
[03퇴계원상좌]와 [퇴계원노장]은 c`의 앞뒤로 골격음을 다양하게 사용
하며, f로 하행한 뒤 f를 길게 뻗어주는 특징이 나타나며 [03퇴계원상좌]
의 제8장단, 제11장단, [03퇴계원노장]의 제5장단은 c`가 나타나지 않는
<허튼 선율B>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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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튼 선율C>
<허튼 선율C>는 f에서 c`로 상행하였다가 f로 하행하는 선율유형으로,
<허튼 선율C>의 첫 골격음은 f, g, a♭, b♭등으로 나타나지만 선율을 시
작하는 첫 박에서 항상 f를 경과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또한 본 선율유형은 <허튼 선율B>와 마찬가지로 f로 하행하여 악구를
종지할 때 주로 a♭(g)을 거쳐 f로 하행하거나, f에서 다시 a♭(g)으로 상
행하여 반종지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마지막 골격음이 g
나 a♭으로 출현하더라도 실제 종지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f를 기준으로
하여 <허튼 선율C>에 포함되는 선율로 보겠다.
먼저 [79양주상좌]에서 <허튼 선율C>는 제4장단, 제15-16장단 등 총
2회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악보 136]과 같다.
[악보 136] 79양주상좌 <허튼 선율C>
위의 [악보 136]과 같이, [79양주상좌]의 제4장단을 보면 제3-4박에서
2박에 걸쳐 골격음은 g-c`가 나타나는데, 제3박의 두 번째 음으로 f를
경과하며, 제15장단 제3-4박의 <허튼 선율C>의 도입과 골격음이 같게
나타나 하행하는 선율을 생략한 형태의 <허튼 선율C>라 하겠다. 제15-1
6장단에서 골격음은 g-c`-f-f로 g에서 c`로 상행했다가 f로 하행하였다.
본 선율은 첫 박에서 f를 경과하지 않으나 선율의 도입에 쉼표를 사용하
여 <허튼 선율C>의 선율 유형을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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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79양주노장]의 <허튼 선율C>는 제3장단, 제7장단, 제11장단,
제15장단, 제19장단, 제21장단으로 총 6회 등장하는데 다음 [악보 137]과
같다.
[악보 137] 79양주노장 <허튼 선율C>
위의 [악보 137]에서 보듯이, [79양주노장]의 제3장단은 골격음 c`-a♭-
c`-a♭으로 제1박에서 c`에 이어 f로 하행하며, 제2박에서 c`로 상행하였
다가 제4박에서 f로 하행한 후 둘째 음 a♭로 상행하여 반종지하였다. 제
7장단의 골격음은 c`-a♭-b♭-a♭으로 제1박에서 c`에서 f로 하행, 제2박
에서 c`로 상행하였다가 제4박의 f까지 순차 하행하며, 제4박의 두 번째
음 a♭으로 반종지하며 상행한 것으로 <허튼 선율C>에 해당한다.
제11장단의 골격음은 f-a♭-c`-a♭이며 f와 b♭에서 농음하고, 제4박에서
f-a♭으로 상행하며 반종지한 것에 해당한다. 제15장단은 골격음 c`-a♭-
c`-a♭로 제1박에서 f가 출현하며 제4박에서 f로 하행하였다가 a♭으로 상
행하는 반종지형태의 <허튼 선율C>로 나타난다.
제19장단은 골격음 c`-a♭-c`-f로 제1박에서 f가 출현하며 c`로 상행하
였다가 제4박에서 f로 하행하였다. f와 b♭를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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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장단은 골격음이 b♭-b♭-c`-a♭이며 제1박에서 f가 출현하고 제4박에
서 f-a♭으로 종지하는 <허튼 선율C>이다. ‘라’음인 f와 ‘레’음인 b♭에서
농음하는 반경토리선율의 특성을 보인다.
다음으로 [79mbc양주옴중]의 <허튼 선율C>는 제3-4장단, 제7-8장단,
제13-14장단에서 총 3회 나타나는데 아래 [악보 138]과 같다.
[악보 138] 79mbc양주옴중 <허튼 선율C>
위의 [악보 138]에서 보듯이, [79mbc양주옴중]의 제3-4장단에서 4박에
거쳐 골격음 f-c`-f-g가 출현하는데 f에서 c`로 상행했다가 다시 f로 하
행하여 농음하며, 반종지 형태로 g로 상행하였다. 제7-8장단에서는 골격
음 f-c`-f-f로 선율유형이 나타난다. 제13-14장단의 선율은 골격음 f-c`-
f-g로 제3-4장단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81양주상좌]의 <허튼 선율C>는 아래 [악보 139]와 같이 제3
장단, 제7장단, 제10장단, 제13장단, 제17장단, 제21장단에 걸쳐 총 6회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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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9] 81양주상좌 <허튼 선율C>
위의 [악보 139]에서 각 선율의 골격음을 살펴보면, [81양주상좌]의
<허튼 선율C>는 모두 동일한 골격음 f-a♭-c`-f이다. f에서 시작하여 a♭
을 거쳐 c`로 상행했다가 다시 f로 순차 하행하여 동일한 선율유형의 특
징을 보이며, f와 b♭을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1양주노장]의 <허튼 선율C>는 제3장단, 제6장단, 제10장단, 제13장
단, 제17장단, 제20장단, 제23장단에 걸쳐 총 7회 등장하고 다음 [악보 1
4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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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0] 81양주노장 <허튼 선율C>
위의 [악보 140]에서 보듯이, [81양주노장]의 제3장단, 제6장단, 제10장
단, 제13장단, 제17장단, 제20장단의 골격음은 f-a♭-c`-f로 모두 같으며 f
와 b♭에서 농음이 나타난다. 제23장단의 골격음은 f-a♭-c`로 제4박은 연
주하지 않았으나 위 다른 선율과 마찬가지로 c`까지 상행하였다가 제3박
에서 순차적으로 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제4박에서 f를 생략한
<허튼 선율C>의 변형으로 볼 수 있겠다.
[81송파상좌]의 <허튼 선율C>는 제4장단, 제6장단, 제12장단, 제17장단
에 걸쳐 총 4회 등장하고 다음 [악보 1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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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1] 81송파상좌 <허튼 선율C>
위의 [악보 141]에서 보듯이, [81송파상좌]의 제4장단의 골격음은 f-c`-
a♭로 f에서 c`로 상행했다가 제3박에서 a♭를 거쳐 다시 f로 하행한 후 b
♭으로 종지하였다. 이 선율은 f-a♭로 상행하여 반종지하는 전형적인 종
지형과는 차이가 있어 <허튼 선율C>의 변형선율로 볼 수 있다.
제6장단의 골격음은 a♭-b♭-c`-f로 제1박에서 f를 거쳐 제3박까지 선
율이 상행했다가 제4박에서 a♭-f로 하행 종지한다. b♭과 f를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2장단의 골격음은 f-a♭-b♭-f로 <허튼 선율C>에
속하며 f를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7장단의 골격음은 f-a♭-c`-b♭
로 f에서 c`로 상행하였다가 제4박에서 a♭까지 하행하여 f가 생략된 <허
튼 선율C>의 변형 선율로 볼 수 있다.
다음 [악보 142]와 같이 [81송파노장]의 <허튼 선율C>는 제4장단과 제
9장단에 총 2회 출현한다.
[악보 142] 81송파노장 <허튼 선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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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142]에서 보듯이, [81송파노장]의 제4장단과 제9장단은 제1
-2박에서 골격음이 a♭-f로 <허튼 선율C>의 종지형이 나오며, f에서 c`
로 상행하는 앞부분이 생략된 <허튼 선율C>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03퇴계원노장]의 <허튼 선율C>는 제11-12장단과 제18장
단에 걸쳐 총 2회 나타나며 다음 [악보 143]과 같다.
[악보 143] 03퇴계원노장 <허튼 선율C>
위의 [악보 143]에서 보듯이, [03퇴계원노장]의 제11-12장단에서는 8박
길이로 골격음 f-b♭-e♭`-c`-a♭-b♭-f-f가 나타나며 f에서부터 e♭`까지
상행하였다가 다시 f로 순차적으로 하행하여 <허튼 선율C>의 선율유형
으로 볼 수 있다. 제18장단의 골격음은 f-c`-f-a♭으로 f에서 c`로 상행한
후 순차적으로 하행하여 f에 도달하며 a♭으로 상행하여 종지하는 <허튼
선율C>의 특징을 보인다.
위와 같이 <허튼 선율C>는 f에서 c`로 상행하였다가 f로 하행하는 선
율로 첫 골격음은 f, g, a♭, b♭등으로 다양하지만 항상 f가 출현하며 선
율을 진행하는 것이 그 특징이며, 악구의 종지에서 반종지형인 f-a♭으로
상행하는 선율이 많이 나타난다. ‘라’음인 f와 ‘레’음인 b♭에서 농음 하여
반경토리에 해당하는 선율의 특성을 보인다.





4 - g c` -
15-16 - g c` f f
79양주
노장
3 c` (f) a♭ c` f
7 c` (f) a♭ b♭ (c`) f
11 f a♭ c` f
15 c` (f) a♭ c` f
19 c` (f) a♭ c` f
21 (f) b♭ c` c` f
79mbc
양주옴중
3-4 f c` f g
7-8 f c` f f
13-14 f c` f g
81양주
상좌
3 f a♭ c` f
7 f a♭ c` f
10 f a♭ c` f
13 f a♭ c` f
17 f a♭ c` f
21 f a♭ c` f
81양주
노장
3 f a♭ c` f
6 f a♭ c` f
10 f a♭ c` f
13 f a♭ c` f
17 f a♭ c` f
20 f a♭ c` f
23 f a♭ c` -
81송파
상좌
4 f c` a♭ -
6 (f) a♭ b♭ c` f
12 f a♭ b♭ - f
17 f a♭ c` - b♭
81송파
노장
4 - - a♭ f
9 - - a♭ f
03퇴계원
노장
11-12 f b♭ e♭` c` a♭ b♭ f f
18 f c` f a♭
[표 27] <허튼 선율C> 골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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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7]에서와 같이 <허튼 선율C>는 f에서 c`로 상행하였다가 f
로 하행하는 진행으로, [79양주상좌] 제4장단은 2박 길이의 선율 유형이
며, 제15-16장단은 첫 f를 생략하여 변형된 선율유형이다.
[79양주노장]의 제3장단, 제7장단, 제15장단, 제19장단에서는 첫 골격음
c`에서 f로 하행하지만 f가 음의 길이가 짧아 골격음으로 나타나지는 않
는다. 그러나 선율진행상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에서
골격음 a♭, b♭을 거치며 c`로 상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9mbc양주옴중]은 f-c`-f의 골격음만 사용하여 선율을 진행하는 것으
로 나타나며, [81양주상좌]와 [81양주노장]은 f에서 c`로 상행하며 a♭을
거쳐 진행하였다. [81송파상좌] 제12장단, 제17장단, [81송파노장]의 제4
장단, 제9장단은 골격음이 a♭-f로 <허튼 선율C>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선율에 해당한다.
f에서 c`로 상행할 때는 골격음 g, a♭, b♭, e♭`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
나며, c`에서 f로 하행할 때는 거치는 음 없이 바로 하행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며, [81송파상좌]의 제4장단, [81송파노장]의 제4장단, 제9장단, [03
퇴계원노장]의 제11-12장단 등에서는 a♭, b♭을 거쳐 하행하였다.
(4) <허튼 선율D>
<허튼 선율D>는 골격음 e♭`을 뻗고 f`로 상행하여 농음하는 등 높은
음역대인 e♭`과 f`가 주를 이루는 선율이며, 종지하지 않고 다른 선율로
연결하는 특징이 있다.
먼저 [79양주상좌]의 <허튼 선율D>는 제5장단, 제13장단 등, 총 2회
등장한다. 다음 [악보 1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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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4] 79양주상좌 <허튼 선율D>
위의 [악보 144]와 같이 [79양주상좌]의 <허튼 선율D>는 제5장단과
제13장단에서 1장단 길이로 동일한 골격음 e♭`-e♭`-e♭`-f`를 사용하였는
데, 골격음 e♭`을 3박 길이로 연주한 뒤 제4박의 f`로 상행하여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79양주노장]의 <허튼 선율D>는 제12-13장단과 제22-23장단
에서 총 2회 등장하며 다음 [악보 145]와 같다.
[악보 145] 79양주노장 <허튼 선율D>
위의 [악보 145]에서 보듯이, [79양주노장]의 제12-13장단의 8박에 걸
쳐 골격음 c`-e♭`-e♭`-e♭`-c`-f`-e♭`-a♭이 나타나며 제12장단에서는 주
로 e♭`음을 뻗고 제13장단은 최고음인 f`까지 상행한다. 제22장단도 제12
장단과 동일한 선율이며, 제23장단은 골격음 e♭`-e♭`-e♭`-b♭로 역시 최
고음 f`까지 상행하여 음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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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mbc양주옴중]의 <허튼 선율D>는 다음 [악보 146]과 같이 제11장단
과 제24장단에서 2회 나타난다.
[악보 146] 79mbc양주옴중 <허튼 선율D>
위의 [악보 146]에서 보듯이, [79mbc양주옴중]의 제11장단은 골격음이
d`-d`-d`-f`로 f`를 농음하고, 제24장단도 골격음 e♭`-e♭`-e♭`-f`로 f`에서
농음이 나타난다. 제11장단에서 d`와 제24장단의 e♭`은 동일한 음의 역할
을 지니며, 진경토리에 해당하는 선율인 f-g-b♭-c̀ -d̀ (솔-라-도-레-미)
의 5음계 중 마지막 음을 d̀로 연주하는지 혹은 반음 높여서 e♭`으로 연
주하는지의 차이이다. 따라서 제11장단과 제24장단은 악보 상 서로 다른
선율로 나타나지만 두 장단은 동일한 선율로 볼 수 있다.
[81양주상좌]의 <허튼 선율D>는 제4-6장단, 제14-16장단, 제22-24장
단에 걸쳐 총 3회 나타나며 다음 [악보 147]과 같다.
[악보 147] 81양주상좌 <허튼 선율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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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147]에서 보듯이, [81양주상좌]의 <허튼 선율D>는 모두 3
장단 길이로 나타난다. 먼저 제4-6장단의 12박에 걸쳐 골격음 c`-e♭`-e
♭`-e♭`-f`-f`-f`-e♭`-e♭`-e♭`-e♭`으로 제4장단에서는 e♭`, 제5장단에서
는 f`, 제6장단에서는 다시 e♭`을 주음으로 선율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제14-16장단과 제22-24장단은 서로 골격음이 e♭`-e♭`-e♭`-e♭`-f`-f`-
f`-f`-e♭`-e♭`-e♭`-e♭`로 일치하며 앞의 두 장단에서는 음을 길게 뻗다
가 마지막 장단에서 선율진행에 변화를 주는 것 또한 같은 형태로 나타
난다.
[81양주노장]의 <허튼 선율D>는 제7-9장단, 제14-16장단, 제24장단에
걸쳐 총 3회 나타나며 다음 [악보 148]과 같다.
[악보 148] 81양주노장 <허튼 선율D>
위의 [악보 148]에서 보듯이, [81양주노장]의 제7-9장단의 골격음은 c`
-e♭`-e♭`-e♭`-f`-f`-f`-f`-e♭`-f`-e♭`-e♭`으로 첫 장단에서 e♭`, 두 번째
장단에서 f`, 세 번째 장단에서 다시 e♭`가 주음을 이루고 3번째 장단의
선율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앞서 [악보 83]의 선율들과 같다.
제14-16장단의 골격음은 e♭`-e♭`-e♭`-e♭`-f`-e♭`-e♭`-e♭`-e♭`-e♭`-e
♭`인데, f`를 골격음으로 삼는 박이 적을 뿐 e♭`과 f`를 반복하고 있다.
제24장단의 골격음은 e♭`-e♭`-e♭`-e♭`로 골격음 변화 없이 e♭`음만이
- 184 -
농음 없이 출현한다.
다음 [악보 149]와 같이 [81송파상좌]의 <허튼 선율D>는 제7-9장단,
제13-15장단, 제22-23장단에 걸쳐 총 3회 나타난다.
[악보 149] 81송파상좌 <허튼 선율D>
위의 [악보 149]에서 보듯이, [81송파상좌]에서는 2장단 길이와 3장단
길이의 선율유형이 확인된다. 먼저 제7-9장단은 9박에 걸쳐 골격음 c`-
c`-c`-f`-e♭`-e♭`-f`-f`-e♭`이 나타난다. 제13-15장단의 선율을 보면 박
자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 제7-9장단과 동일한 골격음을 가지는데, 제9
장단의 첫 박과 같이 제15장단의 제2박에서도 e♭`가 b♭로 하행하며 f`와
b♭를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22-23장단의 골격음은 c`-c`-c`-f`-e
♭`-b♭-e♭`-b♭이며 비교적 선율의 움직임이 많고 제23장단에서 b♭로 하
행하는 형태이다.
다음으로 [81송파노장]의 <허튼 선율D>는 제6장단, 제7장단, 제13장
단, 제14장단, 제18-20장단, 제21장단에서 총 6회 나타나며 아래 [악보 1
5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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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0] 81송파노장 <허튼 선율D>
위의 [악보 150]에서 보듯이, [81송파노장]의 <허튼 선율D>는 1장단에
서 3장단 길이로 나타난다. 먼저 제6장단과 제7장단은 동일한 선율로 골
격음이 c`-f`-e♭`-b♭이며 b♭에서 농음이 나타난다. 제13장단의 골격음은
c`-f`-e♭`-e♭`로 위의 제6장단, 제7장단과 유사하며 마지막 골격음에 차
이가 있으나 실제 종지음은 c`로 서로 같다.
제14장단도 제7장단에서 첫 음만 생략한 것으로 동일한 선율로 볼 수
있으며 b♭에서 농음하고 c`로 끝난다. 제18-20장단은 12박 동안 골격음
f`-f`-f`-f`-e♭`-e♭`-e♭`-e♭`-c`-f`-e♭`-b♭으로 나타나는데, 제18장단은
f`, 제19장단은 e♭`을 주음으로 한다.
제20장단에서는 순차 하행하여 b♭-c`로 끝나는 것이 제7장단과 동일
한 선율이다. 제21장단 또한 제7장단과 골격음이 같고 거의 동일한 선율
이다. [81송파노장]의 <허튼 선율D>는 최고음에서 뻗기 보다는 선율의
변화를 주고 하행하는 선율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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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송파노장]의 <허튼 선율D>는 제3장단과 제18장단에서 2회 출현하
며 다음 [악보 151]과 같다.
[악보 151] 95송파노장 <허튼 선율D>
위의 [악보 151]에서 보듯이, [95송파노장]의 골격음은 e♭`-e♭`-e♭`-f`이
며 f̀를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8장단의 골격음은 c̀ -f̀ -f̀ -f̀로 f̀를
농음 없이 길게 뻗는다. [95송파노장]에서는 비교적 짧고 단순한 형태의
<허튼 선율D>이다.
[03퇴계원상좌]의 <허튼 선율D>는 제14-15장단에서만 1회 등장하는데
다음 [악보 152]와 같다.
[악보 152] 03퇴계원상좌 <허튼 선율D>
위의 [악보 152]와 같이 [03퇴계원상좌]는 2장단 길이로 선율을 진행하
며 골격음 f`-e♭`-f`-f`-f`-e♭`으로 f̀를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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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03퇴계원노장]의 <허튼 선율D>는 제6-7장단과 제21-22장
단에 걸쳐 2회 등장하는데 다음 [악보 153]과 같다.
[악보 153] 03퇴계원노장 <허튼 선율D>
위의 [악보 153]에서 보듯이, [03퇴계원노장]의 <허튼 선율D>는 2장단
길이로 나타나는데, 먼저 제6-7장단의 6박 동안 골격음 e♭`-f`-f`-f`-e♭`
-e♭`으로 f̀에서 농음을 사용하였다. 제21-22장단 제2박의 골격음은 e♭`-
e♭`-f`-f`-e♭`-e♭`이며 마찬가지로 f̀를 농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허튼 선율D>는 골격음 e♭`에서 f`로 상행하여 높은 음역
대인 e♭`과 f`가 교차적으로 반복하며 나타나는 선율로, 선율의 길이는 1
장단에서 3장단이다.





5 e♭` e♭` e♭` f̀
13 e♭` e♭` e♭` f̀
79양주
노장
12-13 c̀ e♭` e♭̀ e♭` (c̀ ) f̀ e♭` a♭
22-23 c̀ e♭` e♭` e♭` e♭` e♭`e♭` b♭
79mbc
양주옴중
11 d̀ d̀ d̀ f̀
24 e♭` e♭` e♭` f̀
81양주
상좌
4-6 c̀ e♭` e♭` e♭` f̀ f̀ f̀ e♭` e♭` e♭` e♭`
14-16 e♭` e♭` e♭` e♭` f̀ f̀ f̀ f̀ e♭` e♭` e♭` e♭`
22-24 e♭` e♭` e♭` e♭` f̀ f̀ f̀ f̀ e♭` e♭` e♭` e♭`
81양주
노장
7-9 c̀ e♭` e♭` e♭` f̀ f̀ f̀ f̀ e♭` (f) e♭` e♭`
14-16 e♭` e♭` e♭` e♭` f̀ e♭` e♭` e♭` e♭` e♭` e♭`
24 e♭` e♭` e♭` e♭`
81송파
상좌
7-9 c̀ c̀ c̀ (f̀ ) e♭` e♭` f̀ f̀ e♭`
13-15 c̀ c̀ c̀ (f̀ ) e♭` e♭` f̀ f̀ e♭` b♭ c̀
22-23 c̀ c̀ c̀ f̀ e♭` (b♭) e♭` b♭
81송파
노장
6 c̀ f̀ e♭` b♭
7 c̀ f̀ e♭` b♭
13 c̀ f̀ e♭` e♭`
14 f̀ f̀ e♭` b♭
18-20 f̀ f̀ f̀ f̀ e♭` e♭` e♭` e♭ (̀c̀ f̀ ) e♭` b♭
21 c̀ f̀ e♭` b♭
95송파
노장
3 e♭` e♭` e♭` f̀
18 c̀ f̀ f̀ f̀
03퇴계원
상좌
14-15 (f̀ ) e♭` f̀ f̀ f̀ e♭`
03퇴계원
노장
6-7 e♭` f̀ f̀ f̀ e♭` e♭`
21-22 e♭` e♭` f̀ f̀ e♭` e♭`
[표 28] <허튼 선율D> 골격음
위의 [표 28]에서와 같이 <허튼 선율D>는 e♭`과 f`를 반복하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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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선율로 [79양주상좌]에서는 3박 길이의 골격음 e♭`에 이어 e♭`-f`
로 1회 상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9양주노장]은 골격음 c`-e♭`와 c`-e
♭`-f`-e♭`-a♭의 진행으로 e♭`이 3박, 6박이다. [79mbc양주옴중]은 골격
음 d`와 e♭`이 3박 길이며 이어서 f`로 상행하였다.
[81양주상좌]와 [81양주노장]은 첫 골격음을 c`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
으며, 주로 e♭`-f`-e♭`으로 진행하며 e♭`은 3박에서 6박, f`는 1박에서 4
박 길이로 다양하게 출현하였다. [81양주노장] 제24장단은 한 장단동안
골격음이 e♭`만으로 이루어진 선율을 구성한다.
[81송파상좌]는 제7-9장단, 제13-15장단에서 c`-e♭`-f`-e♭`, 제22-23장
단은 골격음c`-f`-e♭`으로 각 음이 2박에서 4박 길이며 선율의 끝에 b♭
이나 c`로 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1송파노장]은 c`-f`-e♭`, f`-e♭`
의 골격음 진행이 나타나는데, f`는 1박에서 4박 길이, e♭`은 1박에서 7
박까지 다양한 길이로 출현하며 선율 끝에 b♭으로 하행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03퇴계원상좌]와 [03퇴계원노장]의 선율 진행은 e♭`-f`-e♭`으로 동일
하며 e♭`은 1박에서 2박, f`는 2박에서 3박 길이다.
(5) <허튼 선율E>
<허튼 선율E>는 골격음 c`, b♭, a♭으로 선율을 진행하며, 하행하거나
종지하지 않고 다른 선율 사이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먼저 [79양주노장]의 <허튼 선율E>는 제20장단, 제24장단 등 총 2회
등장한다. 다음 [악보 1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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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4] 79양주노장 <허튼 선율E>
위의 [악보 154]와 같이, [79양주노장]의 제20장단은 골격음 c`-a♭-c`-
b♭이며 제2박의 b♭을 농음한 후 c`로 상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4장
단은 골격음 c`-a♭-c`-a♭으로 제 20장단과 3개의 골격음이 일치하며 마
지막 골격음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81송파상좌]에 등장하는 <허튼 선율E>는 제2장단과 제21장
단, 제22장단에 걸쳐 3회 출현하는데 아래 [악보 155]와 같다.
[악보 155] 81송파상좌 <허튼 선율E>
위의 [악보 155]에서 보듯이, [81송파상좌]의 제2장단은 골격음 c`-b♭-
c`-b♭으로 b♭에서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21장단의 골격음은 c`-
b♭-c`-a♭, 제22장단의 골격음은 a♭-b♭-c`-b♭으로 역시 b♭에서 농음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허튼 선율E>의 선율진행을 보이는데 특히
c`에서 a♭이나 b♭으로 하행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허튼 선율E>가 등장하는 [03퇴계원상좌]에서는 제13장단,
제19-20장단, 제21-22장단, 제24장단 등에서 총 4회 출현하며, 다음 [악
보 1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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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6] 03퇴계원상좌 <허튼 선율E>
위의 [악보 156]과 같이, [03퇴계원상좌]의 <허튼 선율E>는 1장단에서
2장단 길이로 나타난다. 먼저 제13장단은 골격음 c`-e♭`-b♭-b♭으로 b♭
에서 농음이 나타난다. 제19-20장단의 8박에 걸쳐 골격음 c`-c`-b♭-a♭-
c`-b♭-a♭-a♭이 출현하는데 역시 b♭을 농음한다.
제21-22장단은 골격음 c`-b♭-f-b♭-c`-e♭`-b♭-c`로 f와 b♭을 농음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24장단의 골격음은 b♭-b♭-c`-b♭으로 b♭을 농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03퇴계원상좌]의 <허튼 선율E>는 모두 e♭`을
동반하며 c`, b♭, a♭을 주로 사용한다.
위와 같이 <허튼 선율E>는 골격음 c`, b♭, a♭으로 선율을 진행하며,
주로 b♭을 농음하고 c`로 상행하는 선율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하행
하거나 종지하지 않고 연결선율로만 쓰인다.





20 c` - a♭ c` b♭
24 c` - a♭ c` - a♭
81송파
상좌
2 c` b♭ c` b♭
21 c` b♭ c` - a♭
22 a♭ - b♭ c` b♭
03퇴계원
상좌
13 c` - e♭` - b♭ b♭
19-20 c` c` b♭ a♭ c` b♭ a♭ a♭
21-22 c` b♭(f) b♭ e♭` c` b♭(c`)
24 - b♭ b♭ c` b♭
[표 29] <허튼 선율E> 골격음
위의 [표 29]에서와 같이 <허튼 선율E>는 골격음 c`, b♭, a♭으로 선율
을 진행하는데 c`에서 b♭이나 a♭으로 하행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전형
적이다. [79양주상좌]는 제20장단에서 c`-a♭-c`-b♭, 제24장단에서 c`-a♭
-c`-a♭으로 2회 하행하며, [81송파상좌]는 제2장단에서 c`-b♭-c`-b♭, 제
21장단에서 c`-b♭-c`-a♭으로 2회 하행하였다. 제22장단은 a♭-b♭-c`-b♭
으로 상행하며 선율을 시작하였다.
[03퇴계원상좌]는 제19-20장단에서 c`-b♭-a♭-c`-b♭-a♭로 2회 하행하
며 제21-22장단에서는 c`-b♭-e♭`-c`-b♭으로 역시 2회 하행하는데 e♭`을
거치는 것이 특징이다. 제13장단은 c`-e♭`-b♭제24장단은 b♭-c`-b♭으로
상행 후 하행하였다.
지금까지 허튼타령의 선율을 분석한 결과 모두 5가지의 선율유형으로 나
누어보았으며 각 선율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허튼 선율A>는 골격음 f나 a♭, b♭등에서 상행하여 c`를 농음 없이 길게
뻗으며, 첫 골격음이 c`나 e♭`인 경우에도 b♭으로 하행한 후 다시 c`로 상행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c`로 상행하기 전에 ‘라’음인 f와 ‘레’음인 b♭를 농음
하여, 반경토리에 해당하는 선율의 특징을 갖는다.
<허튼 선율B>의 특징은 c`에서 f로 순차로 하행하여 종지하는 것으
로, 마지막 골격음이 a♭이나 g이더라도 f로 하행하는 과정에서 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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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볼 수 있다.
<허튼 선율C>는 f에서 c`로 상행하였다가 f로 하행하는 선율로 첫 골
격음은 f, g, a♭, b♭등으로 다양하지만 항상 f를 경과하여 선율을 진행하
는 것이 그 특징이며, 악구의 종지에서 반종지형인 f-a♭이 많이 나타난
다.
<허튼 선율D>는 골격음 e♭`을 뻗고 f`로 상행하여 높은 음역대인 e♭`과
f`가 교차적으로 반복하며 나타나는 선율이며, ‘라’음인 f`를 길게 뻗으며 농
음하는 특징이 있고, 선율의 길이는 1장단에서 3장단이다.
<허튼 선율E>는 골격음 c`, b♭, a♭으로 선율을 진행하며, 주로 b♭을 농
음하고 c`로 상행하는 선율이 특징적인데 연결선율로만 쓰인다.
이처럼 허튼타령은 같은 구조의 선율 안에서 골격음을 반복하는 방식이
많이 나타난다.
허튼타령의 음계는 ‘솔-라-도-레-미’와 ‘라-도-레-미-솔’의 두 가지 음
계로 확인되었는데 ‘솔-라-도-레-미’의 ‘라’음인 g와 ‘라-도-레-미-솔’의
‘도’음인 a♭이 선율 진행상 역할이 같고 출현하는 방식이 일치하여 결과
적으로 동일한 악곡으로 볼 수 있으며 ‘라-도-레-미-솔’의 ‘라’음인 f 와
‘레’음인 b♭을 농음하는 반경토리의 특징을 보인다.
4) 굿거리
산대놀이의 반주음악으로 쓰이는 굿거리는 경기대풍류선율이나 창부타
령선율을 사용하여 연주하는데 본 장에서는 경기대풍류에 해당하는 선율
에 한하여 분석하겠다. 각 악곡의 13장단을 발췌하여 유형별로 4가지로
나누어보겠다. 먼저 선율의 도입부에 주로 나타나고, 선율 종지형 이후
다시 시작하며 주로 나타나는 선율을 <굿거리 선율A>라 하겠다. 다음으
로 이어지는 선율 유형을 순서대로 <굿거리 선율B>, <굿거리 선율 C>,
<굿거리 선율D>로 나누어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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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분된 선율의 골격음을 확인한 후, 동일한 유형
선율의 골격음을 상호 비교하여 굿거리의 선율 구성과 진행에 따른 특징
을 확인하겠다.
또한 굿거리의 농음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농음이 나타나는
위치와 농음형태의 특징을 통해 굿거리의 토리적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
는지 살펴보겠다.
(1) <굿거리 선율A>
<굿거리 선율A>는 악곡을 시작할 때나 종지선율 다음에 이어지는 선
율 유형으로, 골격음 b♭이나 c`에서 f로 하행하는 것이 본 선율유형의
특징이다. f로 하행할 때 주로 g를 거쳐 하행하거나, 하행한 후 반종지하
는 경우 f에서 다시 g로 상행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선율
의 마지막 골격음이 f가 아닌 g로 나타나는 경우도 f로 하행한 것으로
보고 <굿거리 선율A>의 유형으로 파악하겠다.
먼저 [79양주신할아비] 에서는 <굿거리 선율A>가 제4장단, 제6장단,
제7장단에서 총 3회 나타나며 다음 [악보 157]과 같다.
[악보 157] 79양주신할아비 <굿거리 선율A>
위의 [악보 157]에서와 같이, [79양주신할아비]는 제4장단 제1-2박에서
- 195 -
두 박의 길이로 골격음은 b♭-g이며 제2박에서 f를 거쳐 g로 상행하여
종지한다. 제6장단은 골격음 b♭-b♭-f-g로 제1박 골격음 b♭에서 제2박의
f로 하행하며, 제3박과 제4박에서 b♭에서 f로의 하행이 반복된다. 제7장
단의 제1-2박은 골격음 b♭-g로 제4장단과 종지형이 동일하다. 이처럼
<굿거리 선율A>는 2박에서 1장단 길이로 나타나며, ‘솔’음과 ‘도’음인 f
와 b♭을 농음하고 ‘라’음인 g를 퇴성하여 진경토리에 해당하는 특징을
보인다.
다음으로 [악보 158]과 같이 [81양주신할아비]의 <굿거리 선율A>는
제1장단, 제6장단, 제11장단, 제13장단으로 총 4회 확인할 수 있다.
[악보 158] 81양주신할아비 <굿거리 선율A>
위의 [악보 158]에서와 같이, [81양주신할아비]의 제1장단은 골격음 b♭
-b♭-b♭-f로 b♭은 3박 길이며, 제3박에서 평으로 농음하고 제4박에서 f
로 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6장단은 골격음 b♭-f-g-g로 제2박에서 f로 하행한 후 g로 상행하였
다가 제4박에서 다시 g-f로 종지하였다. 제11장단은 골격음 b♭-b♭-f-f
로 제2박에서 f로 하행하며, 제4박에서 f 농음한 후 g로 상행하며 반종
지하였다. 제13장단은 골격음 c`-f-f로 제4박은 다음선율로 연결하기 위
한 선율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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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송파노장]의 <굿거리 선율A>는 다음 [악보 159]와 같이 제1장단,
제6장단, 제9장단, 제13장단으로 총 4회 출현한다.
[악보 159] 81송파노장 <굿거리 선율A>
위의 [악보 159]에서 보듯이, [81송파노장]의 제1장단은 골격음 b♭-b♭
-b♭으로 제3박의 끝에 하행하여 f-g로 종지하는 반종지 형태의 <굿거리
선율A>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제6장단은 골격음 b♭-f-b♭-g로 제2박에
서 이미 f로 하행한 선율을 다시 b♭으로 상행하였다가 제4박의 골격음
g를 흘리면서 f로 하행하여 굵게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9장단은 골격음 c`-b♭-f로 첫 박에서 c`를 흘린 후 b♭으로 하행하
고 제3박의 f에서 굵은 농음이 나타난다. 제13장단의 골격음은 f`-d`-d`-
d`인데, 본 선율은 쇠는가락으로 장단의 첫 음을 c`로 연주하였으나 f`로
상행하여 화려하게 선율을 꾸며주고 마지막에는 g-f로 종지한다.
[95송파노장]의 <굿거리 선율A>는 제1장단, 제6장단, 제9장단, 제13장
단으로 총 4회 출현하며 다음 [악보 160]과 같다.
- 197 -
[악보 160] 95송파노장 <굿거리 선율A>
위의 [악보 160]과 같이, [95송파노장]의 제1장단은 골격음 c`-b♭-b♭-f
로 제1박에서 골격음 c`로 선율을 시작하여 제4박에서 f로 하행하여 선
율을 끝낸다. 제6장단의 골격음은 b♭-f-b♭-g로 제1박 b♭으로 시작하여
제2박 f를 굵게 농음하고 다시 상행하였다가 제4박에서 하행하며 g-f로
종지한다. 골격음은 g이나 실제 종지의 주요음은 f로 볼 수 있다.
제9장단의 골격음은 d`-d`-c`-b♭인데, 제1박에서 d`로 시작하여 제3박
의 끝에 f-g로 종지하는 <굿거리 선율A>의 유형이며 제4박에서 b♭으로
다시 상행하여 선율의 변화를 주었다. 본 선율은 ‘쇠는가락’으로 볼 수
있다.
제13장단의 골격음은 c`-f-b♭-g로 첫 박에서 c`를 평으로 농음하며 제
2박에서 f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상행하여 제4박에서 g-f로 종지한다. 역
시 골격음이 g이지만 f 까지 하행한 것으로 <굿거리 선율A>에 해당하
는 선율유형이다.
다음으로 [03퇴계원신할아비]의 <굿거리 선율A>는 [악보 161]과 같이
제1장단, 제6장단, 제9장단, 제13장단에서 총 4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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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1] 03퇴계원신할아비 <굿거리 선율A>
위의 [악보 161]에서 보듯이, [03퇴계원신할아비]의 제1장단은 골격음
c`-b♭-b♭-g로, 첫 박에서 c`를 평으로 농음하며 제4박에서 f로 하행한
뒤 g로 상행하며 반종지하였다. 제6장단은 골격음 b♭-g-g-f로 첫 박 골
격음 b♭에서 시작하여 제4박에서 g-f로 종지한다.
제9장단은 골격음 b♭-b♭-f-b♭으로 제1박의 골격음 b♭에서 제3박 골
격음 f로 하행하며 <굿거리 선율A>의 유형을 보이고, 제4박에서 b♭으
로 다시 상행하여 선율의 변화를 주었다. b♭과 f에서 평으로 농음 하였
다. 제13장단은 골격음 c`-f-b♭-f로 제1박에서 c`로 시작하여 제4박에서
f로 하행한 뒤 평으로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굿거리 선율A>는 b♭이나 c`에서 f로 하행하는
선율로, f로 한 번 하행한 후에 다시 한 번 상행과 하행을 반복하는 특
징이 있으며, 반종지의 경우 선율의 끝에 f에서 g로 상행하는 종지형을
사용한다. 시김새를 보면 f와 b♭에서 농음하며 g에서 퇴성하여 진경토리
에 해당하는 선율의 특성을 보인다.






4 b♭ (f) g
6 b♭ b♭ f g
7 b♭ (f) g
81양주
신할아비
1 b♭ b♭ b♭ f
6 b♭ f g g (f)
11 b♭ b♭ f f
13 c` f f
81송파
노장
1 b♭ b♭ b♭ (f)
6 b♭ f b♭ g (f)
9 c` b♭ f
13 f` d` d` d` - - (f)
95송파
노장
1 c` b♭ b♭ f
6 b♭ f b♭ g (f)
9 d` d` c` (f) b♭
13 c` f b♭ g (f)
03퇴계원
신할아비
1 c` b♭ b♭ (f) g
6 b♭ g g f
9 b♭ b♭ f (f) b♭
13 c` f b♭ f
[표 30] <굿거리 선율A> 골격음
위의 [표 30]에서와 같이 <굿거리 선율A>는 b♭이나 c`에서 f로 하행
하는 선율로, f로 하행이 1회 또는 2회 이다.
[79양주신할아비]는 모두 b♭에서 f로 1회 하행하며 b♭은 1박에서 2박
길이로 연주하고 f에서 g로 상행하며 종지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81양
주신할아비]는 주로 b♭에서 f로 1회 하행하며 제13장단에서는 c`에서 하
행하였다. 제6장단에서와 같이 f로 하행한 뒤 g-g-(f)로 길게 f를 유지하
는 현상이 보이며, 제11장단, 제13장단에서도 f를 2박 길이로 유지하였
다.
[81송파노장]은 제1장단에서 b♭을 3박 길이로 유지한 뒤 f로 1회 하행
하며, 제6장단에서 b♭에서 f로 2회 하행하였다. 제9장단은 c`에서 시작하
여 b♭에서 f로 1회 하행하며, 제13장단은 f`-d`-d`-d`로 쇠는 가락을 연
주하고 선율의 끝에 f로 하행한다. [95송파상좌]는 제1장단에서 c`-b♭에
서 f로 1회 하행하며 제6장단과 제13장단은 2회 하행하였다. 제9장단은
d`-d`로 쇠는 가락이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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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퇴계원신할아비]는 제1장단, 제6장단, 제9장단에서 b♭에서 f로 1회
하행하였는데 b♭을 1박에서 2박 길이로 연주하였다. 제13장단은 c`-f-b♭
-f로 2회 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굿거리 선율B>
<굿거리 선율B>는 골격음 f에서 b♭으로 상행하여 종지하는 선율로
다음 선율과의 연결을 위해 c`로 상행하기도 한다.
먼저, [81양주신할아비]의 <굿거리 선율B>는 제2-3장단, 제4-5장단,
제10장단에 걸쳐 총 3회 등장하며 다음 [악보 162]와 같다.
[악보 162] 81양주신할아비 <굿거리 선율B>
위의 [악보 162]에서 보듯이, [81양주신할아비]의 제2-3장단에서 7박
길이의 골격음 f-b♭-b♭-b♭-c`-c`-b♭이 확인된다. 제2장단 제1박 f를 평
으로 농음하며 선율을 시작하여 b♭으로 상행한 뒤 6박 길이로 선율을
진행하고 종지한다. 제4-5장단은 8박의 길이의 골격음 f-d`-b♭-b♭-f-f-
d`-b♭이며 마찬가지로 첫 박 f에서 b♭으로 종지한다. 제10장단은 골격음
f-b♭-f-b♭인데 제1박 f에서 제4박 b♭으로 상행한다.
다음 [악보 163]과 같이 [81송파노장]의 <굿거리 선율B>는 제2-3장단,
제4-5장단, 제10장단에서 총 3회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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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3] 81송파노장 <굿거리 선율B>
위의 [악보 163]과 같이, [81송파노장]의 제2-3장단은 7박의 길이로 골
격음 f-b♭-b♭-b♭c`-b♭-f이며 제1박에서 f를 굵게 농음하고 제2박에서
b♭으로 상행하여 <굿거리 선율B>의 유형이 나타난다. 제3장단의 제3박
에서 다시 f로 하행한 후 종지하여 선율의 변화를 주었다.
제10장단은 골격음 f-b♭-d`-f(b♭)로 제1박에서 f를 굵게 농음하고 제2
박에서 b♭으로 진행한다. 제4박에서 다시 f-b♭으로 상행하며 선율을 종
지한다. 시김새는 f를 굵게 농음하고 c`를 흘러내리며 농음하는 것으로
진경토리와 음악적 특성이 동일하다.
[95송파노장]의 <굿거리 선율B>는 제2-3장단, 제4-5장단, 제10장단에
걸쳐 총 3회 등장하는데 다음 [악보 164]와 같다.
[악보 164] 95송파노장 <굿거리 선율B>
위의 [악보 164]에서 보듯이, [95송파노장]의 제2-3장단은 골격음 f-b♭
-b♭-c`-c`-b♭-b♭-c`로 제2장단 첫 박 f를 굵게 농음한 후 제2박에서 b
♭으로 상행하여 뻗다가 제4박에서는 c`를 흘리면서 농음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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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제3장단에서도 b♭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하다가 제4박에서 b♭
으로 종지한다.
제4-5장단의 골격음은 f-b♭-b♭-b♭-f-b♭-c`-b♭으로 제1박에서 f를 굵
게 농음하고 제2박의 b♭으로 상행하여 선율을 진행하다가 제5장단의 제
4박에서 b♭으로 선율을 끝낸다. 제10장단의 골격음은 f-b♭-d`-f(b♭)로
제1박에서 f를 굵게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제2박의 b♭으로 상행하
여 선율을 진행하다가 제4박에서 다시 f-b♭으로 선율이 마무리된다.
다음으로 [악보 165]와 같이 [03퇴계원신할아비]의 <굿거리 선율B>는
제2-3장단, 제4-5장단, 제10장단에 걸쳐 총 3회 등장한다.
[악보 165] 03퇴계원신할아비 <굿거리 선율B>
위의 [악보 165]에서 보듯이, [03퇴계원신할아비]의 제2-3장단은 7박의
길이의 골격음 f-b♭-b♭-c`-c`-c`-b♭으로 제2장단의 첫 박에서 f를 평으
로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제2박에서 b♭으로 상행하여 선율을 진행
하다가 제3장단의 제3박에서 f-b♭으로 다시 상행하며 종지한다.
제4-5장단의 골격음은 f-b♭-d`-b♭-f-d`-c`-b♭으로 역시 첫 골격음 f
에서 제2박에서 b♭으로 상행하여 선율을 진행하다가 제3장단의 제1박에
서 f로 하행한 뒤 제4박에서 b♭으로 상행하여 종지한다. 제10장단의 골
격음은 f-b♭-d`-f(b♭)로 제1박에서 f를 굵게 농음하고 제2박의 b♭으로
상행하며 제4박에서 f-b♭을 반복하며 종지한다.
이처럼 f에서 b♭으로 2회 상행하는 선율의 특징이 나타나며 이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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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선율B> 유형에 해당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굿거리 선율B>는 f에서 b♭으로 1회 또는 2회
상행하여 b♭으로 종지한다. f와 b♭에서 주로 농음하며 [81송파노장]과
[95송파노장]은 f를 굵게 농음하여 농음의 진경토리적 특성을 표현하였
다. c`는 흘러내리며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3 f b♭ b♭ b♭ c` c` b♭
4-5 f d` b♭ b♭ f f d` b♭
10 f b♭ f b♭
81송파
노장
2-3 f b♭ b♭ b♭ c` f
10 f b♭ d` f (b♭)
95송파
노장
2-3 f b♭ b♭ c` c` b♭ b♭ c`
4-5 f b♭ b♭ b♭ f b♭ c` b♭
10 f b♭ d` f d` (b♭)
03퇴계원
신할아비
2-3 f b♭ b♭ c` c` c` b♭
10 f b♭ d` f (b♭)
[표 31] <굿거리 선율B> 골격음
위의 [표 31]에서와 같이 [81양주신할아비]는 f에서 b♭으로 상행하는
선율로 b♭은 1박에서 3박 길이로 나타난다. 제2-3장단은 f에서 b♭-c`로
상행한 뒤 b♭으로 종지하고, 제4-5장단과 제10장단은 f-b♭으로 2회 상
행한다.
[81송파노장]은 제2-3장단과 제10장단에서는 f-b♭으로 진행에 이어서
c`나 d`로 상행하였다가 b♭을 거쳐 f로 하행하였다. [95송파노장]은 f에
서 b♭으로 상행하며 b♭은 1박에서 3박 길이다. 제2-3장단에서 1회, 제4
-5장단과 제10장단에서는 2회 상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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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퇴계원신할아비]는 f에서 b♭으로 상행하며 b♭은 1박에서 2박 길이
다. 제2-3장단은 1회 상행하며 제10장단은 2회 상행하는 진행이다.
이처럼 <굿거리 선율B>는 f에서 b♭으로 1회 또는 2회 상행하는데 골
격음 b♭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선율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로
상행하여 연결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b♭을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3) <굿거리 선율C>
<굿거리 선율C>는 b♭이나 c`로 시작하여 한 장단 혹은 두 장단 길이
로 선율을 진행하는 선율로, <굿거리 선율B>와 선율 진행이 유사하나 f
로 종지하지 않으며, 다른 선율로 연결하는 것이 본 선율유형의 특징이
다.
먼저, [81양주신할아비]의 <굿거리 선율C>는 다음 [악보 166]과 같이
제7-8장단, 제9장단, 제12장단에서 총 3회 출현한다.
[악보 166] 81양주신할아비 <굿거리 선율C>
위의 [악보 166]과 같이, [81양주신할아비]의 제7-8장단은 골격음 b♭-
d`-f-c`-f-f-c`-c`로 첫 골격음 b♭으로 시작하여 제8장단의 제4박에서
c`로 이어진다. 제9장단 골격음은 b♭-b♭-c`-c`로 제1박에서 b♭으로 시
작한 선율이 제4박에서 c`로 상행한다.
- 205 -
제12장단은 골격음 b♭-b♭-b♭-c`로 제1박에서 b♭으로 시작하여 제2박
에서 평으로 하는 농음이 나타나고 제4박에서 c`로 상행하여 종지하였
다.
다음으로, [81송파노장]의 <굿거리 선율C>는 제7-8장단과 제11-12장
단에서 총 2회 출현하며 아래 [악보 167]과 같다.
[악보 167] 81송파노장 <굿거리 선율C>
위의 [악보 167]에서와 같이, [81송파노장]의 제7-8장단은 8박 길이의
골격음 b♭-d`-f-b♭-b♭-g-c`-c`인데 제7장단의 첫 골격음 b♭에서 제8장
단의 마지막 골격음 c`로 상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7장단 제3박의 f
와 제8장단 제3박의 b♭에서 굵은 농음이 나타난다.
제11-12장단은 골격음 c`-b♭-b♭-c`-c`-b♭-f-b♭(c`)이며 제11장단의
첫 박에서 c`를 흘리며 농음한 후 b♭으로 하행하여 선율을 진행하다가
제12장단의 제4박에서 다시 c`로 상행한다.
[95송파노장]의 <굿거리 선율C>는 제7-8장단과 제11-12장단에서 총 2
회 출현하며 다음 [악보 16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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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8] 95송파노장 <굿거리 선율C>
위의 [악보 168]에서 보듯이, [95송파노장]의 제7-8장단은 골격음 b♭-
d`-f-b♭-f-f-c`-c`로 제7장단 제1박 b♭으로 시작하여 제8장단의 제4박
에서 c`로 진행하여 <굿거리 선율C>의 유형이 나타난다. 제7장단 제3박
과 제8장단 제2박의 f에서 굵게 농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1-12장단은 골격음 c`-b♭-f-c`-c`-b♭-b♭-c`로 제11장단의 첫 박에
서 c`를 흘리면서 반복하다가 제2박에서 b♭으로 하행한 후 제12장단의
제4박에서는 다시 c`로 상행하여 흘리며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03퇴계원신할아비]의 <굿거리 선율C>는 제7-8장단과 제11-12장단에
서 총 2회 사용하며 다음 [악보 169]와 같다.
[악보 169] 03퇴계원신할아비 <굿거리 선율C>
위의 [악보 169]와 같이, [03퇴계원신할아비]는 제7-8장단에서 골격음
b♭-d`-f-c`-b♭-f-b♭-c`이며, 제7장단의 첫 박에서 b♭으로 선율을 시작
하여 제8장단의 제3박에서 c`로 상행하였다. 제11-12장단은 골격음 c`-b
♭-f-b♭-c`-b♭-b♭-c`로, 제11장단의 첫 박에서 c`를 연주하고 제2박에서
b♭로 하행하여 평으로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2장단의 제4박에서
c`로 상행하여 <굿거리 선율C>의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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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굿거리 선율C>는 b♭이나 c`로 시작하여 한 장단 혹은 두
장단 길이로 선율을 진행하며 f나 b♭에서 농음하고 c`를 흘리며 농음하
는 진경토리선율의 특성을 보였다.





7-8 b♭ d` f c` f f c` c`
9 b♭ b♭ c` c`
12 b♭ b♭ b♭ c`
81송파
노장
7-8 b♭ d` f b♭ b♭ g c` c`
11-12 c` b♭ b♭ c` c` b♭ f b♭
95송파
노장
7-8 b♭ d` f b♭ f f c` c`
11-12 b♭ f c` c` b♭ b♭ c`
03퇴계원
신할아비
7-8 b♭ d` f c` b♭ f b♭ c`
11-12 c` b♭ f b♭ c` b♭ b♭ c`
[표 32] <굿거리 선율C> 골격음
위의 [표 32]에서와 같이 <굿거리 선율C>는 b♭이나 c`로 시작하여 한
장단 혹은 두 장단 길이로 선율을 진행하는데 종지에 골격음 c`가 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81양주신할아비]의 제9장단, 제12장단은 b♭과 c`로만 구성된 선율이며
그 외의 선율은 f로 하행하였다가 b♭이나 c`로 상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4) <굿거리 선율D>
<굿거리 선율D>는 f에서 b♭으로 상행하였다가 f로 하행하는 선율로,
f로 하행할 때 g를 거쳐 종지하며, 반종지하는 경우 f에서 다시 g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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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굿거리 선율A>와 동일한 특징으로, 마지
막 골격음이 g 로 나타나도 f가 바로 앞 음이나 뒤에 이어오는 음일 경
우 f로 하행하는 선율로 보아 <굿거리 선율D>를 분석하겠다.
<굿거리 선율D>는 [79양주신할아비]에서만 사용하는데, 다음 [악보 17
0]과 같이 제1장단 제2박-제2장단의 제2박, 제2장단 제3박-제3장단, 제4
장단 제3박-제5장단 제2박, 제5장단 제3박-제4박, 제7장단 제3박-제8장
단 제2박, 제8장단 제3-4박까지, 제9장단, 제10장단, 제11장단, 제12장단,
제13장단 등 총 11회 출현하였다.
[악보 170] 79양주신할아비 <굿거리 선율D>
위의 [악보 170]과 같이 [79양주신할아비]의 제1-2장단에서 5박의 길이
로 골격음 f-b♭-b♭-b♭-g의 선율을 진행하며 f로 시작하여 b♭으로 상행
하였다가 제2장단의 제2박에서 g-f-g로 하행 종지하였다. 이처럼 g를 거
쳐 f로 하행하고 다시 g로 상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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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2-3장단에서는 6박의 길이로 골격음 f-b♭-g-f-d-g이며 역
시 f에서 b♭으로 상행, 제3장단 제2박에서 f로 하행한 후 f-g-f-/d-f-/g
-f로 f를 유지하며 g와 d로 상행과 하행을 반복하였다. 마지막 골격음이
g이나 바로 이어 f로 하행하였으므로 역시 <굿거리 선율D>의 유형에
해당한다.
제4-5장단의 선율유형은 4박의 길이의 골격음 f-b♭-g-g인데, 제5장단
제2박에서 f로 하행한 후 g로 상행하는 반종지 형태이며, f와 b♭에서 평
으로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5장단 제3-4박은 2박의 길이의 골격
음 f-g인데 <굿거리 선율D>를 짧게 연주하여 변화를 준 것이다.
다음으로, 제7-8장단에서는 골격음 f-d`-c`-g가 출현하는데, 제8장단
제2박에서 하행하여 g-f-g-f의 선율이 나타났다. 이처럼 f로 하행하며 g
를 거치고 다시 g로 상행하였다가 f로 돌아오는 등 종지형에 f와 g를 반
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8장단의 제3-4박은 2박의 길이의 선율로 골격음 b♭-b♭이며 제4박의
마지막 음에서 f로 하행하여 <굿거리 선율D>의 b♭-f의 진행이라 할 수
있다. 제9장단은 골격음 f-b♭-f-f이고 제1박의 f를 평으로 농음한 후 b♭
으로 상행하며 제3박에서 다시 f로 하행하여 평으로 농음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제10장단은 골격음 f-b♭-g-f인데, 역시 f를 평으로 농음하면서 시작하
여 b♭으로 상행한 뒤 제4박에서 f로 종지한다. 제11장단의 골격음은 d-g
-b♭-g로 제1박의 첫 골격음은 d지만 f로 상행하며 제3박에서 b♭으로
상행한 후 제4박에서 다시 f로 하행하였다. 선율의 끝에 g로 상행하여
반종지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선율진행을 통해 <굿거리 선율D>
에 해당하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제12장단은 골격음 f-b♭-b♭-b♭으로 제1박의 f를 평으로 농음한 후 b
♭으로 상행하였다가 f-b♭으로 진행을 반복한 뒤 제4박에서 f가 출현한
다. 마지막으로, 제13장단은 골격음 f-g-b♭-g로, 제1박에서 f를 연주한
후 제3박에서 b♭으로 상행하였다가 제4박에서 다시 f로 하행하여 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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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농음한 후 g로 반종지하였다.
이와 같이 <굿거리 선율D>는 f에서 b♭으로 상행하였다가 f로 하행하
여 종지하는 선율로, g를 거쳐 하행하거나 다시 g로 상행하여 반종지하
는 것이 특징이며 [79양주신할아비]에서만 사용하였다. f와 b♭에서 주로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f b♭ b♭ b♭ (f) g
2-3 f b♭ g f d` g (f)
4-5 f b♭ g (f) g
5 f (b♭) g -
7-8 f (b♭) d` c` g (f)
8 - b♭ b♭ (f)
9 f b♭ f-f
10 f b♭ g f
11 d (f) g b♭ (f) g
12 f b♭ b♭ b♭ (f)
13 f g b♭ (f) g
[표 33] <굿거리 선율D> 골격음
위의 [표 33]에서와 같이 <굿거리 선율D>는 f에서 b♭으로 상행하며 b
♭은 1박에서 3박 길이로 출현하며 f로 하행할 때 골격음 d`, c`, g 등을
거쳐 하행하는 선율이 보인다. 제11장단은 d`로 선율을 시작하며 바로 f
로 상행하였다. 종지하는 f의 앞이나 뒤에서 g가 많이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굿거리의 선율을 분석한 결과 모두 4가지의 선율유형으로 나누어보았
으며 각 선율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굿거리 선율A>는 b♭이나 c`에서 f로 하행하는 선율로, f로 한 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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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후에 다시 한 번 상행과 하행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으며, 선율의
끝에 악구를 반종지하여 g로 상행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선율의 길이는
2박에서 1장단이다. 시김새를 보면 f와 b♭에서 농음이 나타나며 g에서
퇴성하여 진경토리에 해당하는 선율의 특성을 보인다.
<굿거리 선율B>는 f에서 b♭으로 1회 또는 2회 상행하여 한 장단에서
두 장단 길이로 선율을 진행한 후 b♭으로 종지한다. f와 b♭에서 주로 농
음이 나타나며 [81송파노장]과 [95송파노장]은 f를 굵게 농음하여 진경토
리적 특성을 표현하였다.
<굿거리 선율C>는 b♭이나 c`로 시작하여 한 장단 혹은 두 장단 길이
로 선율을 진행하는 선율로, f나 b♭에서 농음이 나타나며 c`에서 흘러내
리며 농음으로 진경토리선율의 특성을 보였다.
<굿거리 선율D>는 f에서 b♭으로 상행하였다가 f로 하행하여 종지하
는 선율로, g를 거쳐 하행하거나 f-g로 상행하는 반종지형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79양주신할아비]에서만 사용하였다. 선율의 길이는 2박,
4박, 6박의 길이로 f와 b♭에서 주로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율유형의 길이는 2박에서 2장단의 길이로 구성되며, [79양주신할아
비]에서 2박으로 구성된 선율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굿거리를 구성하는 선율 유형은 1979년 양주의 선율과 1981
년 이후의 선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염불타령, 허튼타령, 굿거리의 선율을 분석해보았는데 염불타
령은 5가지의 선율 유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선율유형 안에서 19
79년 양주에서는 골격음을 반복하거나 생략하여 선율의 길이가 4박에서
13박에 걸쳐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선율 변화의 폭이 크며, 1981년 이후
의 염불타령은 모두 한 장단 길이로 동일한 골격음을 규칙적으로 반복하
여 사용하고 있다. 진경토리에 해당하는 선율로 ‘솔-라-도-레-미’ 의 ‘솔’
음인 f는 굵게 농음하거나 평으로 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음인 g
는 길게 뻗는 경우 퇴성하며 ‘도’음인 b♭은 쭉 뻗거나 평으로 농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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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 농음을 하는 등 연주자에 따라 표현이 다양하였다. ‘레’음인 c`는
흘리며 농음하거나 퇴성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미’음인 d`도 농음하
는 경우가 있다.
허튼타령은 5가지 선율유형을 사용하고 있다. 선율의 길이는 2박에서
3장단까지이며 같은 구조의 선율유형 안에서 골격음을 반복하는 방식이
많이 나타난다. 음계는 ‘솔-라-도-레-미’와 ‘라-도-레-미-솔’의 두 가지
음계로 확인되었는데 ‘솔-라-도-레-미’의 ‘라’음인 g와 ‘라-도-레-미-솔’
의 ‘도’음인 a♭이 선율 진행상 역할이 같고 출현하는 방식이 일치하여
결과적으로 동일한 악곡으로 볼 수 있다. ‘라-도-레-미-솔’의 ‘라’음인 f
와 ‘레’음인 b♭을 농음하는 반경토리의 특징을 보인다
굿거리는 2박(0.5장단)에서 2장단 길이로 선율을 진행하며 4가지 선율
유형을 사용하고 있다. 1979년 양주의 선율유형은 1981년 이후의 선율유
형과 다르며 선율의 길이는 주로 2박(0.5장단)과 4박(1장단)을 사용하였
다. 1981년 이후의 양주별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 퇴계원산대놀이는 주
로 1장단 또는 2장단 길이의 선율을 사용하였다. ‘솔-라-도-레-미’ 구성
의 5음 음계이며, ‘솔’과 ‘도’를 농음하고 ‘라’와 ‘레’는 퇴성하거나 흘리며
농음하는 진경토리의 특성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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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산대놀이 선율 구조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선율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대놀이 음
악의 선율구조와 그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장단별 악곡에 나타난 선율구조를 보고자 하는데, 염불타령, 허튼
타령, 굿거리 순으로 선율구성을 표를 통해 확인하겠다. 각 선율유형이
서로 다른 길이로 연주되고 있으므로 선율유형별 연주길이를 연도별로
살펴봄으로써 산대놀이 음악의 구조가 시대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선율의 변주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변
주의 형태를 경과음 변주, 리듬형 변주, 선율의 확장과 축소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예시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산대놀이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그
구조적 틀 안에서 즉흥성과 독창성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 선율의 구조




1 2 3 4 5 6 7 8 9 10 11 12
79
양상 A C A C E A E B
79




양옴 A E A C D A D B B
81
양상 A B C D A B A B C D A B
81
양노 A B C D A B A B C D A B
81
송상 A B C D A B A B C D C B
81
송노 A B C D A B A B' C D C B
95
송상 A B C D A B A B C D C B
95
송노 A B C D A B A B C D -　 -　
03
퇴상 A B C D A B A B C D C B
03
퇴노 A B C D A B A B C D C B
[표 34] 염불타령 장단별 선율구성
위의 [표 34]에서와 같이 [79양주상좌]는 <염불 선율A>, <염불 선율
B>, <염불 선율C>, <염불 선율E>의 4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79양주노
장]은 <염불 선율A>, <염불 선율C>, <염불 선율E>의 3가지 유형이 나
타나며, [79mbc양주옴중]은 <염불 선율A>, <염불 선율B>, <염불 선율
C>, <염불 선율D>, <염불 선율E> 의 5가지 선율유형을 사용하였고, 19
81년 이후부터는 모두 <염불 선율A>, <염불 선율B>, <염불 선율C>,
<염불 선율D>의 4가지 선율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율구성을 보면 [79양주상좌]는 <염불 선율A-C-A-C-E-A-E-B>의
순서로 연주하며, [79양주노장]의 선율을 보면 <염불 선율A-E-A-E-C-
C-E-E-A>의 순서로 연주하였다. [79mbc양주옴중]의 선율은 <염불 선
율A-E-A-C-D-A-D-B-B>의 순서이며 제3장단은 <염불 선율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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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 선율A>가 교차하는 선율로 서로 맞물려있는 부분이다.
[81양주상좌]와 [81양주노장]은 선율구성이 동일하며 <염불 선율A-B-
C-D-A-B-A-B-C-D-A-B>의 순서로 연주하였다. [81송파상좌], [81송
파노장], [95송파상좌], [03퇴계원상좌], [03퇴계원노장]은 선율 구성이 동
일하며 <염불 선율A-B-C-D-A-B-A-B-C-D-C-B>의 순서로 연주하
였다. [95송파노장]은 10장단만 연주하며 선율의 순서는 <염불 선율A-B
-C-D-A-B-A-B-C-D>이다.
이와 같이 [79양주상좌]와 [79양주노장]과 [79mbc양주옴중]은 선율구성
의 순서가 서로 다르며 그에 비해 [81양주상좌]와 [81양주노장], [81송파
상좌], [81송파노장], [95송파상좌], [95송파노장], [03퇴계원상좌], [03퇴계
원노장]은 모두 연주하는 순서가 일정하게 나타난다.
또한 1979년 양주의 선율은 반드시 장단의 첫 박이 아난 장단의 중간
에서부터 선율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 선율을 시작하는데 있어 장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의 선율은 장단의 길이
와 선율형이 일치한다.




년도 선율 0.5 1 1.5 2.5 3
1979년
A - 2 4 1 2
B - 1　 2 - -
C - 5 2 - -
D - -　 -　 - -
E 3 1 3 - -
1981년
A -　 14 - - -
B - 16 - - -
C - 10 - - -
D - 8 - - -
E - -　 - - -
1995년
A - 6 - - -
B - 7 - - -
C - 5 - - -
D - 4 - - -
E - - - - -
2003년
A - 6 - - -
B - 8 - - -
C - 6 - - -
D - 4 - - -
E - -　 - - -
합계 3 103 11 1 2
[표 35] 염불타령 선율 길이 연도별 비교
위의 [표 35]와 같이, 1979년의 염불타령은 0.5장단 길이의 선율이 <염
불 선율E>에서 3회 출현하고, 1장단 길이의 선율은 <염불 선율A>에서
2회, <염불 선율C>에서 3회, <염불 선율E> 1회로 나타났으며, 1.5장단
은 <염불 선율A>에서 4회, <염불 선율 B>에서 3회, <염불 선율C>는
2회, <염불 선율E>는 3회 출현한다. 그리고 2.5장단 길이의 선율은 <염
불 선율A>에서 1회, 3장단 길이의 선율은 <염불 선율A>에서 2회 나타
난다.
이를 통해 1박 길이의 선율은 모든 선율유형에서 사용하며, <염불 선
율A>의 길이가 1장단에서 3장단의 길이까지 가장 길게 연주될 수 있으
며, <염불 선율E>는 0.5장단에서 1.5장단으로 가장 짧게 연주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율 전체를 보면 0.5장단 길이의 선율은 3회, 1장단 길이의 선율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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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1.5장단 길이는 12회, 2.5장단 길이의 선율은 1회, 3장단 길이는 2회
로 1장단 길이의 선율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979년에는 0.5장단부터 3장단에 이르기까지 신축성 있는
길이의 선율이 사용되었으며, 1981년 이후에는 모두 1장단 길이로 이루
어진 선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염불타령은 1979년과 그 이후의 장단별 선
율 구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1979년의 염불타령은 선율구성의 순서가
불규칙하며 선율의 길이는 0.5장단에서 3장단에 이르기까지 신축성 있게
사용하는 반면, 1981년 이후에는 선율의 순서가 규칙적으로 일정하며 모
두 1장단 길이로 이루어진 선율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79
양상 A B B C D B B A A B B A
79
양노 B B C A B C A B C D
79
양옴 A B C A　 B C A B D B
81
양상 A B C D C A B C A B
81
양노 A B C A B C D C A B
81
송상 A E B B C D A B B A CC
81
송노 A A C A D D A C A B
95
송상 A A -　 　- -　 D 　- -　
95
송노 A D -　 -　 D 　- - -　 　-
03
퇴상 A B B B A B A B B
03
퇴노 A B A B D B B B C
장단
선율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79
양상 D B B C A -　 -　 -　 -　 -　 -　 -　
79
양노 B C A B C E C D E
79
양옴 B C A A B B A A B B A D
81
양상 C D C A B C D
81
양노 C D C A B C A B C D
81
송상 D B C A A E E D B
81
송노 D D B B D D A B
95
송상 　- -　 　- -　 　- -　 -　 A -　 　- -　 　-
95
송노 　- 　- -　 　- -　 　- A - 　- -　 　- -　
03
퇴상 E D B A B E E B E
03
퇴노 A B A A C B A D B A
[표 36] 허튼타령 장단별 선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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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6]에서와 같이 [79양주상좌]는 <허튼 선율A>, <허튼 선율
B>, <허튼 선율C>, <허튼 선율D>의 4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79양주노
장]은 <허튼 선율A>, <허튼 선율B>, <허튼 선율C>, <허튼 선율D>,
<허튼 선율E>의 5가지 유형이 나타나며, [79mbc양주옴중]은 <허튼 선
율A>, <허튼 선율B>, <허튼 선율C>, <허튼 선율D>의 4가지 선율유형
이 사용되었다.
[81양주상좌]와 [81양주노장]은 <허튼 선율A>, <허튼 선율B>, <허튼
선율C>, <허튼 선율D>의 4가지 선율유형을 사용하며, [81송파상좌]는
<허튼 선율A>, <허튼 선율B>, <허튼 선율C>, <허튼 선율D>, <허튼
선율E>의 5가지 유형, [81송파노장]은 <허튼 선율A>, <허튼 선율B>,
<허튼 선율C>, <허튼 선율D>의 4가지 선율유형을 사용하였다.
[95송파상좌]와 [95송파노장]은 <허튼 선율A>과 <허튼 선율D>의 2가
지 선율유형만이 확인되었다. [03퇴계원상좌]는 <허튼 선율A>, <허튼
선율B>, <허튼 선율D>, <허튼 선율E>의 3가지 선율유형, [03퇴계원노
장]은 <허튼 선율A>, <허튼 선율B>, <허튼 선율C>, <허튼 선율D>의
4가지 선율유형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허튼타령은 악곡별 사용하는 선율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모든 악곡에서 4가지에서 5가지의 선율유형을 사용하며 <허튼 선율A>,
<허튼 선율B>, <허튼 선율D>는 빠짐없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허튼타령 선율구성을 보면 [79양주상좌]는 17장단에 걸쳐 <허튼 선율
A-B-B-C-D-B-B-A-A-B-B-A-D-B-B-C-A>의 순서로 연주하며, [79
양주노장]은 24장단에 걸쳐 연주하는데 <허튼 선율B-B-C-A-B-C-A-B
-C-D-B-C-A-B-C-E-C-D-E>의 순서이다. [79mbc양주옴중]의 선율
유형 순서는 <허튼 선율A-B-C-A-B-C-A-B-D-B-C-A-A-B-B-A-A
-B-B-A-D>이다.
[81양주상좌]는 <허튼 선율 A-B-C-D-C-A-B-C-A-B-C-D-C-A-B-
C-D>의 순서, [81양주노상]은 <허튼 선율A-B-C-A-B-C-D-C-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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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A-B-C-A-B-C-D>의 순서로 연주한다.
[81송파상좌]는 <허튼 선율 A-E-B-C-B-C-D-A-B-B-A-C-D-B-C-
A-A-E-E-D-B>, [81송파노장]은 <허튼 선율 A-A-C-A-D-D-A-C-A
-B-D-D-B-B-D-D-A-B>의 순서로 연주하였다.
[95송파상좌]와 [95송파노장]은 선율의 일부만 확인 되었는데 <허튼
선율 A-A-D-A>, <허튼 선율 A-D-D-A>를 연주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03퇴계원상좌]는 <허튼 선율A-B-B-B-B-A-B-A-B-B-E-D-B-A-B
-E-E-B-E>, [03퇴계원노장]은 <허튼 선율A-B-A-B-D-B-B-B-C-A-
B-A-C-B-A-D-B-A>의 순서로 연주하였다.
이처럼 [81양주상좌]를 제외하면 모두 <허튼 선율A>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뒤에 이어지는 선율유형의 순서는 모두 다르며, 순서를
구성하는 방식 또한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허튼타령의 선율유형별 연주의 길이를 연도별로 살펴보
면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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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년도 선율 0.5 1 1.5 2 2.5 3
1979년
A 1 3 7 6 - -
B 6 11 2 3 - -
C 1 10 - -
D - 3 1 2 - -
E - 2 - - - -
1981년
A 1 16 - 3 - -
B 2 14 1 2 - -
C - 19 - - - -
D - 6 - 1 1 7
E - 3 - - - -
1995년
A - 2 - 3 - -
B - - - - - -
C - - - - - -
D - - - 1 - 1
E - - - - - -
2003년
A - 6 - 4 - -
B - 15 - 2 - -
C - 1 - 1 - -
D - - - 3 - -
E - 2 - 2 - -
합계 - 11 113 11 33 1 8
[표 37] 허튼타령 선율 길이 연도별 비교
위의 [표 37]을 보면 1979년 허튼타령은 0.5장단 길이의 선율이 <허튼
선율A>에서 1회, <허튼 선율B>에서 6회, <허튼 선율C>에서 1회 출현
하며, 1장단 길이의 선율은 <허튼 선율A>에서 3회, <허튼 선율B>에서
11회, <허튼 선율C>에서 10회, <허튼 선율D>에서 3회, <허튼 선율E>
에서 2회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장단 길이의 선율은 <허튼 선율
A>에서 6회, <허튼 선율B>에서 3회, <허튼 선율D>에서 2회 출현하며,
2장단 길이의 선율은 <허튼 선율A>에서 6회, <허튼 선율B>에서 3회,
<허튼 선율D>에서 2회 출현하였다.
다음으로 1981년 허튼타령의 선율길이를 보면 0.5장단 길이의 선율은
<허튼 선율A>에서 1회, <허튼 선율B>에서 2회 나타나며, 1장단 길이의
선율은 <허튼 선율A>에서 16회, <허튼 선율B>에서 14회, <허튼 선율
C>에서 19회, <허튼 선율D>에서 6회, <허튼 선율E>에서 3회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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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 1.5장단 길이의 선율은 <허튼 선율B>에서 1회, 2장
단 길이의 선율은 <허튼 선율A>에서 3회, <허튼 선율B>에서 2회, <허
튼 선율D>에서 1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의 확인된 선율 중 1장단 길이의 선율은 <허튼 선율A>에서 2
회, 2장단 길이의 선율이 <허튼 선율 D>에서 4회 출현했다.
2003년 허튼타령 선율의 길이를 보면 1장단 길이의 선율은 <허튼 선
율A>에서 6회, <허튼 선율B>에서 15회, <허튼 선율C>에서 1회, <허튼
선율E>에서 2회 확인되며, 2장단 길이의 선율은 <허튼 선율A>에서 4
회, <허튼 선율B>에서 2회, <허튼 선율C>에서 1회, <허튼 선율D>에
서 3회, <허튼 선율E>에서 2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율 전체를 보면 0.5장단 길이가 11회 사용되었으며 1장단 길이의 선
율이 113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1.5장단 길이는 11회, 2장단 길이의
선율은 33회, 2.5장단 길이는 1회, 3장단 길이의 선율이 8회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허튼타령 선율유형의 길이를 보면 1979년도에는 0.5장단에
서 2장단 길이의 선율을 연주하며, 1981년도에는 0.5장단 길이부터 3장단
길이로 1979년에 비해 선율을 더 길게 확장하는 면이 나타났다. 1995년
도의 확인된 선율유형은 1장단에서 2장단 길이로 0.5장단 단위의 선율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2003년도에는 1995년과 마찬가지로 1장단에서
2장단 길이의 선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굿거리의 선율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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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79
양신 -　D D A D D A A D D D D D D D
81
양신 A B B A C C B C A
81
송노 A B B A C A B C A
95
송노 A B B A C A B C A
03
퇴신 A　 B B A C A B C A
[표 38] 굿거리 장단별 선율구성
위의 [표 38]에서와 같이 [79양주신할아비]는 <굿거리 선율A>, <굿거
리 선율D>의 2가지 선율유형을 사용하며 1981년 이후부터는 모두 <굿
거리 선율A>, <염불 선율B>, <염불 선율C>의 3가지 선율유형을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율구성을 보면 [79양주신할아비]는 <굿거리 선율 D-D-A-D-D-A-
A-D-D-D-D-D-D-D>의 순서로 연주하며 [81양주신할아비]는 <굿거리
선율 A-B-B-A-C-C-B-C-A>의 순서로 연주하였다.
[81송파노장], [95송파노장], [03퇴계원신할아비]은 13장단에 걸쳐 모두
같은 선율구성을 보이는데, <굿거리 선율 A-B-B-A-C-A-B-C-A>의
순서이다.
이와 같이 나타난 허튼타령의 선율유형별 연주의 길이를 연도별로 살
펴보면 [표 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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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년도 선율 0.5 1 1.5 2
1979년
A 2 1 - -
B - - - -
C - - - -
D 2 8 1 -
1981년
A - 7 - -
B - 1 - 5
C - 2 - 3
D - - - -
1995년
A - 4 - -
B - 1 - 2
C - - - 3
D - - - -
2003년
A - 4 - -
B - 1 - 2
C - - - 3
D - - - -
합계 4 29 1 18
[표 39] 굿거리 선율 길이 연도별 비교
위의 [표 39]와 같이 1979년 굿거리 선율유형의 길이를 보면 0.5장단
길이의 선율이 <굿거리 선율A>에서 2회, <굿거리 선율D>에서 2회 출
현하으며, 1장단 길이의 선율은 <굿거리 선율A> 1회, <굿거리 선율D>
에서 8회 나타났다. 1.5장단 길이의 선율은 <굿거리 선율D>에서 사용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981년 선율유형의 길이를 보면 1장단 길이의 선율은 <굿거리 선율
A>에서 7회, <굿거리 선율B>에서 1회, <굿거리 선율C>에서 2회 사용
하며, 2장단 길이의 선율은 <굿거리 선율B>에서 5회, <굿거리 선율C>
에서 3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95년 굿거리의 선율유형은 1장단 길이 선율이 <굿거리 선율A>에서
4회, <굿거리 선율B>에서 1회, 2장단 길이의 선율이 <굿거리 선율B>에
서 2회, <굿거리 선율C>에서 3회 출현하였다.
2003년 굿거리에서는 1장단 길이의 선율을 <굿거리 선율A>에서 4회,
<굿거리 선율B>에서 1회 사용하며, 2장단 길이의 선율은 <굿거리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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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서 2회, <굿거리 선율C>에서 3회 출현하였다.
선율 전체를 보면 0.5장단 길이의 선율이 4회 사용되었으며 1장단 길
이의 선율이 29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5장단 길
이의 선율은 1회, 2장단 길이의 선율 18회로 나타났다.
이처럼 1979년에는 0.5장단에서 1장단 길이의 선율유형이 주를 이루어
0.5장단(2박)을 선율의 기준으로 삼고 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981
년 이후로는 1장단에서 2장단 길이의 선율유형을 사용하여 1장단 이상으
로 선율의 길이가 길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굿거리의 선율은 1979년도에는 2가지 유형의
선율로 동일선율을 반복하여 선율을 구성하며, 1981년 이후로는 3가지
유형의 선율을 사용하였고 1979년 선율에서 주로 사용한 <굿거리 선율
D>는 출현하지 않는다. 선율의 길이는 1979년도에는 0.5장단에서 1.5장
단, 1981년 이후로는 1장단에서 2장단 길이로 연주하여 선율유형의 길이
가 전체적으로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염불타령은 1979년도에는 선율유형이 출현하
는 순서가 불규칙하고, 각 악곡별로 사용하는 선율유형 또한 다르게 나
타난다. 1981년 이후에는 선율유형이 출현하는 순서가 규칙적이며, 각 악
곡에서 사용하는 선율유형도 동일하다.
허튼타령은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악곡에서 출현하는 선율유형의 순서
가 불규칙하며 사용하는 선율유형도 규칙적이지 않다.
굿거리는 1979년도에는 사용하는 선율유형의 순서는 불규칙하고 동일
한 선율유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다. 1981년 이후에는 선율유형
의 순서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나타나며, 사용하는 선율유형도 동일하다.
선율유형의 길이는 염불타령이 1979년에 0.5장단에서 3장단으로 불규
칙하며, 1981년 이후에는 선율유형의 길이가 모두 1장단으로 동일한 양
상을 보인다.
허튼타령은 1979년에 0.5장단에서 2장단, 1981년에 0.5장단에서 3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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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후로는 1장단에서 2장단 길이로 불규칙하다.
굿거리는 1979년에는 선율의 길이가 0.5장단에서 1.5장단의 길이로 각
각 다르며, 1981년 이후에는 1장단에서 2장단 길이의 규칙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선율 구성 방식이 염불타령과 굿거리는 1979년도의 선율에
서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1981년 이후는 규칙적으로 정형화 되었으며 허




산대놀이 반주음악인 염불타령, 허튼타령, 굿거리의 선율을 분석해본
결과 여러 가지 변주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를 경과음 변주, 리듬형 변
주, 선율의 확장과 축소로 나눌 수 있다.
경과음 변주는 선율 유형 중 골격음이 모두 동일한 선율을 발췌하여
비교할 것이며, 리듬형 변주는 동일한 선율유형이더라도 골격음이 다르
게 나타는 경우 리듬의 변주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다음으로 동일한 선
율유형 안에서 골격음의 반복과 축소에 의한 변주는 어떠한지 알아보겠
다.
1) 경과음 변주
경과음은 골격음의 앞뒤를 꾸며주거나 골격음 사이 진행을 위해 사용
하는 음을 뜻한다. 염불타령에서는 경과음 변주형식은 전체적으로 유사
하게 나타나지만 그 중 두 가지 변주형태를 발췌하면 <염불 선율A> 중
[81양주상좌] 제1장단, [95송파상좌] 제1장단, [03퇴계원상좌] 제1장단과,
<염불 선율B>의 [81양주상좌] 제2장단, [81송파노장]제2장단, [03퇴계원
상좌] 제2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허튼타령의 경과음 변주형식은 <허튼 선율B>의 [81양주상좌] 제2장
단, [81양주상좌] 제9장단, [81송파상좌] 제24장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굿거리는 <굿거리 선율B>의 [81양주신할아비] 제2장단, [81송파노장] 제




염불타령의 선율 중 골격음이 모두 동일하며 경과음 변주를 사용하는
선율은 다음 [악보 171]과 같다.
[악보 171] 경과음 변주 염불타령 예시악보 1
위의 [악보 171]에서와 같이 [81양주상좌]의 제1장단, [95송파상좌]의
제1장단, [03퇴계원상좌]의 제1장단은 모두 <염불 선율A>에 해당하며
골격음은 g-f-b♭-f-b♭-f로 동일하다.
먼저 [가] 부분을 보면 [81양주상좌] 제1장단의 골격음 g의 뒷 꾸밈음
으로 f-b♭-c`-b♭을 사용하였고, [95송파상좌] 제1장단은 골격음 g의 앞
꾸밈음으로 b♭을 사용하였다. 골격음 f가 나타나는 [나]에서 [81양주상
좌] 제1장단은 앞 꾸밈음으로 g, [95송파상좌] 제1장단은 b♭, [03퇴계원
상좌] 제1장단은 c`-c로 경과음이 나타난다.
[다] 부분은 골격음 f에서 다음 골격음 b♭으로 상행하는데 경과음 사
용을 보면 [81양주상좌]의 제1장단은 f의 앞 꾸밈음으로 g를 사용하고
뒷 꾸밈음으로 c`-e♭`-c`를 사용하며, [95송파상좌] 제1장단에서는 앞 꾸
밈음 g, 뒷 꾸밈음으로 c`-d`-c`, [03퇴계원상좌]는 앞 꾸밈음 g, 뒷 꾸밈
음으로 d`-c`를 사용하였다. [다]에서는 앞 꾸밈음은 모두 동일하며 뒷
꾸밈음에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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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악보 172]에서 염불타령의 경과음 변주방식을 한번 더 살펴보겠
다.
[악보 172] 경과음 변주 염불타령 예시악보 2
위의 [악보 172]의 [81양주상좌]의 제2장단, [81송파노장]의 제2장단, [0
3퇴계원상좌]의 제2장단은 모두 <염불 선율B>의 선율유형으로 골격음
은 f-b♭-f-b♭으로 모두 동일하다.
[가] 부분에서 골격음 f는 g로 상행하는데 [81양주상좌]는 굴리며 굵게
농음하고 g로 진행하며, [81송파노장]은 b♭-d로 앞을 꾸미고 굵게 농음
한 후 g로 상행하였다. [03퇴계원상좌]는 앞 꾸밈음 없는 골격음 f를 평
으로 농음한 후 b♭을 거쳐 g로 상행하였다. [나]의 골격음 b♭을 보면 [8
1양주상좌]와 [03퇴계원상좌]는 g-f로 앞을 꾸미고 [81송파노장]은 꾸미
지 않았다.
이와 같이 염불타령에서 동일한 선율을 경과음을 이용해 변주하는 방
식은 경과음을 골격음 앞에 사용하거나 뒤에 사용함으로 선율의 차이를




허튼타령의 선율 중 골격음이 모두 동일하며 경과음 변주를 사용하는
선율은 다음 [악보 173]과 같다.
[악보 173] 경과음 변주 허튼타령 예시악보
위의 [악보 173]과 같이 [81양주상좌]의 제2장단, [81양주상좌]의 제9장
단, [81송파상좌]의 제24장단은 모두 <허튼 선율B>의 선율유형에 해당
하며 골격음은 c`-c`-c`-f로 동일하다.
[가] 부분에서는 골격음 c`를 연주하는데 제2박의 골격음이 c`로 음의
진행 방향이 동일한 상태에서 모두 다른 경과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먼저 [81양주상좌] 제2장단은 c`의 뒷 꾸밈음으로 c`-e♭`을 사용하
며 [81양주상좌] 제9장단은 c`의 뒷 꾸밈음으로 c-b♭-c`를 사용하였다.
[81송파상좌] 제24장단에서는 c`의 뒷 꾸밈음으로 e♭`-c`-b♭을 사용하였
다.
[나] 부분에서는 골격음 c`가 제4박의 골격음 f로 하행하는 과정의 경
과음이 나타나는데, [81양주상좌]의 제2장단에서는 뒷 꾸밈음으로 c`-b♭
-a♭을 순차하행하며 연주하고 [81양주상좌] 제9장단에서는 뒷 꾸밈음으
로 b♭-a♭을 연주하며, [81송파상좌] 제24장단은 골격음 c`의 뒷 꾸밈음
으로 e♭`-a♭으로 상행하였다가 하행하며 연주하였다.
세 선율 모두 f로 하행하는 과정에서 a♭을 거쳐 하행하는 것은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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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과음을 모두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허튼타령에서 동일한 선율의 골격음을 경과음을 이용해 변
주하는 방식은 주로 뒷 꾸밈음을 경과음으로 사용하여 변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과음의 출현 횟수나 음 높이에 차이를 줌으로 변주한다.
(3) 굿거리
굿거리의 선율 중 골격음이 모두 동일하며 경과음 변주를 사용하는 선
율은 다음 [악보 174]와 같다.
[악보 174] 경과음 변주 굿거리 예시 악보
[악보 174]와 같이 [81양주신할아비]의 제2장단, [81송파노장]의 제2장
단, [95송파노장]의 제4장단, [03퇴계원신할아비]의 제4장단은 <굿거리
선율B>의 앞부분에 속하는 선율로 골격음은 f-b♭-b♭-b♭으로 모두 동
일하다.
먼저 [가] 부분을 보면 골격음 f로 제2박의 b♭으로 상행하는 선율인데
[81양주신할아비] 제2장단과 [81송파노장] 제2장단, [95송파노장]의 제4장
단에서는 골격음 f의 뒷 꾸밈음으로 g를 사용하며, [03퇴계원신할아비]
제4장단에서는 f의 앞 꾸밈음으로 g를 사용하고 뒷 꾸밈음으로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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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g를 사용하였다.
[나]에서는 골격음 b♭을 연주하는데 [81양주신할아비] 제2장단은 뒷
꾸밈음으로 g-f를 사용하였고 [81송파노장] 제2장단은 b♭의 뒷 꾸밈음으
로 g를 사용하였다. [03퇴계원신할아비] 제4장단은 제2박의 선율에서 시작
한 d`에서 하행하여 c`를 거쳐 b♭에 도달하여 앞 꾸밈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의 골격음 b♭에서는 [81양주신할아비] 제2장단은 뒷 꾸밈음으로 d`를
사용하며, [81송파노장] 제2장단은 뒷 꾸밈음으로 d`-c`를 사용하였다. [95송
파노장] 제4장단은 뒷 꾸밈음으로 c`-b♭을 연주하며 [03퇴계원신할아비] 제
4장단은 뒷 꾸밈음으로 c`-d`-c`-b♭을 연주하였다.
이처럼 굿거리에서 동일한 골격음의 선율진행에서 경과음으로 변주하
는 방식은 골격음의 앞 꾸밈음이나 뒷 꾸밈음을 사용하며 그 중 뒷 꾸밈
음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과음의 음에 변화를 주거나 경과
음이 출현하는 횟수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염불타령의 경과음 변주는 골격음을 중심으로 앞
꾸밈음이나 뒤를 꾸며주는 형식으로 일정한 규칙은 나타나지 않았다.
허튼타령의 경과음 변주는 항상 골격음의 뒤에 이어 경과음 변주를 하
는 특징이 나타났으며, 굿거리는 골격음의 앞 경과음과 뒷 부분의 경과
음이 나타나는데 주로 골격음 뒤의 경과음 변주가 더 많이 나타난다. 또
한 경과음으로 사용하는 음높이나, 경과음의 출현 횟수는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2) 리듬형 변주
동일한 선율진행에서 골격음이 다르게 나타나는 리듬형 변주방식은
<염불 선율B>에 해당하는 [81양주상좌] 제12장단, [81송파상좌]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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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03퇴계원상좌] 제6장단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허튼타령에서는 <허튼
선율A>의 [81양주상좌] 제8장단, [81양주상좌] 제11장단, [81양주노장]
제11장단, [81양주노장] 제18장단, 굿거리는 <굿거리 선율B>의 [81양주
신할아비] 제5장단, [03퇴계원신할아비] 제5장단, <굿거리 선율C>의 [81
송파노장] 제11장단, [95송파노장] 제11장단, [03퇴계원신할아비] 제11장
단에서 나타난다.
(1) 염불타령
염불타령 선율 중 선율진행은 같으나 골격음이 다르게 나타나는 리듬
형 변주방식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악보 175]에서 볼 수 있다.
[악보 175] 리듬형 변주 염불타령 예시악보
위 [악보 175]의 세 악보는 모두 <염불 선율B>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그러나 골격음을 보면 [81양주상좌]의 제12장단은 f-g-B♭-b♭-b♭-c`이
며, [81송파상좌]의 제6장단은 f-B♭-f-b♭-b♭-c`, [03퇴계원상좌]의 제6
장단은 f-g-B♭-b♭-b♭-c`로 [81송파상좌] 제6장단의 제2박, 제3박의 골
격음이 다르게 나타난다.
[가] 부분을 보면 골격음 f로 [81양주상좌] 제12장단에서 점8분음표, [8
1송파상좌] 제6장단의 골격음 f는 4분음표, [03퇴계원상좌] 제6장단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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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음표로 길이가 모두 다르다. [나]는 골격음 f에 이어지는 g음으로 [81
양주상좌] 제12장단은 8분음표와 점4분음표를 이어 연주하며 [81송파상
좌]는 8분음표 길이, [03퇴계원상좌]는 8분음표 길이로 연주하였다. 연주
하는 위치를 보면 [81양주상좌] 제12장단과 [81송파상좌] 제6장단은 제1
박의 3소박이며 [03퇴계원상좌]는 제2박의 1소박 위치에서 연주하였다.
다음으로 [다]의 B♭은 [81양주상좌] 제12장단에서 점8분음표로 연주하
며 제3박의 1소박에서 출현하며, [81송파상좌] 제6장단은 8분음표 길이로
제2박의 2소박 위치에서 출현한다. [03퇴계원상좌] 제6장단의 B♭은 점4
분음표 길이며 제2박의 끝에 출현하여 제3박까지 이어간다.
[라] 부분을 보면 f를 연주하는데 [81양주상좌] 제12장단에서는 16분음
표길이의 짧은 음이며, [81송파상좌] 제6장단에서는 4분음표길이의 골격
음이다. [03퇴계원상좌] 제6장단의 f음은 8분음표 길이로 제3박의 3소박
에서 연주하였다.
이처럼 염불타령은 출현하는 음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형의 변주
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2) 허튼타령
허튼타령 선율 중 선율 진행은 같으나 골격음이 다르게 나타나는 리듬
형 변주경우를 보면 다음 [악보 17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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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6] 리듬형 변주 허튼타령 예시악보
위의 [악보 176]과 같이 네 선율은 모두 <허튼 선율A>에 해당하는 선
율로 동일한 선율구조를 보이는데, 각 선율의 골격음을 보면 . [81양주상
좌] 제8장단은 f-a♭-c`-c`, [81양주상좌] 제11장단f-a♭-c`-e♭, [81양주노
장-제11장단]은 f-a♭-c`-c`, [81양주노장-제18장단] a♭-c`-c`로 골격음이
일부 다르게 나타난다.
[가]를 보면 골격음 f를 연주하는 부분으로 [81양주상좌] 제8장단에서
8분쉼표 뒤에 4분음표길이로 f를 연주하며 [81양주상좌] 제11장단은 점4
분음표길이로 연주하였다. [81양주노장] 제11장단에서 f는 4분쉼표 뒤에
8분음표로 연주하며 [81양주노장] 제18장단에서는 제1박에서 점4분쉼표
로 나타나 f를 연주하지 않고 생략하였다.
[나] 부분을 보면 [81양주상좌] 제8장단에서 골격음 c`로 4분음표 길이
로 연주하였다. [81양주상좌] 제11장단은 제3박에서 c`를 연주한 후 제4
박에서는 c`음을 생략하고 4분쉼표 길이로 선율을 쉬어 마지막 8분음표
길이로 연주한 e♭`이 골격음으로 나타났다. [81양주노장] 제11장단과 [81
양주노장] 제18장단의 c`는 모두 4분음표 길이로 골격음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허튼타령에서는 음의 길이에 변화를 주거나 생략을 통한 리듬
형 변주 방식을 사용하며 쉼표를 이용한 변주방식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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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굿거리
굿거리에서 선율 진행은 같으나 골격음이 다르게 나타나는 리듬형 변
주경우를 보면 다음 [악보 177]과 같다.
[악보 177] 리듬형 변주 굿거리 예시악보 1
위의 [악보 177]에 나타난 두 선율은 <굿거리 선율B>에 해당하는 선
율로 [81양주신할아비] 제5장단의 골격음은 f-f-d`-b♭이며 [03퇴계원신
할아비] 제5장단의 골격음은 f-d`-f-b♭으로 제2박과 제3박의 골격음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 차이는 제2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81양주
신할아비] 제5장단은 g-f로 제2박의 선율을 연주하고 제3박에서 d`로
상행하지만 [03퇴계원신할아비] 제5장단에서는 제2박에서 f로의 하행을
생략한 채 바로 d`로 상행하였다. 이러한 음의 생략을 통한 변주방식으
로 [가]와 같이 d`의 위치가 변화하였다.
[악보 178] 리듬형 변주 굿거리 예시악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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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위의 [악보 178]에서 굿거리의 리듬형 변주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 선율은 모두 <굿거리 선율C>로 동일한 선율 유형이나 골격
음을 비교해보면 [81송파노장] 제11장단은 c`-b♭-b♭-c`이며, [95송파노
장] 제11장단은 c`-b♭-f-c`, [03퇴계원신할아비] 제11장단의 골격음은 c`
-b♭-f-b♭으로 제3-4박의 골격음이 다르게 나타난다.
[81송파노장]에서는 [가]의 f를 16분음표로 짧게 연주한 후 잠시 쉬었
다가 [나]의 b♭으로 상행하여 제3박의 제3소박에서 제4박의 제1소박까지
음을 이어 연주하였다. 이러한 음의 길이로 제3박의 골격음이 b♭이 되었
다.
[95송파노장]의 제11장단과 [03퇴게원신할아비] 제11장단은 [가]의 f를
점8분음표 길이로 연주하여 제3박의 골격음으로 삼았으며 [나]의 b♭은
[95송파노장] 제11장단은 8분음표길이로 연주하여 제3박에서 음을 마쳤
으며 [03퇴계원신할아비] 제11장단은 제3박의 제3소박에서 제4박의 제1
소박까지 음을 연장하여 b♭을 제4박의 골격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굿거리의 리듬형 변주는 경과음을 생략하여 다음에 출현하는
음이 위치를 이동하거나 음의 길이에 변화를 줌으로서 리듬의 변화를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리듬형 변주방식을 살펴보았는데 염불타령은 출현하는 음 길
이의 변화를 통한 변주방식을 사용하며 허튼타령에서는 음의 길이에 변
화를 주거나 생략을 통한 리듬형 변주 방식을 사용하며 음을 생략한 자
리에 다음 음을 연주하지 않고 쉼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굿거리는 경과음을 생략하여 다음에 출현하는 음이 위치를 이동하거나
음의 길이에 변화를 줌으로서 선율을 변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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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율의 확장과 축소에 의한 변주
동일한 선율 유형 안에서, 유형의 특징으로 삼은 골격음을 반복하거나
생략함으로서 나타나는 선율의 확장과 축소에 의한 변주방식은 <염불
선율A>의 [79양주상좌] 제1-3장단, [81양주상좌] 제1장단과 <염불 선율
B>의 [79양주노장] 제4-6장단, [79mbc양주옴중] 제1장단, [81양주상좌]
제1장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튼타령에서는 <허튼 선율A>인 [79양
주상좌] 제1-2장단, [79mbc양주옴중] 제20장단, [03퇴계원상좌] 제1-2장
단, <허튼 선율D>인 [79양주상좌] 제5장단, [81양주상좌] 제4-5장단, [03
퇴계원노장] 제 6-7장단에서 볼 수 있다. 굿거리는 <굿거리 선율D>의
[79양주신할아비] 제2-3장단과 제4-5장단에서 나타난다.
(1) 염불타령
염불타령 선율 중 선율의 확장과 축소가 이루어지는 변주방식은 1979
년 양주별산대놀이의 연주에서 주로 확인된다. 이러한 변주의 형태를 알
아보기 위하여 1981년 이후의 선율 중 동일한 진행의 선율을 함께 비교
해보겠는데 다음 [악보 179]와 같다.
[악보 179] 선율의 확장과 축소 염불타령 예시악보 1
위의 [악보 179]와 같이 [79양주상좌] 제1-3장단과 [81양주상좌] 제1장
단은 <염불 선율A>에 해당하는 동일한 선율유형이 확인된다. <염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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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A>의 특징을 이루는 음의 진행은 f-b♭-f 이므로 세 음을 진행하는
방식을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가]의 f음을 보면 [79양주상좌]에서 2박에 걸쳐 골격음 f를 사용
하는데 f의 뒷 꾸밈음으로 g-f-b♭을 연주하는 음 구조를 반복하여 연주
하며 [81양주상좌]에서는 1박 길이로 f-g를 연주하였다.
[나]의 b♭을 변주하는 방식을 보면 [79양주상좌]는 5박 길이로 연주하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제2장단의 제1박 b♭에서 d`를 거쳐 c`로 상
행하여 제2박까지 길게 뻗은 후 제3박에서 다시 b♭으로 하행하여 c`를
경과음으로 사용하며 제4박까지 뻗고 제5박에서 순차하행하며 g에 도달
한다. [81양주상좌] 제3박의 b♭을 보면 1박 길이로 연주하는데 뒷 꾸밈
음으로 `c`-b♭-d`-c`-b♭을 사용하여, [79양주상좌]의 [나] 부분에서 5박
으로 확장하여 연주하며 사용하는 음들이 짧은 경과음으로 연주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다]의 f음은 [79양주상좌]의 제3장단 제1-4박에서 4박 길이로 연주하
는데 f를 농음하며 길게 뻗다가 뒷 꾸밈음으로 g-f-d, g-f-b♭, g-f-b♭으
로 꾸며주며 연주한다. 이러한 선율은 종지를 위한 진행으로, 같은 형태
의 진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함으로 선율을 확장하는 모습이 나타났
다. [81양주상좌]는 제6박에서 1박 길이로 f-b♭-g를 1회 연주하였다.
이처럼 [79양주상좌] 제1-3장단의 <염불 선율A>는 12박 길이로 [81
양주상좌] 제1장단 <염불 선율A>의 6박 길이에 비해 2배 길게 연주하
였다. [79양주상좌]에서 선율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한 변주방식은 [81양
주상좌]에서 경과음으로 짧게 사용하는 음을 5박 길이로 길게 뻗어 연주
하거나, 골격음을 반복하되 골격음의 뒷 꾸밈음으로 사용하는 음을 함께
반복함으로 선율을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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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0] 선율의 확장과 축소 염불타령 예시악보 2
위의 [악보 180]에 나타나는 세 선율 역시 <염불 선율A>로 동일한 선
율유형이다. 앞서 본 바와 <염불 선율A>의 주요 음 진행은 f-b♭-f 로
세 음을 중심으로 변주방식을 보겠다.
먼저 [가]의 [79양주노장]에서 f를 변주하는 방식을 보면 제5장단의 제
2박에서 5박까지 4박 길이로 f를 유지하는데 제3박에서 g-f-d로 하행하
여 제4박에서 B♭까지 하행하였다가 옥타브 위의 b♭으로 꾸며준 후 다
시 f로 돌아오며, 제5박에서 g로 상행한 후 제3소박에서 f-g-f로 다시
변주하며 꾸며준다.
[79mbc양주옴중]은 제2박의 제1소박에서 8분음표 길이로 짧게 f를 연
주한 후 바로 b♭으로 상행한다. 여기서 f는 g에서 f로 하행하는 성격을
보이는 음이기도 하지만 b♭으로 상행하기 전 돋움을 하는 음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나]의 b♭-을 보면 [79양주노장] 제6장단 제1박에서 앞 꾸밈
음과 뒷 꾸밈음을 이용해 연주한 뒤 제4박의 중간까지 길게 뻗어준다.
[79mbc양주옴중] 제2박에서 b♭으로 시작하여 c`-e♭`-c으로 상행하여
꾸며주었다가 제4박까지 뻗어준다. [81양주상좌] 제1장단의 [나]와 비교
하면 [79양주노장]과 [79mbc양주옴중]이 골격음 b♭을 길게 뻗는다는 점
이 차이점이며 뒷 꾸밈음을 짧게 붙여주는 방식은 동일하다.
[다] 부분을 보면 [79양주노장]은 f를 생략하고 연주하지 않았으며 [79
mbc양주옴중]은 g-f로 하행하며 8분음표 길이로 짧게 연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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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염불 선율A>의 동일한 선율유형을 [79양주노장]에서는 11
박 길이로 연주하며 [79mbc양주옴중]은 5박 길이, [81양주상좌]에서는 6
박 길이로 연주하였다.
이처럼 염불타령에서 선율을 변주한 방식을 보면 골격음을 변주없이
길게 뻗어 선율을 확장하거나, 주요 음으로 사용하는 골격음을 생략하거
나 짧게 연주하여 축소함으로 선율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허튼타령
허튼타령 선율 중 선율의 확장과 축소가 이루어지는 변주방식은 다음
[악보 181]과 같다.
[악보 181] 선율의 확장과 축소 허튼타령 예시악보 1
위의 [악보 181]에서 나타나는 세 선율은 모두 <허튼 선율A>에 해당
한다. <허튼 선율A>의 특징은 c`를 길게 뻗는 것인데 위의 세 선율은
모두 b♭에서 상행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b♭을 진행하는 방식과
c`를 연주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보겠다.
먼저 [가]의 b♭을 보면 [79양주상좌]의 제1장단 제1박과 [79mbc양주옴
중]의 제20장단 제1박에서 1박 길이로 연주하며 [03퇴계원상좌]는 제1장
단 제1-2박에서 b♭을 연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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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나]부분의 c`는 [79양주상좌] 제1장단 제2박-제2장단 제3박
에서 6박 길이로 연주하며 중간에 경과음을 사용하는 것이 나타난다. [7
9mbc양주옴중]은 제20장단 제2-4박에서 3박 길이로 연주하며 제3박의
끝에서 b♭을 경과음으로 사용하였다. [03퇴계원상좌]는 제1장단 제3박
부터 5박 길이로 연주하며 e♭`으로 상행하거나 b♭으로 하행하는 경과
음을 사용하였다.
[악보 182] 선율의 확장과 축소 허튼타령 예시악보 2
위의 [악보 182]에서는 <허튼 선율D>의 선율유형의 여러 변주형태가
나타나는데 e♭`과 f`를 중심으로 선율의 확장과 축소방식을 보겠다. 먼저
[가]의 e♭`은 [79양주상좌]의 제5장단 제1박부터 제3박까지 길게 뻗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81양주상좌]는 제4장단의 제1박에서 e♭`으로 상행하여
4박에 걸쳐 e♭`을 6회 반복하여 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03퇴계원노
장]은 제6장단에서 4분음표 길이로 1회 연주하고 바로 f`로 상행하였다.
[나]를 보면 [79양주상좌]는 제5장단 제4박에서 1박 길이로 연주하며,
[81양주상좌] 제5장단은 제2박까지 연주하고 제3-4박을 거의 쉬다 마지
막 제4박 제3소박에서 f`를 짧게 연주함으로 선율을 확장하였다. [03퇴계
원노장]은 제6장단 제2박부터 5박 길이로 f`를 유지하며 변주하는데 3박
길이동안은 음의 변화 없이 쭉 뻗거나 잠시 쉬었다가 다시 뻗는 등의 방
법을 사용하며, 제7장단에서는 e♭`과 f`로 하행과 상행을 반복하며 선율
을 확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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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허튼타령은 골격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이에 경과음으로
변화를 주거나 경과음 없이 골격음을 반복하거나 길게 쭉 뻗는 방식, 그
리고 선율을 잠시 쉬었다 다시 음을 연결하여 선율을 확장하는 방식 등
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굿거리
굿거리에서 선율의 확장과 축소가 이루어지는 변주방식은 다음 [악보
183]과 같다.
[악보 183] 선율의 확장과 축소 굿거리 예시악보
위의 [악보 183]의 선율은 모두 <굿거리 선율D>로 길이는 다르지만
동일한 선율진행이다. <굿거리 선율D>의 특징은 f에서 b♭으로 상행하였
다가 f로 하행하는 것으로 이 세 음을 중심으로 변주방식을 보겠다.
먼저 [가]의 f를 보면 [79양주신할아비] 제2장단 제3박과 제4장단 3박
에서 8분음표 길이로 짧게 연주하고 상행하며, 제5장단 제3박은 점8분음
표 길이로 연주하고 상행한다.
[나]의 b♭을 보면 제2장단 제3박 제3소박에서 b♭으로 상행하여 제3장
단 제1박까지 연주하며 경과음으로 d`-c`-b♭-c`-d`, d`-c`-b♭-g등을 사
용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단 제3박 제2소박에서 상행하여 제5장단 제1박
까지 b♭을 중심으로 선율을 변주하는데 c`, d`-c`-b♭-g 등의 뒷 꾸밈음
을 경과음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제5장단 제3박 제3소박에서 b♭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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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한 뒤 바로 제4박에서 d-c-b♭-g를 사용하여 하행하였다.
[다]의 f를 보면 제3장단 제2-4박에서 경과음 g-f-d, g를 사용하며 3박
길이로 선율을 확장하며, 제5장단 제2박에서는 8분음표 길이로 짧게 연
주하였다. 제5장단의 두 번째 <굿거리 선율D>에서는 f로 하행하는 선율
은 생략하였다.
이처럼 굿거리는 골격음 사이에 경과음을 사용하여 확장하거나 골격음
을 생략하여 선율을 축소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과음 변주 방식은 골격음을 중심으로 앞
꾸밈음이나 뒤를 꾸며주는 형식으로, 경과음으로 사용하는 음이나 경과
음이 출현하는 횟수는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리듬형 변주방식은 음 길
이의 변화 혹은 특정 음의 생략, 또는 다음에 이어지는 음의 위치를 당
김으로써 선율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율의 확장과 축소에 의한 변주는 골격음을 반복하거나 길이를 늘려 확




산대놀이는 조선시대의 산대도감극(山臺都監劇)에서 유래하여 민간으
로 전승되어온 가면극으로 서울·경기지역의 문화와 음악적 특징을 가지
고 발전해왔다.
본 연구는 양주별산대놀이와 송파산대놀이, 퇴계원산대놀이의 반주음
악 중 염불타령, 허튼타령, 굿거리를 중심으로 과거에서부터 실제 연행에
서 사용해온 자료를 통해 음악의 특징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악곡의 구
조와 선율의 구성 방식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대놀이의 기악전승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양주별산대놀이는 국
가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에 지정된 보유자는 5명으로 그 지역의 음악인으
로 구성된 연주자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1980년대 이후 다른 지역의 음악
이 합류하여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송파산대놀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보유자로 지정된 이충선 이외에도 송파에서 함께 활동하던 연
주자가 많이 있었으며, 그 이후 전수장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폭넓은 전수교육활동을 통해 음악을 보존, 전승해오고 있다. 퇴계원산대
놀이는 단절의 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을 중
심으로 전승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 연
주자들을 중심으로 음악이 전승되고 있다.
둘째, 산대놀이의 반주음악은 염불타령, 허튼타령, 굿거리, 당악, 휘모
리 등이 동일하게 사용되며 장단의 이름이 악곡명으로 사용된다. 악기편
성은 피리, 대금, 해금, 아쟁, 장구, 북 등이며 편성이 바뀌더라도 피리와
장구는 반드시 사용하였다. 양주별산대놀이와 퇴계원산대놀이는 태평소
와 타악 중심으로만 연주하는 과장이 있다.
셋째, 장단형을 보면 염불타령은 지역별로 사용하는 장단형이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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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데 양주별산대놀이는 1979년까지 5박 장단형을 사용하였으며 1
981년 이후로는 현행과 같이 6박 장단형으로 정착되었고, 송파산대놀이
는 12박 장단형, 퇴계원산대놀이는 6박 장단형을 사용하였다. 허튼타령의
장단형은 4박 장단형으로 변주형을 많이 사용하며 속도를 점차 빠르게
연주하는 특징이 있다. 장단의 변주형은 악곡의 시작과 끝, 춤사위의 변
화 등에 따라 나타난다. 굿거리는 4박 장단형으로, 제1-2박과 제3-4박이
동일한 형태의 장단으로 실제로는 2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불림은 장단의 속도와 고형(鼓形)을 제시하고, 음악의 시작을 알
리는 역할을 한다. 염불타령은 각 산대놀이에서 거의 동일한 대사로 각
1회씩 사용하며, 허튼타령은 세 가지 방식의 불림을 사용하는데, 이 중 4
음보격 가사를 부르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굿거리의 경우, 양주별산대놀
이에서는 불림을 사용하지 않으며, 송파산대놀이와 퇴계원산대놀이는 서
로 다른 형태의 불림을 각 1회씩 사용한다.
다섯 째, 선율은 모두 경기음악의 특징을 보이며 염불타령과 굿거리는
‘솔-라-도-레-미’의 진경토리, ‘허튼타령’은 ‘라-도-레-미-솔’의 반경토리
5음 음계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1979년 양주별산대놀이의 일부 과장은
허튼타령에서 ‘솔-라-도-레-미’의 5음 음계를 사용하는데, 반경토리에 해
당하는 다른 악곡과 선율 구성과 진행방식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연주
상 음정의 표현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율은 진행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염불타령은 5가지, 허튼타령
은 5가지, 굿거리는 4가지의 선율유형을 사용하며, 이러한 선율유형을 반
복적으로 사용하여 악곡을 구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 째, 선율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염불타령은 1979년 양주별
산대놀이에서 선율유형의 출현 순서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며, 각 악곡별
로 사용하는 선율유형과 길이 또한 다르게 나타나 선율 구성이 자유로운
- 247 -
것을 알 수 있었다. 1981년 이후에는 사용하는 선율구성이 규칙적이고
선율형의 길이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허튼타령은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악곡의 선율구성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며, 1979년과 1981년에는 선율형의
길이가 0.5장단에서 3장단, 1995년 이후에는 1장단에서 2장단 길이다. 굿
거리는 1979년도의 선율구성이 불규칙하고, 1981년 이후에는 비교적 규
칙적이며 각 악곡에서 사용하는 선율유형도 동일하다. 선율형의 길이는
1979년에 비해 1981년 이후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일곱 째, 선율을 변주하는 방식으로는 경과음 변주와 리듬형 변주, 선
율의 확장과 축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경과음 변주는 골격음의
앞 꾸밈음이나 뒷 꾸밈음을 사용하여 선율의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으며, 리듬형 변주는 음 길이의 변화를 주거나 음의 생략, 음의 위치
변화 등을 이용한 변주 방식이다. 선율의 확장과 축소에 의한 변주는 골
격음을 반복하거나 길이를 늘려 확장하고, 골격음의 길이를 줄이거나 생
략함을 통해 선율형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와 같은 경과음, 리듬
형, 선율의 확장과 축소에 의한 변주방식은 앞서 살펴본 선율의 구성방
식과 더불어 산대놀이 음악의 열린 구조를 만들어주는 요소이며 반복이
많은 산대놀이 음악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산대놀이 음악은 동일한 선율유형을 여러 방식으로 변주하
여 음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의 음악 전승자가 피리선율을 담당한 1979년 양주별산대놀이에서는
정형화 되지 않은 선율을 연주하거나 선율 구성에 있어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 산대놀이 음악의 열린 구조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났으며, 그 이후
에는 선율이 점차 정형화되고 장단의 길이가 규격화되어 경과음이나 리
듬의 변주방식을 통해서 선율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산대놀이의 1979년 이후의 자료에 한하여 그 이전의 음악형
태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연구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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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금까지 고정된 선율로 인식되어온 산대놀이 반주음악이 열려있는
구조로 재인식되길 바라며, 나아가 이러한 선율의 다양한 변주방식이 연
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생동감 있는 반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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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sked play originating from the sandae dogamgeuk (a masked pl
ay) during the Joseon Dynasty (1392-1910) and transmitted through t
he populace, sandae nori has developed with the cultural and musical
characteristics of both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present study explores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yeombul
taryeong, heoteun taryeong, and gutgeori out of the accompaniments to the
Yangju byeolsandae nori, Songpa sandae nori, and Toegyewon sandae n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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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materials used in actual performances from the past, and examines
the structures of the musical pieces and the construction methods of the
melodie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process through which instrumental
music for sandae nori has been transmitted.
At the time of the designation of the Yangju byeolsandae nori and the
Songpa sandae nori 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re were
many performers in Yangju and Songpa composed of local residents. Since
then, outsiders have preserved and transmitted the music through measures
including the selection of scholarship trainees. Because the Toegyewon sandae
nori was discontinued for a long time, the performing art has been
transmitted not by local residents of Toegyewon by course apprentices
consisting of professional performers.
Second, the structures of accompaniments to sandae nori are examined.
Yeombul taryeong, heoteun taryeong, gutgeori, dang’ak, and hwimori are
used equally, and the names of the jangdan are used as the titles of the
musical pieces. The instruments used include the piri, daegeum, haegeum,
ajaeng, janggu, and buk, and the piri and the janggu are used without
exception even when the orchestration is changed. In Yangju and Toegyewon,
there are processes where performances are based only on the taepyeongso
and percussions.
Third, jangdan types used in sandae nori are examined. Yeombul taryeong
exhibits regional differences: in Yangju, 5-beat jangdan types were used until
1979 but 6-beat jangdan types have been used since 1981, as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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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practice; in Songpa, 12-beat jangdan types are used; and, in
Toegyewon, 6-beat jangdan types are used. Heoteun taryeong uses many
variations on jangdan types, with variations occurring at the start and end of
musical pieces and according to changes in dance movements, and all of
these variations gradually increase in speed. As for gutgeori, it is based on
two beats, with variations occurring through methods including: the first two
beats and the latter two beats of 4-beat jangdan types are identical; or the
sequences of jangdan types are reversed in performances.
Fourth, the bullim is examined. The bullim serves to present the speed of
the jangdan and the gohyeong (jangdan type) and to announce the beginning
of a musical performance. Yeombul taryeong uses the bullim one time in
each sandae nori, with nearly identical lyrics. Heoteun taryeong uses three
different types of the bullim, where the lyrics predominantly in 4 metrical
feet. As for gutgeori, the Yangju byeolsandae nori does not use the bullim
while the Songpa sandae nori and the Toegyewon sandae nori use disparate
bullim once.
Fifth, the characteristics of melodies are examined. As for musical scales,
yeombul taryeong and gutgeori use the pentatonic jin’gyeong tori (a scale
typical of Gyeonggi Province) consisting of “sol-la-do-re-mi,” and heoteun
taryeong uses the pentatonic ban’gyeong tori (another scale typical of
Gyeonggi Province) consisting of “la-do-re-mi-sol,” respectively. As for
melodic types, yeombul taryeong uses five, heoteun taryeong uses five, and
gutgeori uses four, respectively. Musical pieces are composed by repeatedly
using these melodic types.
Sixth, the characteristics of melodic structures are examined. A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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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mbul taryeong, melodic types were irregular in 1979 but have been
regular since 1981. As for heoteun taryeong, the melodic structures have been
irregular regardless of the era, and the lengths of the melodic types were
irregular in both 1979 and 1981 but have been fixed since 2003. As for
gutgeori, the sequences of melodic types were irregular in 1979 but have
been comparatively regular since 1981.
Seventh, methods for playing variations on melodies are examined.
Variations on passing tones use acciaccatura/appoggiatura or after-notes of
structure tones to change melodies. Variations on rhythms change the
structures of melodies by changing the lengths of notes, omitting notes and
leaving their positions empty, or moving up the positions of subsequent notes.
Variations through the expansion or contraction of melodies expand melodic
types by repeating or lengthening structure tones or contract melodic types
by shortening or omitting structure tones.
Sandae nori music is thus characterized by a pursuit of musical diversity
by playing variations on identical melodic types in many different ways. The
construction of melodies gradually changed from open structures to
standardized ones with the passage of time, and changes in melodies were
created with a focus on methods of playing variations on passing tones or
rhythms.
The present study is limited to materials on sandae nori from 1979 and
onwards, thus regrettably leaving out an examination of musical forms from
earlier periods. Nevertheless, it is expected to lead to a new awareness of
sandae nori accompaniments, which hitherto have been perceived as fixed
melodies, as open structures, and, moreover, to lively accompaniments through
the active reflection of diverse variations on these melodies in a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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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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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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